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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2007년은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은 해였다. ‘여성대중운동’을 지향하는 종합

적 여성운동단체로서 “생활 속의 여성운동, 함께하는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을 모토

로 활동해 온 지난 20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하고 그 성과를 대중과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

하였다. 또한 비전위원회, 여성노동 20주년 심포지엄, 여성건강 전문가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여성운동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 홍보, 정보 사업 등은 안정화되었고 회원을 포함한 여성대중들

의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와 다양한 회원 층이 형성되는 성과는 있었으나 회원의 증가로 이어

지지는 못하였다. 

기존 정책사업의 내실화 및 완성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20주년 기념사업 

활동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 대응을 제외한 각 이슈 대응활동은 신속성, 대중감수성, 대안제시 

능력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성 내 차이에 기반 한 정책 및 담론을 만들어 내

고 사회의제화하는 데 미흡하였다. 

2006년에 이루어진 ‘지역민우네트워크’에서는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본부-지부, 지부-지부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여성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여성의 삶에 기반한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2008년은 2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원년을 맞이하는 해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담론과 다양한 

운동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0주년 기념사업 Ⅰ- 역사 기록하기
민우회 20년 운동의 역사를 담은 단행본 2권(운동사, 수필집)과 다큐 영상을 제작하였다.  

20주년 운동사 ‘여성운동 새로쓰기’는 기존에 많이 채택하는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탈피하

여 민우회 20년 운동을 관통하는 키워드에 따라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집필되었다. 민우회 20

주년 운동사 발간은 그간의 민우회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기록하는 중요한 작업임과 동시에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주요한 역사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운동사 편찬을 위한 활

발한 토론은 앞으로의 여성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유의미한 과정이었다. 

민우회 회원과 활동가의 글을 모은 수필집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는 일반 독자들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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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여, “불편한 일상의 삶을 외면하거나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주위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세상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다

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민우다큐 영상은 제작기간의 촉박함, 

기획방향의 변화, 담당활동가의 교체, 제작사의 민우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기대에 못 미

치는 영상물로 제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20주년 기념사업Ⅱ - 대중과 소통하기
 민우회는 회원 및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20주년 기념사업을 치렀다. 대표적인 것이 걷기대회

인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 회원잔치인 ‘스무살 생일잔치-함께 있어 좋은 밤’ 

이다.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행사는 민우회 20년 역사의 의미와 여성운동의 활력을 

회원,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팔씨름 대회, 걷기대회, 각종 문화코너, 6월 항쟁 

20주년 기념부스 등 다양한 참여행사가 마련되었다. 특히 20주년의 의미를 담은 ‘이효재’배 

팔씨름 대회는 전국에서 응모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행사로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초대회장인 이효재 선생님을 기념하는 이효재 부스는 여성운동의 산증인

인 이효재 선생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월드컵공원의 크기에 맞추어 대규모의 행사를 하

다보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예상보다 유동인구가 적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진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회원들과 함께 한 ‘스무살 생일 잔치-함께 있어 좋은 밤’

은 오래된 회원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 간에 민우회 20년 활동을 회고하며 소통하는 자

리가 되었다.

창립20주년 기념행사는 민우회 역사를 재조명하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 대중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이 큰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의 양에 비해 사회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

했고, 중앙위원회와 지역민우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부와 20주년 사업에 대해 공유하였으나 그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 다채로운 사업기획도 중요하지만 내

부역량에 맞게 집중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20주년 맞아 새로운 여성운동방향의 모색을 시도
민우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여성운동지형에 맞춰 새로운 민우회 운

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한 사업이 ‘비전위원회’, 여성노동 20주년 심포지엄, 여성건강 전

문가포럼 등이었다.

비전위원회는 논의 초기에 민우회에 새롭게 적용할 단일한 운동비전을 모아보려 하였으나 20주

년 관련 여러 사업과 기존의 연속 사업이 계속되는 속에서 수행하기 어려워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조정을 하는 것에 그쳤다.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우회 각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필수적

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우회’라는 조직 안에서 다양한 운동적 역량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 과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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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로 함으로써 이후 전망모색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민우회 20주년 기념 비

전 만들기 심포지엄은 20주년 운동사 집필과 출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여성노동 심포지움은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 ‘전환기의 여성노동

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지난 20년간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을 정리, 

평가하고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 전망과 과제 제

출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나,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여성건강 전문가포럼은 민우회 여성건강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보건의료 전반과 여성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활동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여성건강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하였다. 향후 노동, 성, 가족 등 기

존 민우회 이슈와 연관된 여성건강 운동의 이슈 발굴이 필요하다. 

대안적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일상에서의 평등 감수성을 높여내며 사회연대를 확대하기 위한 

회원실천 캠페인으로 ‘기꺼이 불편해지기’가 진행되었다. 춘천여성민우회의 제안으로 총회

를 통해 전국의 회원 실천캠페인으로 확대되었고, 생활밀착형 운동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사

회적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실천 활동의 결과를 총화하거나 외화하는 작업은 다소 미흡하였

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평등감수성과 사회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핵심적인 실천 과제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민우회는 사무실 이전계획을 세웠다. 세 시민사회단체(녹색교통, 함

께가는 시민행동, 환경정의)와 함께 마포구 성산동에 공동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2008년 8월 입

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의 이전이 단순히 공간을 달리함을 넘어서 운동공간

의 확장과 질적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공동사무실 건립의 의의를 구체화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민우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금모금 사업 <길을 여는 사람들>은 많은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 덕에 큰 성과를 이루었다. 모금사업은 단순히 기금모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우회 20

년 역사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5월 13일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금모금은 하

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 사무실 이전기금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기획과 일상의 기부문화 실천을 독려할 계획이 필요하다. 

 회원, 비회원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러나 회원확대는 미비 
올해는 회원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획들이 시도되었다. 다양한 번개모임은 회원 참여 공

간의 확대를 가져왔고, 온/오프라인에서의 회원 활동도 많아졌다. 이 같은 시도로 회원 층 확

대, 새로운 소모임 신설, 단기 소모임 활동의 안정화를 가져왔다. 특히 민우회 활동에 참여하

면서 소모임으로 연결된 호랑이 모임(평등한 호칭을 사랑하는 이들)이나 ‘자신만만 농구교실 

후속모임’ 등을 통해 기존 회원 소모임 방식을 뛰어넘는 비회원들의 모임이 생겨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이어져 회원간의 소통과 공유가 활발한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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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회원확대캠페인이 하반기로 미루어져 단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성과가 미미하였고, 전반적인 회비감소를 가져왔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활동과의 연계를 통

해 회원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정책사업의 내실화 노력 및 사회과제 대응활동이 활발했던 한해 
가족, 건강, 노동, 반성폭력, 미디어 등의 기존 정책사업은 활동의 내실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반면 이슈 대응에서 신속성, 대중감수성, 대안제시능력 등이 미흡하였고, 여

성 내 차이에 기반한 정책 및 담론을 만들고 사회의제화하는 작업 역시 부족하였다.

여성노동 운동은  2007년 노동시장의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활동에 방점을 두었다.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 찾기 안내서 [여성비정규직 차별 밀어내기 한판]  발행, ‘비정규직 차별, 찾아 바

꾸기’사이트 운영 및 상담 집중기간 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와 해결방안 토

론회, 은행권 분리 직군제 대응활동, 우리투자증권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대응활동,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관련 대응활동 등을 통해 비정규직 관련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또한 군 가산점제, 소방공무원의 성차별적 모집ㆍ채용 등에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 우

리 사회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 나갔으며 스포츠계 성폭력, 성차별

적 임용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여성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이, ‘비정규직’내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해가야 할 것이다. 

여성건강 운동은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여성들의 일상적인 건강문제에 집중하며 

여성건강 영역을 확대한 해였다. 여성농구교실 ‘자신만만’과 '‘여신별곡-그녀들의 건강 레

시피’ 강좌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혔고, 체육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변화 및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농구교실의 후속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페미니스트 가을

운동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 다국적 제약회사의 피임약에 대한 문제 제

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대응활동을 통해 여성건강 영역의 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성차별적 가족관계 호칭을 바꾸기 위한 호락호락 캠페인Ⅱ는 대안호칭 마련을 중심에 두고,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집사람, 바깥양반 대신 ‘배우자’라는 부부간 호칭/지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호락호락 캠페

인Ⅰ의 역풍으로 운동이 위축되어, 적극적인 논쟁을 구성하기보다 대안호칭 알리기에 주력하

여 사회적 반향은 미흡하였다. 향후 ‘배우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과 건강가정법기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은 있었으나 가족관련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은 마련되지 못했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다양

한 가족형태가 인정되는 가족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과 시기별 사안이 발생

했을 때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이 요구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한 공소장, 판례 등에서의 ‘욕정을 못 이겨’ 문구 삭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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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사회적 호응과 여론형성의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실제로 검찰이 문구를 삭제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또한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한 

경찰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가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가이드를 회수, 폐기하는 성과

를 낳았다. 한편 상담지원활동, 성폭력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학교 성교육, 가해

자교육은 세부적인 기획,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화되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수용자단체 최초로 ‘방송통신융합하의 새로운 콘텐츠 심의기구’ 모델을 

만들어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디지털 전

환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용자 관점에서 미디어정책을 생산해내

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유료방송에서의 여성의 성적대상화로 문제가 된 

‘페이크다큐멘터리’에 대한 사회적 허용범위를 발 빠르게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은 순발력 있는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중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 및 소통을 위한 노력
대중교육은 여성노동, 건강, 농구, 자전거, 여성리더십까지 교육의 방식이나 소재를 다양화하

고, 민우회가 그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던 내용을 대중교육으로 확장했다. 회원들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교육을 통한 조직화는 미흡했다. 

홍보사업은 편집이루미의 안정화로 [함께가는 여성]의 기획과 내용의 내실화를 이루고 기본

적인 홍보팀 업무의 체계를 잡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한해였다. 정보사업은 민우회 정보시

스템의 안정화와 홈페이지를 통한 민우회 활동의 홍보에 주력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온라인 소식지는 정기성이 확보되고 풍부한 내용으로 운영됨으로써 회원들에게 민우회의 활동

을 알리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회계 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 관

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향후 회계 관리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규모 있는 재정을 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민우회 사무처 체계는 각 영역 간에 연계와 소통을 활발히 하여, 사업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서로 넘나들며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해 왔다. 조직체

계는 영역별 팀을 기본 단위로, 활동가들이 다영역을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를 지향하며 운

영되었다. 이를 통해 각자 담당에 대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와의 소통과 이해가 증진되고 행

정, 조직 등 기본업무를 활동가 전원이 함께 집행함으로서 활동가간의 이해도가 증진되는 성

과가 있었다. 그러나 1인의 활동가가 2~3개의 이슈를 담당하면서 여러 활동가와 교차되는 방

식은 각각의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어렵게 하는 면이 있었고, 산만한 집행으로 이어

졌다. 영역 간의 내용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숫자에 따라 과중한 부담

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우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업무나 재정, 연대활동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선과 역할 분담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으로 

일상적인 논의를 풍부하게 하고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갈등을 중재ㆍ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무처 체계를 재구성하고 팀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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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우네트워크’를 통한 본부-지부, 지부-지부 활동의 소통 진전
‘지역민우네트워크’는 2년 동안 10개의 지부를 순회하며 현장감 있는 지역의 운동사례를 

나누었다. 또한 본부와 지부, 지부와 지부의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을 시도하여 지역 활동 경

험이 기반이 된 여성운동의 과제를 같이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소통과 지부대표들 간의 친밀감 형성은 몇 개 지부가 모여 스스로 지역활동가 워크

샵을 진행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지역민우네트워크 활동 결과 회원확대,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새로운 여성의제 발굴의 한계 등 공통 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역민우네트워크 내에 전현직 지부대표로 구성된 지역여성정책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성과이다. 지역여성정책위원회를 통해 각 지부별 활동에 대한 점검과 진단, 지부의 특성에 맞

는 여성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지역여성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담보

한 정책위원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부설 / 기구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
성폭력상담소는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우리사회의 성폭력적인 문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활동과 학교 교육을 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꾸기 위한 사업과 성폭력 연속상담의 증가, 상담지원 형태의 

다양화(치유상담, 고소, 검검찰 동행, 의료비 지원 등)된 것은 큰 성과였다. 치유상담은 앞으로

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체계화, pool 구성 등이 과제로 남았다. 경검찰 등 사

법기관 담당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여전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반성폭력운

동, 상담지원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국회의원 성추행사건, 전 신문사 사장 성폭력사건, 문화일보 신** 사건 보도 관련 대응 활동, 

정당방위 공대위 활동과 달빛시위, 인권법연대, 상담소 제도화 논의 등 활발한 연대활동이 있

었다. 성폭력상담소의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하며 일정하게 대응 활동이 이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은 성폭력의 개념을 비롯한 담론 형성과 정책 방향 논

의를 지속한 한 해였다. 2008년에도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과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미디어운동본부는 미디어바로보기 교육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청소년과 성인으로 확대하여 미

디어교육을 대중화 하는 데 기여하였다. 지상파방송 중심의 모니터링에서 유료방송 프로그램

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으며 문제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각 분과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과 모니터링 영역에서의 질적인 발전이 이

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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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아래서 바람직한 규제기구와 콘텐

츠 심의 기구에 대한 정책제안, 아날로그 송출중단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수용자 단체 중 가장 전문성 있는 단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활동가의 잦은 교체와 영상제작이 가능한 활동가의 부재로 민우R&T의 운영이 중단

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운영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다. 대신 최초로 ‘다양한 가

족’과 ‘가족구성원의 평등’이라는 주제로 영상제를 개최한 것은 대안문화를 제시했다는 점

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단위생협 체제의 안정과 조합원들의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2007년에도 다양

한 활동과 사업을 벌여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건전한 협동조합의 

상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조합원 확대 1,977명, 조합원 총이용고 84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내적 성장에 치중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의도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하였다. 

결과는 조합원 확대 1,932명, 총이용고는 86억원을 넘는 성과를 보여, 조합원들은 물론 임직원

들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운동과 사업의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식생할에 대한 사

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합원활동가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

화하여 생협활동의 인재를 적극 육성한 한해였다. 

생활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했고 여성민우회생협의 존재와 활동상

을 외부로 알려내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미래비전과 관련해, ‘고령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생협’으로 그 방향을 수립하여 이를 ‘행복중심’으로 명문

화하였다. 다만 조합원들과 수립된 비전을 폭넓게 공유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사회개혁과제 연대활동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제고 모색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7년은, 2007대선시민연대, 차별금지법 올바른 대응을 위한 활동, 1

가구1주택 국민운동, 버마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등의 연대활동에 적극 

결합하여 사회 개혁과제에 대한 발언권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2007 대선은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중대선거인 만큼 대선시민연대에 적극적으

로 결합하여 유권자들의 삶에 기반 한 생생한 요구들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방식과 관점을 지닌 단체들과 사업내용 및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애초 

취지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었고, 활동이 잘 외화 되지 못해 유권자들의 참여

가 저조했다. 뒤늦게 기획된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요구들을 드러내는 좋은 

매개였고 이슈화가 되었으나 그 내용에서는 대선시기 과제로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민우

회 내적으로는 이번 대선대응활동의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대선 팀을 구성하였으나 민우회 대

선계획을 제대로 계획ㆍ추진하지 못하였고, 대선시민연대 활동과 민우회 활동의 연결이 원활

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정치이슈에 민우회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논의가 필

요하며, 연대활동 결합에 앞서 민우회 자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수위에서 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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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세부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인권기본법으로서 특정한 사유를 두어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도 법안 

제정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사유 항목이 축소됐다. 이에 대한 긴급 대응방식으로 운

동이 조직되어 민우회도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에 결합하고 및 구체적 회원실천 활동을 이끌어

냈다. ‘차별’반대 및 차별감수성에 대한 활동을 주요하게 펼치고 있는 민우회로서 이번 기

회는 담론을 확장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내년에는 민우회 활동방

식의 장점을 살려, 보다 각 이슈별로 접근하여 활동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

정 그 자체보다도 일상에서의 차별이 작동하는 방식, 차별이 가져오는 효과 등 ‘차별’ 담론

을 확산하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쳐내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

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지만 절반의 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주택을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자는 활동으로 대선을 맞아 대선주자 및 정치인 협약, 

시민협약 다양한 캠페인 및 기자 회견 등을 진행해 시민과 정치인들의 참여를 확산하고 정책

마련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협약 현황이 높지

는 않았다. 부동산 투기가 심한 우리 사회에서 주택의 공공적 의미를 부각하도록 했다는 점에

서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며, 이후 의의를 살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나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캠페인 및 기자회견 등

의 연대활동을 함께 하였다. 기존의 버마 관련활동을 하던 단체 등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 민

우회가 담당할 만한 역할이 많지 않았으며 활동의 축이 기존단체 풀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의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버마 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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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안)

 20주년 기념사업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민우회의 20년 역사를 정리하여 재의미화하고 다양한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회원 및 대

중들과 함께 민우회의 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나눈다. 

2. 총평

민우회 창립 20년을 맞이하여 민우회 여성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재정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

를 통해 회원과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여성운동의 상황을 반영

한 민우회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20년 민우회 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 20주년 

기념행사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이효재배 팔씨름 대회’와 걷기대회), 민우회 

20년 역사에서 여성운동의 성과의 의미를 재정리하고 운동의 새로운 전망찾기의 한 과정으로 

민우회 20년사 <여성운동 새로 쓰기>발간, 여성노동관련 활동을 재의미화하고 향후 여성노동운

동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동 심포지엄 개최,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며 겪는 일상의 경험과 

고민들을 담아낸 회원수필집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발간, 민우회 20년 역사를 담아낸 영상물 

<민우다큐>와 회원과 함께 스무살 민우회 생일 축하하는 회원행사 <함께 있어 좋은 밤!>을 진행

하였다. 또한 4개 단체(민우회, 환경정의,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 공동사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운동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길을 여는 사람

들> 기금모금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도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제안한 민우회 회원실천 캠페

인 ‘기꺼이 불편해지기’등 주요한 활동들을 창립20주년 행사로 기획, 진행하였다. 

그러나 상반기 추진했던 20주년 기념행사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와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수필집 발간 등을 제외하고는 기획된 내용과 사업의 양에 비해 활동내용들이 언

론이나 대중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계획된 20년 사업이 기획 및 추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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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민우회 20주년 특별사업을 위해 추진인원단 및 각 위원회를 확정하고 활동한다.

 - 추진위원단(위원장 : 김상희, 유경희), 운영위원단, 기획팀(총괄 사무국)

 - 위원회 : 민우회 20주년 운동사 연구위원회, 웃어라, 여성 수필위원회, 20주년 기금위

원회, 20주년기념행사위원회, 민우다큐제작위원회

집 행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총54명)

▲공동위원장 : 이효재, 권미혁, 김상희, 유경희, 윤정숙, 정강자, 최명숙

▲추진위원(총 47명)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경애 (감사, 동덕여대 교수), 김미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김소앵 (서울남부여성민우회 대표), 김양희 (감사,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연순(생활

협동조합 이사장), 김연우(진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영숙(군포여성민우회 대표), 김자현(생활협

동조합 상무이사), 김정민(원주여성민우회 대표), 김태홍 (前 이사,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 부

서장), 명진숙 (前 사무처장, 이화리더쉽 개발원 팀장), 박기남(춘천여성민우회 대표), 박봉정숙

(사무처장), 박영숙(前 이사, 생활협동조합 감사), 박옥기(고양여성민우회 대표), 서혜란 (前 부
회장, 좋은마을대표), 심문선(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안진(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양

해경(前 가족과 성상담소 소장, 용인성폭력 상담소 소장), 유선영 (이사, 한국언론재단 연구위

원), 이경나(고양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이경란(서울남서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이경숙(前 
대표, 국회위원), 이금라 (前 대표, 서울시의원), 이기화 (前 감사, 회계사), 이미경 (前 부회장, 

연속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편 민우회 회원들과 함께 민우회 스무살 생일잔치 <함께 있어 좋은 밤!>을 진행하였다. 

그간 민우회와 함께 해온 오래된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당시 민우회 활동을 회고하고 현재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빡빡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

어 초창기 민우회 회원들과 간만에 만난 회원들과의 담소를 나눌 수 없어 크게 아쉬움이 남기

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창립20주년 행사는 민우회 20년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들, 대중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것이 큰 목표였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의 양에 비해 

언론이나 대중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위와 지역민우네트워크 등을 통해 20주년 

의 의미와 사업계획들을 공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생각했던 만큼 지부 회원들이 20주년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지부 자체적으로 민우회 20주년의 의미를 얼마만큼 소화하

고 소통했는지 평가해봐야겠지만, 민우회 20년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한 각종 기념사업의 의미

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채로운 사업기획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를 

줄여 내부역량에 맞게 집중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규모를 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20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원년을 맞이하는 내년, 민우회 활동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

운 여성운동의 담론과 운동방식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추진위원단 및 각 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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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옥경 (前 부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은영 (前 이사, 국회의원), 이인실 

(이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재경 (이사,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이종학 (前 이사, 변호사), 이주영(모모람지기, 여행 

전문가), 이혜경 (前 이사,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재련(성폭력상담소 소장), 장경희(서울

남서여성민우회 대표), 전진숙(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정은숙( 사무처장), 정진주 (前 이사, 한

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 조희연 (현 이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은희 (前 이사, 덕

성여대 총장)

최보문 (前 이사, 가톨릭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과 교수), 최정은영(前 모모람지기,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연구원), 한명숙 (前 대표, 국회의원), 홍은정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 홍은희 

(前 이사,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황경자(춘천여성민우회 대표)

20주년 기념사업별 위원회 구성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 김상희, 유경희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단

운영위원단

기획팀 (사무국 - 총괄 김선화, 이현경, 주영은)

민우회 20년 

운동사 연구위원회

웃어라, 여성 

수필위원회
20주년 기금위원회 민우다큐제작위원회 20주년기념행사 

20년사 정리 및 

방향성 제시

사무직여성, 함여, 

디딤, 평등 등 

기간지의 글 모아 

수필집

목표(5억) 민우다큐

 5월 - 걷기대회

 9월 - 심포지움 및 

     축하행사

총괄 : 김선화 총괄: 손봉희 총괄: 서민자 총괄: 정은지 총괄: 김선화

권미혁, 김선화
박봉정숙, 손봉희, 

이원형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정은숙, 박봉정숙, 

서민자, 이현경, 박정옥, 

홍지명, 홍하이영

정은숙, 정은지, 

이현경, 이임혜경, 

최진협, 윤정주

대표, 처장, 전체 

활동가

 평가(성과) 및 과제      

- 민우회 창립 20년을 맞이하여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전, 현직 활동가 및 민우회 활동을 지

지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창립 20주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고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사업을 추진할  내적 역량이 부족하여 20년의 역사를 

내실 있게 담아내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다양한 기념사업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내지 못한 

총괄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했던 것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내적역량에 맞는 사업규모와 기획들

이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20주년 기념사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민우회 20년의 자료들을 효율적, 체계

적으로 정리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

다. 20년을 기점으로 민우회 20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

여 사무실 이전을 기점으로 민우회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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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민우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금모금사업을 

진행한다. 

- 20주년 기념하여 추진위원단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할 수 

있는 기금모금방안을 마련한다. (기업모금, 회원모금, 출판사업, 물품 후원, 다양한 소

액기부 방법을 통한 후원 등) 

집 행

목표액 약정액 입금액 비율 미납액 

193,500,000 203,090,000 181,278,000 89.3% 21,812,000

기금목표액 : 총 5억

기금 모금 현황(2007년 12월 31일 기준)

[길을 여는 사람들]

나눔세상 길잡이- 10만원 이상 평화세상 길잡이 - 30만원 이상 

평등세상 길잡이- 50만원 이상  웃음세상 길잡이 - 100만원 이상 

행복세상 길잡이- 300만원 이상 희망세상 길잡이 - 500만원 이상

희망타일 : 길을 여는 사람들에게 후원답례로 희망하는 사진을 넣은 희망조각을 만들어 

주었음(5월 8일까지 총 293개+8개 제작 및 발송)

계 획

민우회 2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과 대중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행사를 

마련한다.

 1) 걷기대회 : 웃어라 여성 스무 살 산책길

  - 참여자들이 걸으면서 다양한 문화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민우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장소 : 상암월드컵공원) 

 2) 팔씨름대회 : (가칭) 여성팔씨름한마당, “한바탕 불끈” 

  - 20주년을 기념하여 여성의 건강하고 튼튼함이 권장되는 사회를 위한 행사로서 경쟁

하여 승부하는 기존의 팔씨름대회가 아닌 상금의 일부를 민우회 활동이슈별로 기부

하여 여성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즐기는 놀이로서의 행

사를 개최한다.

  - 방법 : 전국 지역별 예선을 거쳐 걷기대회 당일 전국 본선

2. 20주년 기념행사

1) 기금모금 [길을 여는 사람들]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운동의 가치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하기 위해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 주

신 회원들과 후원자들의 지지는 민우회 20년 역사의 의미와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었고, 

사무실 이전을 통해 새로운 운동의 전환점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 그러나 상반기 5/13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금모금사업을 하반기 활동으로 이어가지 못

하면서 기금모금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여전히 턱없이 모자른 사무실 이전기금을 모으기 위

해 다양한 모금사업기획과 일상의 기부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2) 20주년 기념행사 -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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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행사 : (가칭)여성이 웃는다! 세상이 웃는다

  - 웃어라 여성 사진전, 민우역사길 전시, 민우희망타일 제작, 공연(콘서트, 힙합, 마술

쇼, 여성스포츠댄스 등)

집 행

일시 : 2007년 5월 13일 8시~1시

장소 : 서울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

걷기대회‘함께 걷는 산책길,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문화공연 등 진행

전체 행사 프로그램

  - 전체 사회(오한숙희), 팔씨름 대회(지윤정, 정윤정)

  

시간 프로그램

08:00~8:30 접수 및 다양한 참여부스 (전체 행사 시간 중 오픈, 단 팔씨름 대회제외)

08:30~9:00
2007 웃어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 (오프닝 행사)

준비운동 : 라인댄스

9:00~10:00
[걷기대회] 함께 걷는 산책길

: 평화의 공원 내 산책길

10:00~10:30 이효재 배 전국여성팔씨름 대회 [서울지역예선]

10:30~11:00 문화공연(더 실버라이닝, 코리아비걸, 채환)

11:00~12:00

예선전 진행

유명인 팔시름대회

이효재 배 전국여성팔씨름 대회[본선경기]

문화공연 : 한국할머니태권도시범단,

12:00~12:30
축하문화공연(BMK)

다함께 어울림 마당(박터뜨리기)

걷기대회 코스

 - 평등외침길 : 여성주의 어록이 새겨진 홍보물이 있는 길

 - 평등팡팡길 : 모든 차별, 이제는 뛰어넘고 다음 세상으로 걸어요! 차별뛰어넘기 건널

목 

 - 평등오름길 : 징검다리 따라 평등감수성을 체크, 언덕길을 폴짝!(외모지수,평등감수성

지수, 성폭력 통념지수)

 - 오감 체험길 : 나무심장소리 듣기. 자연과 생명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길!

 - 평등을 안아요~! : minwoo가 새겨진 와이어 공예작품. 기념촬영~

팔씨름 대회

 - 전국 8개 지역예선 (4월~5월) : 서울, 고양, 인천, 군포, 광주, 진주, 춘천, 원주 예선전 

 - 본선 및 결선 (5월 13일 행사당일) : 예선전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의 본선, 결선 진행

 - 특별 이벤트 경기 (5월 13일 행사 당일) : 여성 체육인 힘내기 한마당 

부대행사

 - 전시회 : Herstory , 민우회가 걸어온 길 : 20여년의 주요 활동 사진/ 자료집/ 홍보 전

단물 전시, 나여기 캠페인 전시

 - 여성운동의 큰 이름, 이이효재 : 이효재 선생님의 주요 활동 연혁 및 사진

 - 희망조각 전시회 : [길을 여는 사람들]의 희망타일 전시

참여부스 

 - 희망을 걸어라! : 나무목걸이 만들기      / - 희망을 써라! : 희망모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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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언론보도 문화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여성신문, 우먼타임즈 등

2차언론보도 연합뉴스, 매일경제, 메트로, 시민사회신문, 동아일보단신 등 

당일 조선일보, 미디어다음, KBS뉴스, 뉴시스 등

라디오 섭외
섭외 안됨. (섭외와 무관하게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오프닝 멘트에서 

'팔씨름대회' 행사 소개가 잠깐 됨)

 -희망을 그려라! : 천연염색 헤나          /  -희망을 낚아라! : 평등 낚시터

놀이마당

 - 희망을 낚아라! : 민우회 활동, 여성운동에 관한 핵심단어 낚기

 - 희망을 돌아라! : 게임과 액션이 있는 희망발판을 돌기

기타 부스

 - 자원활동가 부스 : 자원활동의 의미, 민우회 활동소개(외모, 가정환경조사서, 내 몸의 

주인은 나 등) 

 - 유방암 무료 검진부스 : 존슨 앤 존슨즈 무료 유방암 검진 (총 45명)  

단체 부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6월 항쟁 홍보 및 서명운동

 - 자연드림 : 아이스크림 배포

5월 13일 희망을 걸어라 참가자 조직 관련 

구분 참가자 현황

지부 등

서울 남부 45인승*1 40명

서울 남서 45인승*1 40명

서울 동북 45인승*3 120명

군포 45인승*1 40명

고양 45인승*2 80명

인천 45인승*1 40명

원주 45인승*1 40명

춘천 45인승*1 40명

광주 45인승*1 40명

진주 45인승*1 40명

총합 520명

본부회원 및 일반 참가자 당일 티켓 수거수 510명

중고생 참가자 1200명

참가자 총합 *오차범위 300명내외 2,230명

홍보물 제작 현황

 - 1차 포스터 : 1,500부, 2차 포스터 : 500부

 - 리플렛 15,000부, 티켓 : 3,000개, 팔씨름 포스터 : 500부

 - 행사 팜플렛 : 3,000부+1,000부(추가 제작)

20주년 기념사이트 오픈 (5월 7일)

 - http://20.womenlink.or.kr / - 메일, 배너, UCC, 사이트 홍보 등

스폰사 포트폴리오 발송 : 총 30부

-후원 :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KBS, MBC, SBS

언론보도 현황

 평가(성과) 및 과제      

- 민우회 20년 여성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회원, 시민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게 나누고 여성운

동의 활력과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전체적으로 행사진행은 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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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민우회 창립일에 맞추어 회원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집 행

사회자 시간 프로그램 비고
6:30~7:30  식사 및 담소 /  테이블별로 인사 나누기 영상,BGM

1부

정은숙

박봉정숙

7:30~7:35  [Opening 쇼] 활동가들의 쇼 음향

7:35~7:45  [영상편지] 감동&코믹Version 축하영상 영상

7:45~7:50  [축하해요! 민우회 스무 살] 대표 인사말 -

7:50~8:00  [인사나누기] 참가자 소개 -

8:00~8:15

 [민우회 스무살 잔치는?1] 20주년 기념 수필집 출판 
및 행사소개

ppt

 [민우회 스무살 잔치는?2] 사무실 이전계획 및 
   기금마련 계획

ppt

2부

명진숙

8:15~8:25  [형형색색] 민우회 역대대표단의 지나간 모습들 ppt

8:25~8:45  [보고싶다! 기억 속에 그대!] ppt

8:45~8:55  [축하공연] 라인댄스 - 회원 가락과 그 친구들 음향

8:55~9:10  [20주년 다큐 영상] 영상

9:10~9:15  [생일떡 컷팅] 시루떡 컷팅 ppt

9:20~  기념촬영 음향

깜짝이벤트  희망을 털어라! - 지갑속 잔돈 털기!

기획의도 : 민우회 20주년을 회원과 함께 축하하는 회원의 밤 행사 

일시 : 2007년 9월 7일(금), 6시 30분~9시 30분

장소 : 친코 씨푸드 뷔페(서대문 경찰청 맞은편 바비엥3빌딩 지하1층) 

참가인원 : 약 201명    참가비 : 20,000원

사회 : 1부- 정은숙, 박봉정숙 사무처장  2부- 명진숙

했지만 팔씨름 대회, 걷기대회, 각종 문화행사 등 참가자들이 재미나게 참여할 수 있었다. 또

한 ‘이효재’배의 의미를 담은 팔씨름 대회가 언론을 통해 잘 부각되어 민우회 20년의 의

미를 알릴 수 있었다. 

-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선정된 월드컵공원은 예상보다 유동인구가 적었

고, 예상보다 많았던 청소년 자원활동가들로 인해 행사장이 붐비는 등 여유 있게 준비된 행

사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내적 역량에 비해 걷기대회, 팔씨름 대회, 참여 부스 등 대규모의 행사를 많이 기획하여 사

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전체 행사에 대한 상을 제대로 그

려내지 못하여 진행에 있어 혼선이 존재했다. 또한 당일 전체 행사를 조율하는 과정과 즉각

적으로 발생하는 변수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 팔씨름 대회는 처음 진행한 행사였지만 준비한 만큼 잘 진행이 되었고 아이템역시 좋았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 또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는 등 즐겁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아쉬운 점은 대회장소와 대기 장소가 멀어 참가자가 자신의 경기 외에는 즐길 수 없었던 점

이었다. 새로운 행사 아이템인 팔씨름 대회의 취지를 살려 재정사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으

로 새로이 기획해볼만한 하다.

3) 한국여성민우회 창립20주년 기념- 스무살 생일잔치 [함께 있어 좋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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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중간부에 참석자들의 주머니 동전들을 털어  
  사무실 이전기금으로 기부함.

부대행사 : 

 - 수필집 코너 : 민우회 20주년 수필집 홍보 및 판매(9천원)

 - 민우역사길 : 민우회 사진전시

 - 길을 여는 사람들 : 기금 현수막 부착(유리문)

계 획

민우회의 20년간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여 출판한다.

민우회 운동의 성과를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운동과 민우회 운

동의 현황을 파악한다.

정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여성운동, 민우회 운동을 새롭게 전망한다.  

집 행

섹션 제목 필자

책을 내며 여성의 삶과 함께 해온 민우회 20년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기념의 말 20년 운동사 발간을 기념하며 이이효재

추천의 글
달려온 길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족적을 발견하고, 
달려갈 길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조희연

서론 한국여성민우회 20년이 만들어온 여성운동 김경희

제1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온 희망과 열정 최명숙

민우회 20년, 반성폭력 운동을 만나다 이임혜경, 정하경주

전환기에 선 민우회 여성건강권 운동 백영경

20년 운동사연구위원 및 집필자

 - 김경희(연구위원장), 김양희, 김연순, 박기남, 박영숙, 백영경, 윤정숙, 이재인, 한정원

 -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강혜란, 이임혜경, 정하경주(민우회 집필자)

구성

 - 출판사 : 한울출판사(가격 20,000), 발행일 : 2008년 1월 26일

 평가(성과) 및 과제      

- 민우회 20년을 맞이하여 민우회 회원들을 위한 행사로 기획하였고 오래된 회원들을 중심으

로 당시의 민우회 활동과 의미들을 되새기며 현재의 민우회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

체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 간만에 모인 민우회 전체회원들이 편하게 담소를 나누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 민우회 20주년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올해 핵심적으로 진행되었던 20년 기념사업 공유와 새

로운 운동의 전환점이 될 4개 단체 공동사무실 이전계획을 발표하여 향후 과제들을 공유하

는 자리였다. 또한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회원수필집이 당일 발행되어 성황리에 판매, 홍

보할 수 있었다. 

- 그러나 행사장의 음향, 영상, 공간구조 등의 문제로 행사진행이 다소 산만할 수밖에 없던 점

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나 축하영상UCC, 상근활동가쇼, 민우회 생일떡 컷팅 및 나눔 등 신선

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3. 20주년 기념 출판 및 영상 제작 

1) 20주년 운동사 - <여성운동 새로 쓰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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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또하나의 출발점, 미디어 강혜란

제2부
경계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삶

가족,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 이재인

새로 짓는 우리집:민우회 한부모가족 운동 유경희

생활협동조합:여성의 힘으로 만든 대안적 생산과 

소비시스템
박영숙

내 몸의 주인은 나 한정원

제3부: 
달려라, 지역여성운동

여성, 지역을 세상의 중심으로 바꾸다 박기남, 김연순

제4부 
차이와 논쟁, 
그리고 소통

논쟁의 정치 김경희

자신과 세상을 향한 힘 :민우회 리더십 김양희

결론 또다시, 새로운 문법의 여성운동을 위하여 윤정숙

지은이 소개 20년 운동사 연구위원 및 필자 소개

부록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주요 활동 등

기초인터뷰

 - 리더십/임파워먼트, 생활과 지역, 논쟁사, 섹슈얼리티 등 생생한 활동경험과 고민들, 

과제들을 자료화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함 

 ·민우회 논쟁지점 관련 인터뷰 /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권 관련 인터뷰

 생활과 지역 관련 인터뷰 / 가족/공사 영역 경계의 해체 관련 인터뷰

 리더십 인터뷰(민우회 지부 및 생협조직) / 리더십 인터뷰(민우회 지부)

 리더십 인터뷰(민우회 회원들)

운동사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 12시~6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 동아리1실

 - 참석 : 김경희, 한정원, 이재인, 김연순, 박영숙,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정은숙, 

         박봉정숙, 강혜란, 김선화, 양이현경, 주영은

 - 목적 : 20년 운동사 초고를 바탕으로 집필방향 및 원고 수정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 진행

 - 내용 : 원고 초고 발표 및 토론

운동사집필 워크샵

 - 일시 및 장소 : 7월 30~31일, 서울여성플라자

 - 참석 : 김경희(연구위원장,), 이재인, 박영숙, 김연순, 박기남, 윤정숙, 유경희, 권미혁, 

         정은숙, 박봉정숙, 주영은, 김선화

 - 진행내용 : 원고 검토 및 수정, 책제목 및 목차 구성

 평가(성과) 및 과제      

- 민주화 20년이 되는 해에 민우회 20년사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재를 밝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운동사의 집필방식(연대기적, 공식

적인 활동)과 달리 민우회 운동의 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중요한 운동의 이슈, 핵심키워드

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여성운동사내에서 민우회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하고 향후 여

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끌어내고자하였다. 

- 20년간 쌓인 활동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집필기획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

료화 되지 않은 활동은 인터뷰, 심층면접 등을 통해 20년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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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함께가는 여성, 사무직여성, 평등, 정다지기, 디딤 등 그 동안 민우회 기간지에 실렸던 

기사를 모아서 수필집을 발행한다.

집 행

수필집 제목 :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336쪽, 11,000원, 민연출판사)
수필집 내용 구성

 - 머리말 _ 여성주의를 만난다는 그 행복함과 불편함에 대하여
 - 1장 :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1. 시선의 대상에서 느낌의 주체로! 
2. 어느 여성주의자의 영어 공부 
3.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_좌담 
4. 나도 이제 말 좀 합시다 
5. 자매애,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지혜 찾기 
6. 셀프 인터뷰 _페미니즘이 내게 가져다준 것들 
7. 시청에서의 한판승?! 
8.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유 
9. R과 옥탑방 K의 가사노동 분담기 
10. 딸들의 유쾌한 질주 
11. 페미니스트 남편의 아이 키우기 
12. 천덕꾸러기의 꿈 
13. 그녀 이야기 _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추억 
14. 우리는 만나야 한다 
15. 편식의 즐거움 

 - 2장 : 그녀들과 그들의 정당한 리그를 위하여
1. 맹모삼천지교 유감 
2. 나를 제발 좀 그냥 놔두시오 
3. 제대로 버리는 연습 
4. 세 식구가 함께하기에 넉넉한 5월 
5.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기 
6. 평생~ 친구, 부부 되다 
7. 되돌아오는 질문들 
8. 내 잘못이라는 편견을 버려! 
9. 비스듬하게, 일·삶을 잡담함 
10. 나이, 하나 둘 셋 
11. 임산부의 봄날 일기 _봄날은 간다~ 복날이 온다! 
12. 봄날을 만들자고 외치다 

있었다. 그러나 당시 활동가의 기억 차이, 관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했다. 20년을 기점으로 운동사와 별도로 20년의 활동자료를 정리, 백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기초자료 수집, 인터뷰, 심층면접 등 다양한 자료에 기초하였으나 당시 활동에 참여하지 않

은 연구자의 경우, 주요한 민우회 핵심활동을 분석내용에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민우회의 주요활동과 사실에 근거하여 집필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율과 의견교환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 애초 6월을 목표로 운동사를 추진하였으나 원고마감 기한 내에 원고를 집필하지 못하여 기

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완성된 원고 전체를 비교, 검토하여 중복되는 

사안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기간, 윤문과 본문참고 자료의 수집 및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민우회 20년의 의미를 운동사에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현재의 작업을 기초로 민

우회의 운동적 의미와 과제를 담아낼 새로운 운동사를 기대해본다. 

2) 수필집 -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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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내의 별난 축구 사랑 
14. 친구야! 말 달리자! 
15. 2005. 08. 02. 14:34 이후 
16. 엄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 3장 : 삶을 잡담하다
1. 내 몫은 해야겠기에 
2. 조금은 뻔뻔스럽게 
3.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4. 여성이 상사가 된다는 것 
5. 나는 5호선 열차 기관사 
6. 머리는 생머리, 립스틱은 밤색이어야? 
7. 비타의 승진기 
8. 명함 요구하는 사회 
9. 그녀들과 그들의 정당한 리그를 위해 
10. 나는 10년차 개인사업자? 
11. 봉제공장 노동자인 엄마는 퇴직금을 받게 될까? 
12. 국감의 기억 

 - 4장 : 분노를 읊조리다
1. 여자가 하면 나쁘고, 남자가 하면 괜찮고? 
2. 모난 돌 정 맞는다고 둥근 돌 되랴? 
3. 교회에서 생긴 일 
4. 말이 씨가 된다 
5. 걸리기만 해봐! 
6. 여권 만들어보셨나요? 
7. 내가 병풍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이유 
8. 감동 버스 
9. 달리, 임신 중 잘못된 편견들을 만나다 
10. 당신의 시선은 어디에? 
11. 잔인했던 가정환경 조사서의 추억 
12. 내 돈을 돌리도!

 - 5장 : 활동가를 기억하다
1. 지금, 여성운동은 '물음'과 '상상력'을 원한다! 
2.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3. 내 삶의 쉼표 
4.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 
5. 호락호락 캠페인을 추억하며 
6. 임신이 상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 
7. '활사위' 비공개 문서 밀착취재 
8. 눈물 나게 좋은 봄날에

계약체결 (5년) 
 - 츨판인세 : 7%(5,000부 이상일 경우 9%), 민우회 300부 책임구입(정가 70%)
수필집 홍보 : 연합뉴스(9/12), 세계일보(9/14), 한겨레(9.20), 부산일보(9/22) 등 게재
20주년 회원의 밤 판매 : 85권, 저자 및 단체 증정 외 : 100권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반기 수필기획 시, 민우회에서 발행한 소식지에 실린 기사들을 검토하여 수필집에 실릴만

한 기사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토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나오며 논의

를 거쳤고, 수필집팀을 재구성하여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재검토하여 수필집 발행을 추진하

게 되었다. 애초 기획의 변화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좋은 글들을 선정

하여 제때에 발행할 수 있었다. 또한 9월 회원의 밤 행사에 맞춰 발행되어 당일 행사장에서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었다. 

-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며 이 사회에서 겪는 갖가지 경험들을 생생하게 담아낸 수필집은 쉽게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 여성주의를 알고자 하는 이들이 가볍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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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20주년을 맞이하여 민우회의 사진, 영상자료를 정리하고 민우회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다.

집 행

민우다큐, 총 15분 (제작 : 한국여성민우회)

진행내용

 - 1차 시사회 : 8/24(금), 4시/- 2차 시사회 : 9/4(화), 11시

 - 제작 : 다큐 희망 (박정숙, 류영희)

영상포인트

 - 기존의 영상을 나열하거나 하기 보다는 사진, 아주 짤막한 영상, 글귀로 구성함. 

 - 나레이션 없이 음악과 자막으로만 담아내었고, 추후에 각 파트별 활동가 인터뷰를 

추가로 넣음. 

으면서 공감대와 고민들을 나눌 수 있기에 세미나 자료로 활용하거나 평소 감사의 뜻을 전

달할 지인들에게 뜻 깊은 선물로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3) 민우다큐 제작

 평가(성과) 및 과제      

- 기획을 시작한 시기는 다소 여유가 있었으나 담당자 변동과 작업팀의 내부 사정이 겹쳐 급

하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압축적인 영상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였으나 영상

팀의 민우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감각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지 못하였고, 민우회를 

설명하는 20주년 역사다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인터뷰를 첨가하여 재구성하게 되었다. 

민우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부족하고 그다지 감동적이지도 못해, 20주년 기념영

상으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제작자의 감각이 풍부하거나 민우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았다

면 훨씬 좋은 영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조직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작고, 가볍고, 다양한 회원활동 기획으로 회원과 함께 하는 즐거운 여성주의운동을 확산한다.

1) 다양한 방식의 회원확대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통해 회원을 확대한다. 

2) 단기 소모임 구성 및 민우번개 등으로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회원참여프로그램을 활성

화한다. 

3) 자원활동가 그룹을 특성에 맞게 조직하고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회원으로의 활동의 폭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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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평

 새로운 소모임 신설, 단기 소모임 활동이 안정화 되면서 다양한 주제의 소모임 활동이 이

루어졌으며, 특히 기존의 소모임 형태가 아니더라도 민우회 활동 속에서 호랑이 모임(평등한 호

칭을 사랑하는 이들), 자신만만 농구교실 후속모임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 회원 소모임 방식을 

뛰어넘는 비회원들의 모임들이 생겨나는 등 소모임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회원층

인 대학생 모임 신설 등으로 회원층의 확대와 회원(비회원)참여 공간이 확대되어 새롭고 다양해

지는 회원활동의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들이 회원확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회원확대 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비 납부율 역시 커다란 증감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다. 

목표 대비 회비 달성율이 많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회비 예산책정과 회원확대 캠페인을 일회적

인 방식이 아닌 활동과 연계 속에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지속시켜내기 위한 활동계획이 요구되

어진다. 

 회원활동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회

원 커뮤니티 공간인 모람세상(온라인 사이트)의 활성화로 이어져 일상적인 소통과 회원 활동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회원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작고, 다양한 방법의 번개

를 기획, 집행하고,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회원커뮤니티 모람세상 안정화 등으로 회원들의 

참여 공간이 확대되었고, 온/오프라인에서 회원활동이 다양화, 활성화되었다. 

기존 소모임 외에 세여소, 기타반 etc신설과 단기 소모임 우리공부해서 여행가요(우행가), 다

소의 경우 북카페 1호점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이루어졌다. 안정적이고 다양

한 소모임 활동은 회원커뮤니티인 모람세상의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소모임에서 번

개 등을 기획, 집행하는 등 회원활동력의 높아지는 결과를 가졌다. 

 자원활동가 그룹을 체계화는 구체적인 모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생 모임 구성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하반기 대학생 모임 신설을 통해 새로운 회원층 발굴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대

학생 모임이 민우회의 다양한 활동에 결합하여(당안즐 거리캠페인, 차별금지법 반대 긴급 달빛

시위 등) 실천하는 등의 민우회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 참여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회원 만나는 날(모모날)을 민우 번개로 변화시켜 다양한 

주체와 다양한 주제로 번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 실천독려를 위한 번개, 회

원엠티 등 모모람에서 치는 번개와 단기소모임에서 기획한 기획 강좌 번개, 회원의 재능 나눔

으로 이루어진 번개, 민우회 사업 속에서 기획되어진 안전한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 농구번개, 

차별금지법 반대 회원 긴급 달빛시위 등 회원참여 및 실천이 활성화,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개가 좀 더 안착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회원관계 맺기 활동이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일회적, 제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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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본부 9,613,000 9,713,000 9,338,000 10,153,000 10,228,000 9,613,000 10,023,000

지부 16,813,000 17,190,000 16,927,000 17,500,000 17,271,000 17,362,000 17,579,000

총 금액 26,426,000 26,903,000 26,265,000 27,653,000 27,499,000 26,975,000 27,602,000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금액

본부 9,736,000 9,965,000 9,958,000 9,853,000 9,763,000 117,956,000

지부 17,109,000 17,509,000 17,390,000 17,665,000 17,293,000 207,608,000

총금액 26,845,000 27,474,000 27,348,000 27,518,000 27,056,000 325,546,0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본부 540,000 415,000 455,000 440,000 490,000 790,000 690,000 

지부 620,000 2,010,000 505,000 345,000 315,000 475,000 355,000

총 금액 1,160,000 2,425,000 960,000 785,000 805,000 1,265,000 1,045,000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액

본부  490,000 410,000 420,000 505,000 760,000 6,405,000

지부 455,000 466,000 471,000 340,000 305,000 6,662,000

총 금액 945,000 876,000 891,000 845,000 1,065,000 13,067,0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cms회비 9,613,000 9,713,000 9,338,000 10,153,000 10,228,000 9,613,000 10,023,000

cms제외 540,000 415,000 455,000 440,000 490,000 790,000 690,000 

총액 10,153,000 10,128,000 9,793,000 10,593,000 10,718,000 10,403,000 10,713,000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액

cms회비 9,736,000 9,965,000 9,958,000 9,853,000 9,763,000 117,956,000

행되었고,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회원확대캠페인이 시기조정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나 단발적

으로 진행되면서 회원확대 캠페인이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어 전반적인 회비감소를 가져왔다. 

회원확대 및 화원관리, 관계 맺기가 일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분화할 필

요가 있으며 전체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회원 및 회비현황

1) 회비현황

○ 2007년 본부/지부 cms 회비현황 (단위 : 원)

○ 2007년 본부 /지부 cms 제외회비현황 (단위 : 원)

○ 2007년 본부 회비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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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제외  490,000 410,000 420,000 505,000 760,000 6,405,000

총액 10,226,000 10,375,000 10,378,000 10,358,000 10,523,000 124,361,000

회원현황표

소속 정회원 일반회원/구독회윈 평생회원 생협회원 총회원수

본부 980 276(263/13) 97 0 1353
고양 177 43 37 1968 257
광주 170 138 9 0 317
군포 123 91 12 525 226
남서 112 6 12 2923 130
남부 28 0 15 1122 43
동북 245 1 36 2533 282
원주 91 44 14 0 149
인천 50 68 15 0 133
진주 110 222 0 395 332
춘천 174 179 22 0 375

지부소계 1,280 792 172 2,244
생협본부회원 5260

합계 2,260 1,068 269 14,726 3,597 18,323

○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현황

○ 2007년 본부 월별 신입회원 가입 현황 : 회원확대목표 - 400명

구분 권유 강연강좌 직접(인터넷) 기타 합계

1월 6 0 6 1 13
2월 2 0 8 0 10
3월 9 4 8 0 21
4월 7 0 7 0 14
5월 10 0 1 11(김포회원이전) 22
6월 1 0 8 0 9
7월 2 2 9 1(구독회원) 14
8월 4 2 4 0 10
9월 2 0 0 1 3
10월 6 0 10 0 16
11월 6 0 6 0 12
12월 7 0 6 2 15

합계 62 8 73 16 159

 평가

- 2006년 회비를 기준으로 커다란 증감 없이 현상유지 수준이나 2007년 회원확대 400명을 목

표로 하였으나 200명도 채 안 되는 등 회원확대캠페인이 미흡하게 진행되어 총 회비는 감소

되었다. 상반기 기획했던 회원확대가 기금마련, 20주년 행사 등으로 하반기로 미루어지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 기획이 부족했고, 회원확대가 캠페인 방식을 뛰

어넘어 민우회 활동 전반과 새로운 대상층 발굴 등 활동을 통한 회원확대에 대한 기획이 부

족으로 인하여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회원확대가 민우회 활동 속에서 계획되고, 



24   2008년 제21차 정기총회

계 획

회원의 회원확대 캠페인 “나, 이렇게 회원가입 시켰다”

 : 회원확대 성공 노하우 공개 인터뷰 릴레이 등

상근활동가 회원확대 캠페인 “회원가입서 챙기셨나요?-챙기셔!”

집 행

- 회원확대에 대한 일상화와 마인드 형성을 위해 굿모닝에서 상근활동가 회원확대 노하

우 공유 (3/9, 최진협 활동가 노하우 공개) 

- 상근활동가 회원확대를 일상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이메일 보내기 2회 진행 

계 획

대학생 써포터즈 ‘우리는 동갑내기! - 당당한 스무살!’ 모집

  : 민우회 20주년 사업 지원할 자원활동가 대학생 그룹 조직화

온라인 캠페인 : 민우회 소식 블로그에 올리기

첫달회비 내주기 캠페인 ‘새로운 시작을 민우회와 함께’

  : 취업, 입학 등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하선물로 민우회 첫 달 회비를 내주고, 회원으

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회비인상캠페인 : 월 5천원→1만원, 1만원→약간 액을, 년 3만원→년 5만원으로 인상하

는 캠페인을 한다. (회원정보 업데이트 때 권유, 배너 달기, 소식지 등 통해 홍보) 

집 행

1) 새로운 회원층 발굴 - 대학생 여성주의자 모임 신설

 목적 : 민우회의 새로운 회원층 발굴과 학내의 여성운동에 대한 확산를 위해 대학생 

조직화 

 일시 : 10월 4일 ~ 12월 4일 (매주 화요일 1회 모임, 총 8회 진행)

 신청 및 참가 : 총 10명중 7명 참여

 내용 : 여성주의, 외모지상주의,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군사주의, 차별금지법, 번

외토론등 세미나 진행과 당안즐 캠페인 자원활동 및 참여, 차별금지법 반대 긴급 번

개 참여

2) 회원확대 캠페인 1+1

 ① 친구뎃고 민우회로 민우PIFF

  일시 : 10/18 ~ 19 저녁 7시 30분~

  내용 : 회원이 비회원 친구와 함께 참여. 모람활동을 축으로 민우회 소개.

집행 될 수 있도록 보다 일상적인 활동계획으로 고민되고 기획되어져야 한다.

2. 회원확대 및 회비인상캠페인

1) 회원 및 조직 마인드형성

 평가

- 회원확대와 조직활동가 마인드 형성을 위한 상근자 교육에 대한 부분이 1회의 단기적인 형

태로 진행되어 일상적으로 마인드를 형성하기에는 미흡하였고, 향후 일상적으로 조직활동가 

마인드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과 활동 속에서 잊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굿

모닝 등에서 꾸준히 회원확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20살의 민우회의 미래 - 회원확대 캠페인 및 회비인상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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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1 회원확대 캠페인

  일시 : 11월

  내용 : 민우회기금후원, 포럼 및 교육 참가자들에게 회원가입 권유 이메일 보냄

         : 소모임활동 회원 중 일반회원을 정회원으로 독려, 장기미납자 회비납부 독려

계 획 

작게(작은 인원이라도), 가볍게(언제든지, 누구라도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회원활동을 독

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회원활동의 움직임이 드러나도록 한다.

다양한 주제의 회원모임을 구성하여 회원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집 행

1) 기존 모임 운영

 - 영어자료읽기위원회‘바닥’ (매주 1회, 금, 저녁, 8명)

 - 여성주의인권위원회‘다소’는 북카페1호점 ‘다소’로 변경(격주 1회 수, 저녁, 8명)

 - 여성주의 타로모임‘사라바스티’(격주 1회, 화, 낮, 7명)

 - 일이삼반‘이구동성’ (격주 1회, 금, 저녁, 5명)

 - 여성학세미나 모임-느낌+상상(2월)과 에코끼리(9월)는 모임구성원들의 변동과 모임활

동 계획의 답보로 인하여 모임 해소

 - 단기 소모임: 우리 공부해서 여행가요‘우행가’(격주 1회, 화, 6명)

  : 강좌기획, 여행(07년 7월 12~22일 베트남 여행, 총 6명), 여행후기작업 이후 1기 해체

 - 휘뚜루마뚜루 산행모임(1회의 번개가 우천으로 취소)

2) 새로운 모임 신설

 - 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모임 ‘세여소’신설 : 주 1회 모임(목), 8명

 - 민우회 기타모임 ‘etc' 신설 : 주 1회 모임, 5명

 평가

- 대학생 모임 신설을 통해 새로운 회원층 발굴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모임 활동 외에 

민우회 다양한 활동에 결합하여 실천하는 등 민우회 회원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러나 모임을 통한 회원확대는 소소하게 진행되었을 뿐 집중적인 회원확대로까지는 이

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모임 확대를 통해서 회원층의 폭을 넓히고, 민우회 다양한 활

동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활동 기획을 고민하여 다양한 방식의 내용과 활동으로 모

임을 운영하여 대학생 모임을 안착화시킬 필요가 있다.

- 회원확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회원확대 캠페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민

우PIFF의 경우 사업내용상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하여 조직화를 하지 못하는 

태생적 문제로 인하여 회원확대 캠페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으나 회원참여 번개 

등의 아이디어로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 회원확대가 일회적인 캠페인 방식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활동에서 고

민될 수 있도록 회원확대를 위한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일례로 지속적으로 회원확대에 대

한 알림, 모든 활동, 교육 시 회원가입 독려, 모람 세상에 매달 신입회원 가입현황 신입회원 

소개 등을 통해 일상적인 형식의 방법을 기획하여야 한다.

3. 회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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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정체성 갖기 교육 + 신입회원만남의 날

  - 내용 : * 신입회원 만남의 날(강의 : 민우회 소개와 여성운동 

           * My Story, Your Story - 서로의 경험 나누기

           * 여성주의와 상큼하게 만나기 (교재-여성학이야기

           *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민우 성폭 강의)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교재 :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 특별한 소통-가족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 총 6회씩 매주 1회 모임으로 진행

집 행

1차 (3월 7일~4월 11일, 매주 1회, 총 6회 진행)

 - 신입회원만남의 날 (15인 참여) + 새모람 총 10명 (모람활동 6명 - 소설반 4인, 사라

스바티 1인, 기타반 1인 활동)

2차 (6월 7일~7월 11일, 매주 1회, 총 6회)

 - 신입회원만남의 날 (8인 참여) + 총 5인 (다소 1인, 바닥1인, 상담원 모임 1인 활동)

3차 (10월 2일~ 11월 21일, 매주 1회, 총 6회) 

 : 신입회원 만남의 날 (8인 참여) + 총 6인

 평가

- 단기 소모임 우행가의 경우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새로운 모임인 세여소, 기타반이 신설

되었고, 여성주의 인권위원회 다소의 경우 모임 활성화를 위해 북카페 1호점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동 주제로 하여 소모임활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대학생 모임, 

호랑이 모임, 농구교실 등이 기존의 회원 소모임 형식은 아니지만 회원 및 비회원들이 민우

회 활동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기획되어지는 등 회원들의 결합방식과 활동내용

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 향후에도 민우회 활동 속에서 기존 소모임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형태가 기획되어지고, 다양한 주제의 단기 소모임 구성, 온라인 공간 활동 등 회원조직단체

로써 회원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참여 공간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새모람 : 신입회원교육

 평가

- 총 4회로 진행되었던 것을 6회로 확대하여 여성주의에 대한 세미나와 민우회 정체성 갖기, 

신입회원들을 만나고 참여할 수 있는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같이 진행하여 새모람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도는 높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회원확대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년 

3회의 진행은 새모람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모임 동력이 다소 떨어지

는 결과를 가져왔다. 향후에는 1년 2회(봄, 가을)로 진행하여 모임을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상반기 여성주의 학교 간다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후속모임으로 새모람을 진

행하는 것도 새모람의 확대 방안으로 고민해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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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회원참여프로그램의 기획의 주체를 회원, 모모람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참여의 프로

그램을 마련한다.

집 행

○ 달리와 함께 하는 면생리대 만들기 

  - 일시 : 2007. 3. 28.(수) / 장소 : 민우회

  - 회원 재능 나눔(달리가 번개를 치고, 강사까지) /  - 참가 : 총 6인

○ 맥주번개 

  - 일시 : 2007. 4. 7.(토) / 장소 : 신촌 호프집  

  - 신입회원과 기존회원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자전거 교실 이후 뒷풀이 형식 

  - 참가 : 8명

○ 우행가의 특별 강좌‘베트남, 기억의 재구성’ 

  - 일시 : 2007. 4. 18.(수)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 강사 : 김정우(나와 우리 활동가)

  - 내용 :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 사회와 문화의 특징, 베트남 여행시 꼭 알아두면 좋

은 정보 등

  - 참가 : 총 20인 참가

○ 자전거 번개 

  - 일시 : 2007. 6. 16.(토)  /  - 장소 : 뚝섬유원지

  - 내용 : 자전거 전용도로 함께 타기  /  - 참가 : 총 11인

○ 기꺼이 불편해지기 실천‘젓가락집 만들기’ 번개  

 - 일시 : 2007. 7. 10.(화)

 - 내용 : 젓가락집 자유자재로 함께 만들기  /  - 참가 : 총 6인

○ 모모람이 치는 번개 - 회원 엠티“쌩쇼 블루스 - 무위도식 + 유유자적”

 - 일시 : 2007. 8. 18~19.(토, 일)

 - 장소 : 안면도 ‘좋은 날’ 팬션 

 - 내용 : 공동체프로그램, 관광 등

 - 참석 : 총 14인  - 참가비 : 3만원

○ 농구번개, 차별금지법 원안 통과를 위한 긴급 번개(11/20), 달빛시위, 케익만들기 등

5. 회원참여프로그램 및 실천

1) 민우번개

 평가

- 회원 재능 나눔의 번개에서부터 모람이 치는 번개(우행가), 회원엠티 번개 등 번개 주체가 

다양화되었고, 민우회 활동 속에서 기획되어지는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번개, 농구번개, 

차별금지법 번개 등 번개의 내용도 다양화되어지면서 회원들의 참여와 실천 활동 공간이 확

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 번개를 통해 회원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토대를 형성하였지만 번개에 대한 홍보 및 조직이 

웹에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번개’형식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함께 조직화하는 과정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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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회원들의 참여 높이고,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

티 개설하여 소통구조 마련한다.

집 행

모람세상 회원가입 수 327명

놀러와 (총 13편- 이중 8건 여성주의 문화관련 / 5건은 참관기, 기꺼이 등)

모람ing - 소모임 동향 : 소모임 활동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활발히 진행.

회원자유게시판 / 옥션 / 소모임 방 개설 / 모람 갤러리 등

계 획
생활의 가치와 의식 바꾸어내기 위한 11가지 실천주제를 연중 회원실천 캠페인으로 진

행하여 일상의 문화와 가치를 바꾸어내도록 한다.

집 행

월 실천주제 내용

3월
- 11가지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
페인 알리기
- 손수건 들고 다니기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캠페인 홍보 (각 모람별 피켓제작)
- 캠페인 내용과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참여 독려

4월 - 자기컵 들고 다니기
- 자기컵 들고 다니는 사진을 모람갤러리에 
올리기

5월
- 걷기 생활화 (대중교통 이용하
기, 엘레베이터 타지 않기)

- 5월 13일 기꺼이 불편해지는 날

 - 매월 한 가지 집중 실천주제를 정하고, 매월 불편해지는 날을 정해서 실천 독려.

 - 매월 실천주제에 대한 배너를 제작, 그 달의 실천주제와 내용을 알리고 실천 독려.

2) 회원커뮤니티 온라인 공간 모람세상

 평가

- 모람ing의 경우 소모임 활동에 대한 공유와 각 모람의 특성에 맡는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회원자유게시판의 경우도 유머, 시사, 정보 등 다양한 이야기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 놀러와의 경우 꾸준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 정체되어 있어 향후에는 놀러와 필진을 

공개적으로 구성하여 꾸준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명확한 계획이 요구되어 진다.

- 모람세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람 세상에 있는 공지사항 메뉴 성격을 ‘회원팀’

뉴스 등으로 변경하여 회원팀이 회원에게 보내는 편지, 회원동향(누가 다쳤다 어쩐다), 이달

의 신입회원 소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회원 관련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하여 보다 많

은 회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모람세상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온라인공간으로 가입할 수 있는 유

인방법으로 메인 홈페이지에 모람세상 메뉴명을 민우회 회원 커뮤니티 공간임을 뚜렷이 부

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또한 일상적으로 모람세상 가입 독려를 위한 배너를 만들어 홍

보하도록 한다.

- 자유롭게 클럽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 클럽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창립20주년 기념 회원캠페인 -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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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면 월경대사용하기
- 면 월경대 사용 사례를 통해서 
  참여 독려

7월 - 젓가락 들고 다니기 - 젓가락 집 만들기 번개 (7/11)

8월 - 일주일에 하루는 TV끄기
- ‘불을 끄고 별을 쏘다’에너지 절약의 날 
(8/22)과 번개를 통해 실천 독려 

9월
- 재래시장, 생협 매장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 실천 주제 알리는 글로 실천 독려

10월

- 나이, 학력, 결혼여부, 출신지역 
  묻지 않기

- 실천 주제 알리는 글로 실천 독려

[번외] 기꺼이 불편해지 
      - 이랜드 불매운동

- 이랜드 불매 운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운의 편지 제작하여 보내고, 불매운동의 내
용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ucc 제작

11월 - 열심히 듣고 나중에 말하기 - 실천 주제 알리는 글로 실천 독려

12월 - 내복입기

계 획
회원들이 직접 회원활동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각 모람의 모람지기들이 민우회 회원활

동과 회원조직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집 행

① 1차 (2/13)

 참석 : 수달(모모람지기), 타기, 술술(영자 바닥), 오서방(인권위 다소), 소다(느낌상상), 

          키키(사라스바티), 날리, 여진, 락소년

 내용 : 2007년 조직팀 활동계획 및 각 모람활동 공유 / 민우회 20주년 기념 회원실천캠

페인 기획 및 논의 / 민우데이 계획 / 총회 및 모람한마당 평가

② 2차 (4/5) 

 참석자 : 수달(모모람지기), 타기(영자 바닥), 이경숙(인권위 다소), 키키(사라스바티), 

            날리, 여진, 락소년

 내용 : 각 소모임활동 보고 및 공유 / 20주년 기념행사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 및 참가

자 조직, 기금마련에 대한 아이디어 논의 / 20주년 기념 회원실천캠페인 ‘기꺼이 불편

 평가

- 대안적 생활양식과 일상에서의 평등 감수성을 높여내고, 사회적 연대의식 확대를 위한 회원

실천캠페인으로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을 한 것은 무척이나 좋은 아이템이며, 이것을 

매달 주제를 정하여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여 꾸준히 알려내고, 독려하는 성과가 있었다. 

- 그러나 연중 캠페인으로 1년 내내 실천 독려하는 것이 하반기에는 홍보글로만 대체되어 실

천독려 아이템이 제한적이였고, 11개의 주제가 광범위한 부분도 있어서 기꺼이 불편해지기 

내용을 좀 더 상징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기꺼이 불

편해지기라는 내용으로 번외 이랜드 불매운동 등을 한 것은 매우 잘하였다.

- 향후에는 평등감수성을 높여낼 수 있는 나이, 학력여부 묻지 않기 등이나 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손수건 들고 다니기 등 핵심적인 실천 주제 1-2개만을 뽑아서 민우회 기꺼이 불편

해지기 캠페인 내용을 좀 더 상징화 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6. 모모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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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기’ 4,5월 과제에 대한 논의 / 함께가는 여성 (5, 6월호) 기획

③ 3차 (6/7) 

 참석자 : 수달(모모람지기), 타기(영자 바닥), 체리향기(세여소), 바다(etc), 날리, 락소년

 내용 : 각 소모임활동 보고 및 공유 / 20주년기념 걷기대회 평가 / 함께가는 여성(7,8월

호) 기획 / 회원번개 관련 평가 및 기획 / 모람세상 활성화에 대한 논의 / 20주년 기념 

회원실천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 6,7월 과제에 대한 논의

④ 4차(8/6)

 참석자 : 수달(모모람지기), 타기(영자 바닥), 리다(세여소), 바다(etc), 김현정(다소), 

            여진, 락소년

 내용 : 소모임 활동 공유 / 회원 엠티준비 / 20주년 축하행사 회원의 밤 - 각모람 ucc

참여 및 본부회원공연 논의 / 회원확대캠페인 1+1 논의 -‘작은 영화제(가안)’준비 / 

상반기회원활동 관련 논의-민우번개,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모모람 등 / 모람세상 

놀러와 업데이트 

⑤ 5차(10/2)

 참석자 : 수달(모모람지기),승리(영자 바닥),리다(세여소),들통(일이삼반), 바다(etc), 

            오서방(다소), 락소년

 내용 : 20주년 함께 있어 좋은 밤 평가 / 창립 20주년 회원확대 캠페인 1+1 - 10월 홍

보 / 11월 집중실천의 달 / 대선에 임하는 민우회의 자세-100개의 UCC를 만들어보자 : 

각 모람별로 우리가 원하는 생활과제, 대선 관련 UCC만들기 / 20주년 기념 회원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 논의 / 회원송년회 논의 / 함여 모람풍경-모람활동 : 각 소모임에서 

돌아가면서 쓰기로 / 12월 1일 모모람 평가 회의

⑥ 6차(12/1)

 참석자 : 수달(모모람지기), 타기(영자 바닥), 리다, 호지(세여소), 현지(일이삼반), 

            바다(etc), 여진, 락소년

 내용 : 2007년 회원활동평가회의 

계 획
자전거 교실 및 번개를 통해서 회원들의 참여공간을 확대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문화

를 만들어가고, 자전거타기의 일상화를 독려한다.

집 행
1) 자전거 교실

본부

 평가

- 회원참여를 위한 다양한 번개 기획,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독려 등 회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기획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원참여프로그램 기획 이후 집행은 

별도의 준비팀에서 진행하면서 모모람의 역할이 애매한 경우도 있었고, 많은 논의들이 평가

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회원활동 기획에 대한 논의는 중심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향후

에는 활동 회원들간의 멤버쉽 구축, 신입회원과 기존회원들과의 만남 등 회원 간의 교류 등

을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획, 집행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도록 한다. 

7. 위풍당당 그녀들의 페달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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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및 장소 : 4/7, 4/21(토) 1시~3시, 망원유수지 / 강사 : 가시연 외 5인

 - 참가자 : 총 20여명 (4/7 - 회원 13명 + 활동가 6명, 4/21 - 회원6명 + 활동가 4명)

 - 자전거 타는 법 기초, 이·착률 법 등 배움

동북

 - 일시 및 장소 : 5/19, 6/2(토) 10시~2시, 중랑천 자전거도로 / 참가 : 18명

고양

 - 일시 및 장소 : 5/14(월) ~ 5/18(금) 오전 10시~12시, 미관광장 / 참가 : 22명

2) 자전거 캠페인

 - 일시 및 장소 : 5/13(토), 상암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공원

 - 내용 : 민우 20행사와 같이 진행. 티셔츠를 입고 자전거 타면서 홍보 리플렛 배포

3) 자전거 번개

본부

 - 일시 및 장소 : 6/16(토), 뚝섬유원지 / 내용 : 자전거 전용도로 함께 타기

 - 참가 : 회원 8명 + 상근활동가 3인 (총 11인) / 자전거 day-자전거 번개

동북

 ① 일시 및 장소 : 6/9(토), 도봉구청 광장 일대 / 참가자 : 총 101명

    내용 : 자전거 도로 확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② 일시 및 장소 : 6/30, 7/7, 7/21, 9/8, 9/22, 10/6, 10/20, 중랑천

    참가자 : 1,3 주 토요일에 번개형식으로 진행, 자생적으로 자전거 타기 소모임 생김

고양

 - 일시 및 장소 : 10/31, 일산 호수공원, 호수로 일대

 - 내용 : 호수공원일대 자전거 타기, 시민들에게 리플렛 배포, 자전거 퀴즈 풀기

계 획

일상적인 회원관계 시스템을 안정화하여 이것이 회원 및 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시스템 운영으로 민우회와 회원들의 원활한 소

통을 모색한다.

집 행

회원DB에 들어갈 회원기초정보 업데이트 (전화작업)

모람세상 가입률 확대를 이벤트 진행

회원 DB관리 매뉴얼을 기초로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를 위해 후카입력 매뉴얼 작성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한 CD백업

가입 시 전화, 메일, 우편물 발송 

우편, 인터넷 가입서 보관    연말정산 영수증(12월초)

주기별에 따른 회원회비 통계출력(월별, 분기별)

장기 미납회비 납부독려 전화작업 2회진행(4월, 8월)

 첫달회비 및 처음 3개월 회비납부 지속자에 감사 문자 보내기

‘그달의 회원’ : 매달 그 ‘월’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이메일 보내기(1회),

 평가

- 자전거 교실, 번개 등으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고, 자전거 

타기 일상화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8. 회원관리시스템 안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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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원유순 회원, 1/23)

 평가

- 일상적인 회원관계가 일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잘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장기미납자 회원의 경우 2회의 전화 작업을 진행하였으

나 이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cms결과가 나온 후 월초에 날을 정해서 진행하

는 등 일상적인 계획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회원관계 맺기의 경우도 일회성에 그쳐 이를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미리 

세워 모람세상으로 외화 시키는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외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신입회원 가입 시 즉각 감사연락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첫 달 회비 3개월 지속납부자에

게 감사문자 보내는 것 외에 회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표현 등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원관계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진행내용과 계획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가족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련 담론 형성과 

성평등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2) 호락호락 캠페인을 통해 가족내 호칭에 대한 성차별성을 알려내고 평등한 호칭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실천한다.

2. 총평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가족 호칭 사용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 하였던 

호락호락 캠페인Ⅰ은 올해 초 커다란 사회적 논쟁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캠페인Ⅰ의 성과와 

미흡했던 대안호칭 마련의 과제를 중심에 두고 호락호락 캠페인Ⅱ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담긴 집사람, 바깥양반 대신‘배우자’라는 부부간 호칭/지칭의 

대안용어를 만들어 내었고, 평등한 호칭문화 개선을 위한 다섯 가지 지침을 제안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호락호락 캠페인Ⅰ이 어원을 중심으로 논쟁과 악플러들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캠페인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등의 후유증은 호락호락캠페인Ⅱ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대안호칭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캠페인이 기획되었다. 이로 인해 호락호락캠페인Ⅱ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토론 방식이  고려되지 않았고, 호락호락 캠페인Ⅱ에 대한 주요 일간지 기사에서 캠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33

계 획

가족 내 호칭의 성차별성에 대한 2006년 호락호락 캠페인Ⅰ의 높은 인지도와 성과를 바

탕으로 2007년에는 보다 대중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서 가족 내 평등한 호칭문화 개선

을 위한 대안 호칭 모색 및 구체 실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등한 호칭문

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집 행

1) 가족 내 호칭 인식조사

목적 -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호칭이나, 가부장적 가치관의 가족 내 성차별적 호

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대안적 호칭 모색의 틀을 제공하도록 한다.  

내용 - 가족 내 호칭 사용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① 설문조사 기획회의 

  - 설문 설계회의 (4/6, 5/23, 5/28, 6/8, 7/11) / 설문 설계 자문회의 (6/22, 6/25 : 마경희, 

조태린) / 사전 설문조사 진행(6월 11일 6월 15일)  

 ② 설문조사작업 

  - 조사대상 모집단 :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성인 남녀

  - 표본추출 : 서울시 20세 이상 성인 1000명

               (성별, 혼인상태, 연령 분포에 따라 비율적 층화표집을 함)

  - 조사 시기 및 조사방법 : 2007년 7월 27일~8월 1일, 전화조사

  - 조사결과

   : 호칭 / 말투 사용에서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가장 높

은 응답을 나타낸 것은 부부 호칭/지칭, 말투이며 그 다음은 며느리/사위에 대한 말투,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vs 어머님, 아버님)

 ③ 호락호락 회원 수다방  

  - 내용 : 가족호칭 사례 및 대안모색을 위한 경험나누기 / 손아래 형제자매에 대한 부

페인 사이트가 누락되면서 포탈사이트에서는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논쟁이 캠페인 사이

트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반향이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부부호칭/지칭의 대

안으로 제시된 ‘배우자’호칭을 지속적으로 알려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

시들을 드러내는 등 대안 호칭 사용을 위한 활동이 요구되어진다.

 

 가족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관련 담론 형성

하기 위한  구체 활동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입과 건강가정법 기본법 

개정활동 등의 입법 활동만이 진행되었다.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은 가족부형태의 신분등록에서 목적별에 따른 신분등록제가 마련되는 성과가 있

었으나 법명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법률의 취지와 의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채 입법

이 되었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사업명 : 가족내 지위에 관한 사회적 의식 바꾸기 -호락호락 캠페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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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나타남.

  - 일시 : 8월 16일 (목) 7시 

  - 참석 : 김보영, 홍미리, 신성화, 윤희정, 이지수, 주영은, 서민자

 ④ 전문가 간담회

  - 일시 : 2007년 9월 21일 6시 (금) / 교육장

  - 참석 : 유경희, 마경희, 이은아, 조태린, 권수현, 정은숙, 주영은, 이소희, 서민자

  - 내용 : 

   ·설문결과 분석 (마경희 / 이은아) : 가족 호칭 이용실태(부부호칭·지칭, 말투 / 며

느리·사위에 대한 말투 / 배우자 부모(장인, 장모 vs 어머님, 아버님) / 손아래 형제자

매)를 통해 본 가족관계, 가족문화의 변화와 그 의미성

   ·전문가 토론 (조태린-국어학자, 맨발-여성학자)

   ·부르면 부를수록 즐거운 호칭문화 만들기를 위한 지침 토론

   ·부부호칭 대체어 (집사람, 마누라, 00아빠 등 → 배우자)

2) 부를수록 즐거운 호칭 문화 만들기 

           ‘호락호락캠페인 Ⅱ- 한 가지 실천과 다섯 가지 제안

 ① 온라인 캠페인

 목적 : 가족 내 평등한 호칭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 호칭 모색 및 구체 실천 활동을 통

해 평등한 호칭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시기 : 2007년 10월 10일~11월 30일 

 사이트 (http://hoho2.womenlink.or.kr) : 호칭 관련 칼럼, 가족 내 호칭 조사결과, 평등한 

호칭 문화를 위한 한 가지 실천과 다섯 가지 제안, 자유게시판, 호칭 전반에 대한 감

수성 체크 yes/no, 결과보기 내용으로 운영

 홍보된 곳 : 연합뉴스 (10/18), 한겨레 (10/25), 여성주의 저널 일다 (10/23), 여성신문 

(11/2), 시민사회신문 (10/22), 조선닷컴 (10/18), 한국일보 (10/18), KBS뉴스 (10/18), 한국

경제 (10/18)

 ② 리플렛 및 호칭백서 발간

 리플렛 : 집사람 대신 배우자에 대한 대안호칭과 평등한 가족 호칭문화를 위한 지침 

내용을 중심으로 총 3000부 제작,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부 등 배포

 호칭백서발간 : 호락호락캠페인 1,2의 내용에 대한 종합한 백서 (11/30 발간)

 ③ 평등한 호칭을 사랑하는 이들 ‘호랑이’조직 및 운영

 호랑이 모임 : 9/18, 9/28, 10/17, 11/22, 11/28, 12/2

 내용 : 호칭문화와 관련 세미나와 토론, 캠페인 내용 공유하고 의견 나누기, 캠페인의 

온라인 모니터와 온라인 토론 개입, 거리캠페인 기획, 진행. 

 인원 : 총 14명 (매회 5~7명 참석)

 평가(과제)

- 호락호락캠페인Ⅱ는 부부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가족관계, 부모 관계 등 가족 내 호칭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와 인식과 개선지점에 대해서 드러내고, 인식조사를 통하여 

캠페인의 논거와 내용을 풍부히 하는 성과가 있었다. 

- 수평적이고 상호존중적인 가족 호칭 변화를 위한 지침마련과 부부관계에서의 호칭과 지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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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적별 신분등록제도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서 도입하기 위한 입법대응활동

집 행

호주제 폐지 2주년 맞이하여 신분증명제도 확정 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3/2)

4월 임시국회에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4/11)

호적법 아류 수준에 머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4/27)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

‘새로운 신분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의의와 한계’토론회 토론자 (유경희) 

참석 (6/1) 

토론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 일시 : 2007년 6월 4일(월) 2시 /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프로그램 

  ·사회 :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상임대표 

  ·발제 : (통과되는 법률) 평가와 향후 과제 (윤현식, 공동행동·민주노동당 법제국장) 

  ·지정토론 : 이은우 변호사, 조은희 교수, 부동호 대법원 등기호적과 심의관, 

              한영희 연분홍치마 활동가 

  ·종합토론 

언론 및 홍보작업 - 울산 mbc 인터뷰, 토론회 후기 홈페이지 작업, 함여원고 작업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대법원 시행규칙 의견서 (8/10)

5/16, 5/30, 6/20,7/3,7/10 목적별 공동행동 회의

[2006년 입법대응활동]

대한 대안 마련 등으로 적극적인 실천 내용과 대안 호칭 마련으로 캠페인을 보다 구체화시

켜내었다. 

- 설문 설계의 미흡과 가족 내 호칭과 항렬, 나이,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결고리를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가족 내 인식조사가 충분히 활용

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가족내 호칭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다 확장하여 호칭문화 전반에 대

한 문제제기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 호락호락캠페인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족 호칭 문화에 대한 대안호칭과 지

침마련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캠페인진행, 회원수다방, 호랑이 등을 운영함으로 가족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실천 등을 다각화 하는 등 참여 공간과 실천을 확대하였다. 

-호락호락 캠페인2에 대한 언론보도시 온라인사이트 주소가 누락된 상태로 기사가 보도되어 

캠페인 진행되는 사이트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인력이 떨어지는 결과

를 가져왔으며며 온라인 사이트의 내용구성이 전달이 방식이 중심적으로 되고, 참여의 내용 

주제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이트를 통한 의견개진, 참여유도 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 호랑이 모임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캠페인 활동과 호칭문화 관련한 토론을 통하

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거리캠페인을 진행 하는 등 활동의 

폭을 모임 자체적으로 넓혀간 것은 커다란 동력과 성과였다. 

2. 연대활동 - 목적별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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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별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민우회 61명 서명)활동

 2)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4/21)

 3) 쇼킹패밀리 상영회 (9/27, 국회 도서관 대강당)

 4)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 참석 (주최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9/14)

 5) 법사위원회 의원 의견서 및 면담활동 (문병호 의원, 9/25)

 6)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 내용 : 기준등록지, 등록부 편집방식, 증명서 발급방식, 관장업무 기관 등

[2005년 목적별 공동행동 활동]

 1)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 (7/27)

 2) 목적별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3) 목적별 법률안(가칭) 공청회 (8/22)

  -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해설집 발간, 홍보전단 제작

  -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발의 (9/21)

     대표발의 : 민노당 노회찬 의원 / 공동발의

  -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고나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기

자회견 (11/25)

집 행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대응활동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참고 진술인(유경희 대표) 참여 (2/26)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복지, 여성, 노인,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평가(과제)

-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입법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자 연대기구인 목적별 공동행동에 결합하여 호적법 이후 대안적

인 신분등록제 입법마련에 주력하여 3년 동안 지속하여 목적별 형태로 신분등록제를 마련하

는 성과를 가졌다.

-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적 신분등록제 논의가 미흡하던 여성·시민단체의 현실 속에서 새로

운 신분등록제도로서 목적별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으로 인해 개인의 

신분등록을 개인의 목적별(사건별-혼인, 출생, 사망 등) 편제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개인

의 정보가 집적되었던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방식으로 입법하게 된 것은 기간 목적별 공동행동의 커다란 성과이다. 

또한 친양자도입,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한적이나 마련한 것 역시 커다란 

변화이다. 

- 그러나 개인의 신분등록이 목적별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등록제도 임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법률명인‘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 것은 개인의 존엄을 

충분히 보장하려 했던 입법의도와 입법 내용에 어긋나는 커다란 한계이고, 기본증명서와 개

인의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변동부가 분리되지 않은 것 역시 향후 개정 과제로 남아 있다. 

3. 가족정책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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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 돌봄, 가족, 보육, 교육, 여성건강 정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 발표(11/2)

 평가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당시부터 폐지운동을 벌여왔으나 결국 제정되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미비와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에 폐해를 개정활동 

통해 변화시키고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평등한 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활동하였으나 결국 

개정되지 못하였다. 

- 건강가정기본법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대응활동은 의견서, 성명서 등의 최소한의 대

응활동만을 진행하여 정책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담론 생산 및 외화활동을 구체화하지 못하

여 향후에는 정책 개입과정에서 담론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여성건강

I. 사업총평 
올 한해 여성건강팀은 여성건강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 여성건강 영역의 확대와 다

양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성건강에 관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 전문가 포럼은 한국

사회의 보건의료 체계 전반과 그 속에서 여성건강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부인과 이용, 모자보건사업 및 모자보건법 등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고, 

민우회의 기존 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영역에서 여성건강 운동 이슈를 발굴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여성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는 활동으로 농구교실과 

건강강좌를 진행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건강한 삶과 관련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드

러낼 수 있었으며, 여성건강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적인 여성들의 건강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 다국적 제약의 피임약에 대한 문제제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대응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건강 영역의 확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전문가 포럼을 통해 여성건강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관

한 세미나와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한국사회의 보건의료체계와 여성건강의 문

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여성건강 이슈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한 한계는 있었

으나, 산부인과 이용, 모자보건사업 및 모자보건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

다. 향후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무엇이 여성건강의 문제인지, 여성건강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존 민우회 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영역에서 

여성건강 운동 이슈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활동으로 농구교실과 건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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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여성건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여성건강운동의 활동방향과 대응담론을 

준비하고 실태 및 현황조사를 통해 대응 방향과 수위를 잡아감

여성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여성건강 이슈 및 담론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집 행

전문가포럼 기획팀 구성 및 세미나 진행

 - 기획팀 : 해기(이대여성학과), 유경희, 박봉정숙, 박정옥, 손봉희, 김재희

 - 세미나 : 총 5차례 세미나 진행

   1차 세미나 (4/17) : 모자보건사업, 건강불평등 등

   2차 세미나 (5/4) : 여성건강 전반, 건강안전망 등

   3차 세미나 (5/23) : 모자보건법, 보건의료공급구조 등

   4차 세미나 (6/5) : 소외계층건강문제, 건강증진 정책 등

   5차 세미나 (6/15) : 국민건강보험, 한미FTA와 보건의료분야

1차 전문가포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젠더’

 - 일시 및 장소 : 7월 1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좌를 진행하고 여성들의 일상적인 건강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중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건강한 삶과 관련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드러낼 수 있었다. 지난해 ‘체육

시간을 바꾸자’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농구교실은 참가 여성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체육

활동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넘어 체육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

고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 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농구교실의 성과는 후속모임과 페미

니스트 가을운동회의 개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강좌는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몸과 건강

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가 되는 주제에 관한 전문 의료진들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

에게 의료에 대한 다른 시각, 여성의 몸과 질병 등에 관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의료

정보에 초점을 맞춘 강의내용이 기획의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에는 의료

와 일상적인 실천과 인식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으로 강좌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건강 인식 및 의료시설 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는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

라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와 욕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 다국적 회사의 피임약에 대한 문제제기, 인공임신중절 대응활동 

등 새로운 영역의 건강이슈들에 대한 대응활동을 진행하여 여성건강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

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다국적 회사의 피임약 대응활동의 경우 여성건강권과 관련하여 주요한 

주제이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여성건강 정책 및 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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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사회 :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발제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젠더 

                     - 천희란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연구전임교수)

  토론 : 백영경 (존스홉킨스대 박사과정), 정진주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이동옥 (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2차 전문가포럼 ‘월경통, 자궁근종 등 증가하는 여성 질환의 실태’

 - 일시 및 장소 : 9월 17일 오후 7시, 민우회 교육장

 - 발제 : 고경심 (메이산부인과 원장)

3차 전문가포럼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 일시 및 장소 : 11월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사회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발제 1 : 여성건강 관점에서의 모자보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제 2 : 모자보건사업의 담론 및 방향에 대한 검토 - 조영미 (서울여성가족재단) 

  토론 :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정진주 (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 소장)

계 획

2006년 ‘체육시간을 바꾸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이 즐거운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한 몸 이미지와 주체의 변화를 모니터

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체육활동과의 연관성을 밝힌다.

각 지부들과 연계하여 지역 대중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집 행 1차 여성농구교실 자신만만 (자유롭고 신나는 만번의 뜀, 만번의 슛)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건강 정책 및 운동의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보

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후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였

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던 세미나를 바탕으로 전문가 포

럼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건강의 위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월경통과 자궁근종,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였다. 여성건강에 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넓히지 못

하는 한계는 있었으나, 산부인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모자보건사업에서 정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모자보건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향후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 속에서 무엇이 여성건강의 문제인지, 여성건강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기할 것인지, 여성건강의 어떤 측면을 문제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존 민우회 활동과 연관된 여성건강 운동의 이슈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여성 건강권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체육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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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팀 진행 (본부 3팀, 남부 1팀)

  본부 1팀 : 화목토 오전(7월 24일~8월 4일), 총 6회, 5명

  본부 2팀 :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7월 25일~ 8월 11일), 총 6회, 18명

  본부 3팀 : 수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7월 25일~ 8월 11일), 총 6회, 11명

  남부 1팀 : 월수금 12시 (7월 25일~ 8월10일), 총 8회, 10명 (청소녀)

 - 강사 : 김혜영 (난향초 교사), 김장효영 (백양중 교사), 하정화 (대방초 교사)

 - 장소 : 중경고등학교(용산구 이촌동), 홍익대 운동장

2차 여성농구교실 자신만만

 - 일시 및 장소 : 11월 10일 ~ 12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총 4회

 - 참가자 : 16명

 - 강사 : 이은숙(중목초 교사)

 - 장소 : 홍익대 운동장 

2007 페미니스트 가을대운동회 ‘여자들이여, 가을을 달리자’

 - 일시 및 장소 :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금란여중 운동장 (이화여대 옆)

 - 주최 :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날자>, 짝토야간축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다른몸되기

프로젝트, 한국여성민우회 농구교실 <자신만만>

 - 프로그램 : 농구, 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

 평가(성과) 및 과제

- 체육활동은 여성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넘어 여성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몸 움직임과 체육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잠재된 욕

구와 만나고 그 욕구를 드러내고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 농구교실 참가자의 89%가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구교실을 통해 운동

이 매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78%, 농구를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도 78%이었다. 교육내

용에 대해서는 드리블, 패스, 슛 등 기본 기능을 쉽게 배우고 익힐 수는 있었지만, 횟수가 너

무 부족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초보여도 부담 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

이 94%, 운동신경이 부족해도 부담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의견이 80%

에 달했다. 

- 농구교실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는 땀 흘리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재밌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생활에도 활력이 생겼다는 대답이 90%이상이었다. 농구교

실 참여로 인해 농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후에도 농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아 즐거운 운동 경험이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과 여성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구교실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후속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페미니스트 운동모임들이 

모이는 ‘가을 운동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운동회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성과를 낳았다. 

- 농구교실의 정리 및 후속모임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후속모임이 꾸려

지면서 모임의 상과 관련한 혼선이 생겼던 문제가 있었으며, 농구교실의 성과로부터 이어진 

페미니스트 ‘가을 운동회’를 민우회 전체의 주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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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교육을 진행한다. 사춘기 청소녀, 중년여성, 노년여성 등 

다양한 세대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성건강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풀어낸다. 

집 행

여신별곡 ‘그녀들의 건강 레시피’

 - 일시 : 10월 17일(수) ~ 10월 31일(수), 매주 월, 수 저녁 7시, 총 5회 진행

 - 장소 : 민우회 교육장

 - 프로그램 : 

  1. 남성의 의학을 넘어서 (권복규, 이대 의대 교수) 

  2. 월경레시피, 생리통이 병이야? (고경심, 메이산부인과 원장) 

  3. 섹스레시피, 그녀들, 월담하다 (윤하나,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의사) 

  4. 우울증레시피, 그녀들의 속사정 (이나미, 정신과 전문의) 

  5. 노화레시피, 나이듦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한인권, HL 클리닉 내분비내과 의사)

  * 강의가 끝난 후 각 질환 및 여성의 몸에 도움이 되는 요가와 몸동작 익히기 진행 

 - 참가자 : 총 39명 참가 (1강: 14명, 2강: 13명, 3강: 22명, 4강: 14명, 5강: 6명)

점은 아쉽다.

- 농구교실 운영을 위해 체육관을 대관하기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있었는데, 시민들의 건강권

의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족과 이미 존재하는 체육시

설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 등 사회적 시스템 미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

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시스템을 변화시키

는 활동도 필요하다. 

3. [여성건강강좌] 여신별곡 ‘그녀들의 건강 레시피’

 평가(성과) 및 과제

-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몸과 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새로운 기획의 건강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참가자들

은 의료에 대한 다른 시각, 여성의 몸과 질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 강사들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기획의도와 강의 내용을 조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

다. 이에 따라 강의내용이 질환의 예방과 증상 등에 관한 의료정보에만 집중되고 몸과 건강

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는 확장되지 못해 원래의 기획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가 많았다. 기획의도에 맞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인지, 강의내용이 적합한지 등에 관해 

검증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강의 주제가 한 번의 강의에 담기기 어려운 측

면도 있었다. 

- 강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데 반해 참가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강의 대상을 고려한 홍

보, 강의시기와 시간의 문제(1주일에 두 번) 등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

다.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교육의 시기나 주기, 방식 등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해 필요가 있

으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향후에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측면에서 몸과 건강, 혹은 질환이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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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없음

집 행

여성건강인식 및 의료시설 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 대상 : 성인여성 (총 1,100여부 배포)

 - 내용 : 여성건강 운동과 관련한 과제와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몸과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니

터링을 통해 실제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강 문제, 여성들이 이용하

는 병원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이나 의료서비스 이

용의 문제 등에 접근하기 위한 내용

 - 결과 : 517부를 수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나이 직업, 가구소득, 학력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건강 인식, 건강상의 문제, 의료시설 이용 경험 등을 갖고 있음을 드러냄 

계 획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 등 각종 법, 정책 모니터링

‘여성주의 생명윤리 그룹’을 만들어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대응과 담론 마련

집 행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

 -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 심포지엄 

    [황우석 사건과 여성의 자원화 - 한국여성민우회를 초청하여] 참가 (2/1~6)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줄기세포연구허용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3/26) 

 -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여성권익과 난자사용연구’에 발제자로 

참가 (4/30)

 -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입법공청회에 토론자로 참가 (5/16)

 -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발표회 ‘체외수정 및 생식세포 관리에 대한 고찰’에 발표자

로 참가 (5/19)

 - 유네스코 과학기술포럼 ‘의료 및 생명과학연구와 동의’에 토론자로 참가 (7/6)

 - 인도 생명윤리 컨퍼런스 참가 (12/6~8)

상 등을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와 일상적인 실천과 인식의 변화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의 건강강좌를 진행하는 것이 기획의도에 더 부합할 것 같다.

4. 여성 건강인식 및 의료시설 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들의 일상적인 건강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인식, 건강상의 문제, 의료시설 이용 경

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1차 분석을 통해 연령, 직업, 가구소득, 학력 등에 따라 여성들이 다른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여성건강 운

동의 주요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기타 건강이슈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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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35(피임약) 관련 대응 

 -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허술한 의약품 허가체계를 규

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6월 13일,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주최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

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HIV/AIDS인권

연대나누리+ 

  개요 : 쉐링(독일본사)이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임약인 다

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에서 ‘안드로겐으

로 인한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심각한 여드름, 지루, 다모증 이차치료제’로 

변경시킬 것 요구, 쉐링의 과대광고에 대한 소송 진행

 - 결과 : 쉐링의 과대광고에 대해 식약청이 8개월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

고,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도 요구대로 변경함. 약의 분류도 전문약으로 조정

함

인공임신중절 관련 대응

 - 보건복지부 주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정비방안연구 제1차 

전문가 회의 참가 (11/9)

 - 보건복지부 주최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개발 및 법적정비방안연구 제2차 

전문가 회의 참가 (11/23)

 평가(성과) 및 과제

- 생명과학기술 대응활동은, 생명공학감시연대가 후속 활동을 가져가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및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된 대응활

동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법률의 제, 개정과 관련된 활동은 시의적절했지만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사라진 현실 속에서 토론회 참가 등 문제제기와 의견제시 위주의 대응

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 여성의 피임약인 다이안느35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쉐링에 대한 고발자로 

나서는 등 민우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쉐링의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다이안느35의 허

가사항 변경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의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건강 운동의 영역을 확

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여성건강 이슈로 확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교육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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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대중교육을 통해 여성운동을 확산한다.

2. 회원 및 대중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직화 및 홍보를 강화한다.

3. 상근활동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총평

 다양한 대중교육을 통해 여성운동을 확산하고자 하였고 교육별로 대상이나 교육범위를 넓

히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새로운 기획의 건강강좌로 진행되었던 여신별곡 ‘그녀들의 건강 

레시피’는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몸건강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여성노동, 가로질러 

사유하기’는 기존의 여성노동상담원교육을 대중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민우회가 그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던 각 이슈에 관한 내용을 폭넓은 대중교육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외에 민우회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을 포괄해 본다면 농구, 자

전거, 여성리더십까지 대중교육의 방식이나 소재는 더욱 다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

용들은 다른 단체와 차별성을 갖는 특성을 살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교육에서 진행되

었던 요가나 생활체조 등은 강의의 질을 더욱 높여주었는데 회원들의 전문성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것으로 강의 주제와 연결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5~1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리더십교육 역시 전문가인 회원의 재능 나눔으

로 기획되어 좋은 호응을 받았다. 회원들의 활동과 대중교육을 연결한 이러한 방식의 노력들은 

민우회가 할 수 있는 교육의 강점을 매우 잘 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이슈 강의의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교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난이도 조

정, 강의기획의도의 전달, 기획의도에 맞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강사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기획의도와 부합되지 못한 강의가 이뤄졌던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전문교육과 대중교육의 경계에서 강의대상을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각 교육대상에게 교육

의 이점이 잘 부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좀더 세밀한 기획방식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민우회 교육팀 활동을 평가한다면, 지난해부터 각 이슈교육을 결합하여 진행하였으나 

민우회 전체교육을 교육팀이 아우르는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였고, 역할에 있어서 주도성을 갖

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는 교육팀 역할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팀 내 혼선, 소통 부재, 활동

역량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대중교육의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되었던 전문

가 자문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전문가군 발굴도 이뤄지지 못하였다. 교육사업 내부 전망

논의나 이슈결합 교육 등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매우 많았으나, 의견이 일관되게 정리되거나 

모아지지 못하였다. 이는 전망에 대한 상을 정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던 측면, 교육팀 활동에 

대한 다른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였던 점과 활동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실무 역분 문제 등이 겹

쳐지면서 소통하거나 발전방향에 관한 고민을 정리하기 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치중했던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교육팀 내에서 새로운 대중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시도도 부족하였는데 주제나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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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강화를 위해 여성주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를 연다.

집 행

기획회의 (10/4)

 - 지윤정 (강사), 정은지, 홍지명, 홍하이영 (한국여성민우회)

 - 내용 : 여성리더십교육의 목표 및 방향 논의 / 다양한 리더십 교육아이템 점검 

여성리더십 교육 ‘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

 - 일시 및 장소 : 12/5 (수) 7시~10시, 민우회 교육장

 - 강사 : 지윤정 (파도인 대표) /  - 참가 인원 : 16명  

 -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인가? :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 진단 및 문제 원인 분석하기

  ·타인 경청 :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진단, 듣기힘든 말 스폰지처럼 들어주기 실습

  ·자기표현 : 자기표현 스타일 진단, what why how 3단계로 말하기, 까다로운 상황별 

커뮤니케이션 실습

접근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교육팀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팀 활동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소통을 통해 민우회 교육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조직화나 대중 참여 확대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나 이에 

대한 기획 시도들은 다소 부족하였다. 교육을 통한 새로운 회원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집행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참여한 비회원이나 

민우회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을 조직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으로 연

결되어야 할 것이다. 

 상근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 리더십교육과 워크샵 등

의 프로그램이 기획의도에 맞게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 포럼이나 신입상근자 교육프로그램은 

계획한 바대로 실행되기는 하였으나 교육팀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상근활동가에게 필요한 교육 주제를 발굴

해 나가는 교육팀의 한발 앞선 활동이 필요하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상근자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상근활동가의 고민들을 포괄해 가야 할 것이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대중교육 

1) [여성리더십 교육] ‘완전한 소통을 위한 그녀들의 대화법’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주의리더십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회원의 재능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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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현재 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뱅크모임을 활성화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강사뱅크 

홍보를 통해 출강을 활성화한다.

 -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교육 강사모임

집 행

1.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강사모임 

 ① 교육팀 운영방안 및 하반기 강사모임 계획 논의 (3/15, 4/4, 4/23, 5/9, 6/5, 6/12, 6/19)

 ② 강의안 연구 작업 및 주제별 강의안 마련 (4/26, 5/9, 6/8, 6/12, 6/19)

  - 성인여성용 강의안,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수업용 강의안, 남학생용 강의안, 강의안 축

약본 마련 

 ③ 강의시연 

  - 2007년 강의를 위한 2강용 강의안 시연 (6/25)

  - 남학생 강의안 계발을 위한 모의시연 (7/6)

    여의도 중학교 1-2학년 남학생 10명  

 ④ 강사양성 워크숍

  - 참가자 : 김영애, 김현회, 백향숙, 선희정, 윤희정, 이경화, 이영주, 정혜경, 조회정, 

             차정희, 표혜영, 한경희 총  12명 참가

일시  프로그램  강 사

5/18 - 여성주의 시각으로 보는 영상매체 이나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5/19
- 논문연구 홍하이영 : 교육팀

- 학습자의 몰입을 증진하는 교수계획 지윤정 : 파도인 대표

5/20
- 성의 사회화 과정에서 몸이 갖는 의미 권수현 : 여성학 강사 

- 조별강의안에 대한 의견나누기 정은지 : 교육팀

  - 평가 : ‘학습자의 몰입을 증진하는 교수계획’ 등은 강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도

움을 주었으며, ‘성의 사회화과정에서 몸이 갖는 의미’ 강의 및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는 영상매체’ 등의 교육도 매우 유익한 강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강의가 

배치되어 고민을 심화시키거나 강의안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논문연구는 

많은 자료를 읽고 정리해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논문의 내용과 강

의의 연결성을 정리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⑤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 (7/16, 8/29) : 출강한 강의에 대한 평가 및 중간보고 

 ⑥ 신규강사 충원 (윤희정)

고, 비회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서 민우회와 일반대중과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이 성과라 하겠다. 

- 수강생들의 평가서를 취합한 결과, 활기찬 강의진행 및 능동적인 참여와 실습을 위주로 한 

강의 기법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앞으로도 이런 강의가 정기적으로 생겼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여성의 감성코드와 맞아서 좋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와 같은 여성주의 리더십 교육을 계발하고 활성화하려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2 강사모임, 전문가 자문위원회

1) 강사뱅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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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시연 (7/6)

 ⑦ 외모교육 평가 최종회의 (10/30)

  - 2007외모교육 강의일지 요약정리 

  ·영상에 대한 호응이 좋다.

  ·남학생 수업의 경우 동적프로그램 계발이 필요하다. 남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

나 몰입이 적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0명~80여명, 초등학생~고등학생, 여학생, 남학생, 성인 등 매우 다양한 강의여건 속

에서도 교육이 잘 진행되었다. 

  ·강사들 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친해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계 획

민우회 교육사업에 대한 전망을 세우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민우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욕구조사 실시

 - 회원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회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중교육사업의 기

반 및 교육수요를 파악한다.

집 행 집행되지 않음

계 획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녀 교육을 실시

하며 사회적으로 외모지상주의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평가(성과) 및 과제      

- 외모교육 강사뱅크에서는 올 한해 대상별 강의안을 구성하였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

로 더욱 전문적으로 강의하였으며 모임도 안정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외모교육의 전

망과 관련하여 강사뱅크 운영 및 확산 재편 등과 관련한 장기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

한 강사모임 구성원 서로 간에 멤버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강사모임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전문가 자문위원회

 평가(성과) 및 과제      

- 새로운 대중교육의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되었던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방향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전망에 대한 상

을 정리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새로운 전문가 발굴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켜

보려 했으나 여성주의 교육을 고민하는 학자군 등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한편 자문위원회 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회

원들에게도 역할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민우회 교

육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 안정적으로 결합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 교육 프로그램 

1)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날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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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시설명 일시 명수 반수 시간
내일여성센터 5/26, 8/14 90 3 8
영락보린원 6/23 30 1 2
영란여자중학교 7/7 25 1 2
동명여고 7/11, 7/16 200 5 11
무학여고 7/12 480 12 24
덕원여고 7/13, 7/16, 7/18 600 15 30
서울사대부설여중 7/16 480 24 48
봉영여중 7/19 80 3 6
유프라시아의 집 7/20, 7/23 15 1 4
새날지역아동센터 8/17 15 1 3
유프라시아의 집 8/20 15 1 4
성북청소년 자활지원관 9/3 15 1 2
강남중학교 9/12 150 5 20
상계제일중학교 9/2,10/6 360 9 36
하비에르 국제학교 9/20,9/27, 10/1,10/3 160 5 20
안젤라의 집 10/13 10 1 4
원묵고등학교 10/16 35 1 4
제천YWCA 9/4,  11/20 150 6 6

① 청소년 교육 ‘날 사랑하자’ 날자

 - 기간 : 6/23~11/ 29 청소년 2,800여명 교육, 성인교육 3회 진행  

 - 내용 

  ·1강 소녀들의 눈으로 미디어 다시보기 /   ·2강 예쁜 게 최고~ 당연하다구요?

  ·3강 외모가 고민이라구요?        /  ·4강 자긍심 아자-내 몸과 화해하기 

 - 교육현황 : 17개 기관 2,800여명 교육 

  

② 성인여성 교육 

 - 여성민우회 생협 (5/17) / 안양여성회 (5/21) / 한라대학교 (11/13) 

③ 자문활동 및 토론회 

 - 건강한 몸 솔직한 몸 청소년들의 몸부림 자문작업 (내일여성센터 : 3/22~8/30)

 - 용모중심적 사고개선 및 양성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회의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 7/3, 7/12)

 - 외모중심적 사회 채용연구 간담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8/10)

④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관련 인터뷰 및 보도현황 

 - 연합뉴스 (4/30) / ebs 라디오 교육포커스 (5/2) / 스카이 방송 인터뷰 (6/11) / sbs 다

큐멘터리 미인 (7/12) / KTV 노다이어트 운동인터뷰 (8/9) / 동아TV 다큐멘터리 (9/12)

 평가(성과) 및 과제      

[2003년 ~ 2007년 활동 평가]

-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교육은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 5년째 진행되었다. 첫 해인 2003년에

는  [외모지상주의 대안마련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불법 성형 및 다이어트 광고 고발, 

[내 몸의 주인은 나 - No다이어트 No 성형] 전국캠페인,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미미미 ‘美
味me’캠프], No 다이어트 No 성형 홈페이지 제작,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TV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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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fe Style을 제작하여 KBS 열린채널에 방영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불법 다이어트·성

형 광고 고발 및 불법다이어트 식품조사와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고 2005년에는 전국 6개 

시범학교 교육 및 건강캠프 실시,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게임 ‘웰컴투 통막골’ 배포, 2006

년에는 전국 3,000여명의 청소녀 교육과 청소년 영상물 ‘생긴 대로 살 거야’를  제작 배

포, 2007년 2,000여명의 청소녀·청소년 교육 등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거의 모든 사업을 망

라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03년과 2004년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을 만나는 방식에 대한 한계점도 

느끼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대중프로그램이나 패션쇼 및 축제와 같은 프로

그램을 고민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사업이 센터에서 진행되면서 거리

캠페인 이상의 큰 규모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간의 안정적

인 대중교육 프로그램으로 방향전환을 꾀하였다.

- 이는 2005년부터 청소녀 교육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10대 청소녀들과 함께 여성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적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활동

으로 많은 청소녀들을 만나면서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적 문제점을 대중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되었고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을 활동가나 여성학 강사가 아닌 민우

회 강사가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전문가 군을 양성하였으며, 새롭게 배출된 강사들의 전문적

인 활동은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07년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평가]

- 올해 이뤄진 청소녀 교육 ‘날 사랑하자’는 17개 기관 2,800여명에게 이뤄졌다. 청소녀 강

의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80점이고, 아주 만족한다

고 답한 청소년도 30%정도에 달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 내용 중 좋았던 프로그램은 흥미로운 사진 및 영상, 동화 바꾸기 

프로그램이었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설명과 다양한 활동도 매우 좋았다고 답하였

다. 반면 아쉬웠던 점으로는 시간부족을 꼽았다. 지난 해에 4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내

용을 올해 정비하여 2시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

진 것 같다. 제한된 시간에 학교일정에 맞춰 진행되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모

에 대한 강의가 설명위주가 아니라 아이들과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시간의 수업이 짧았던 것이다. 교육 이후 느낀 점에 대해서는 ‘외모가 모든 것이 아니며, 

사회적 판단의 근거여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이 많았고 ‘외모지

상주의 사회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 좋았다’고 답하였다. 

- 현재 외모지상주의 교육은 민우회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교육대상의 범

위도 10대 청소녀에서 청소년, 여성단체활동가, 대학생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의내용 기법 

역시 매우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강사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외모

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이 갖고 있는 여성주의적 내용을 청소년 대상 대중교육에서 어느 수

위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맞는 눈높이와 내용을 녹여나가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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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뱅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강사진을 

보강하도록 한다.

집 행

번호 사업장 일시 교육대상규모 강사
1 진학사　 2/27~2/28 80명 박봉정숙, 서민자
2 엔티티코리아 4/25 60명 최명숙

3 방송통신대학교 5/23 150명 권수현

4 ㈜고려시리카 5/25 120명 박봉정숙
5 이또쯔플라스틱 ㈜서울지점 6/11 16명 서민자
6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7/5 20명 박봉정숙
7 국회예산정책처 7/10 100명 박봉정숙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설문조사 진행 (12/7)

 - 내용 :

  현재는 강사 대부분이 상근자이고 개별적으로 강의 내용을 보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  

는데, 강사들이 함께 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실례나 변화된  

내용,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강의 내용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공통의 강의안을 보완  

하고 이후 성희롱예방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 속에서 강  

의 대상자들의 정서나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서 교육대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 할 것인지에 대한 더욱 심화된 고민이 필요하다.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현황

  - 12개 사업장, 960여명 교육진행

이 더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의의 체계성과 운영방식의 세련성이 민우회 외모지상주의 인

식개선 교육의 정체성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성주의적 내용을 아이들에게 맞게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 것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외모교육 내에서 

미디어라는 도구의 활용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하는 

지점과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긴장관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강의의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사업이 교육으로 특성화되면서 

민우회 활동으로서 외모지상주의 사업이 크게 외화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민우회가 연

구기관이 아닌 단체라는 점 때문에 정책부분에서 자문이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인 문제도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연구가 진행된 많은 보고서는 민우회 

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거친 것들이었다. 외모지상주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 부분

을 살펴보면, 이미 정부부처의 연구 작업을 통해 교육제도로의 도입이나 채용단계에서 시정

노력 등이 모색되고 있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청소녀 대중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

황이다. 민우회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강사뱅크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 

특화된 교육성과를 사회적으로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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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생활체육협의회 7/11 45명 권수현
9 바이온텍 11/3 50명 유경희

10 파주세무소 11/15 50명 서민자

11 KB부동산신탁 12/4 80명 박봉정숙

12 남부보호관찰소 12/5 40명 박봉정숙

계 획
본부 및 지부활동가의 기획력을 높이고 대중과의 소통능력 기술 등을 익혀 상근활동가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집 행

열정  전망  나눔 2007 여성민우회 활동가 교육

 - 장소 : 파주 홍원연수원 

 - 참가인원 : 본부 지부활동가 포함 60명

 - 프로그램

일시
주제 및 내용 강사

① 비전에너지! 민우회 희망찾기 

2/21

[강의1] 한국여성민우회의 역사와 전망 비전찾기 
[강의2] 지역여성운동, 희망을 찾아서 
[강의 및 토론] 조직운영 'ABC'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김선화 (한국여성민우회)

② 비전에너지!‘회원과 함께’

[강의4] 삶의 경험에서 가능성과 희망찾기 
- 조직활동가란 무엇인가?
[강의 및 실습1] 회원과 함께 나누는 삶
- 회원과의 의사소통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김성훈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③뚝딱 익히는 조직운영과 실무

[강의 5] 뚝딱! 실무력 향상교육 정은숙, 홍지명 

 평가(성과) 및 과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문의하는 사업장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교육회수도 작년과 대비

하여 많지 않았다. 강의회수가 줄어드는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

에서 강의문의가 줄어들어, 강사를 충원하지 못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홍보 

활성화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홍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내용

숙지가 미진하였고 민우회만의 전문성과 차별성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

에서 다른 사업과 겹쳐 미뤄지면서 홍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민우회 성희롱예방교육의 

정체성 및 전문성 강화 및 강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

으로 홍보 강화 및 강사충원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본부 내에 포함되고 있지 않

는 지부 및 개별 민우회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들에 대해 강사뱅크 등을 함께 진행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강의안 

보완이나 강의 경험 등에 대한 사례 공유 등의 내용은 이후 2008년 강사뱅크 운영을 통해 

논의지점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고민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4. 상근활동가 교육

1) 리더십 교육 ‘열정·전망·나눔 2007 여성민우회 활동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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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회계운영과 CMS 교육 (한국여성민우회)

2/22

④비전에너지! 기획력

[강의 6] 기획력 JUMP (1)
- 기획력 향상강좌: 기획력 향상을 위한 전략
다양한 상황분석 방법론 

이추경 (파도인)

[실습 2} 기획력 Jump(2)
- 기획력 실습

고상준 (에듀플랜)

⑤ 비전에너지! 민주적 의사소통 

-달콤쌉싸름한 조직문화 맛보기
[강의 7] 리더십 Power Up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의사소통 관리

박봉정숙(여성민우회) 

김은경(세종리더십개발원)

2/23
⑥ 비전에너지! 여성주의

[강의 8]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복지  한정원 (성신여대 교수)

계 획
사회적 현안 및 민우회 활동전망과 연계되는 이슈 및 주제에 대한 강좌 및 토론으로 진

행한다.

집 행

1차 포럼 (3/21)

  - 낙태 ‘여성주의적으로 다시보기’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모금 기부문화 만들기 어떻게 잘할 것인가?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이사)

2차 포럼 (5/22)

  - 월경에 관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손봉희 : 한국여성민우회)

3차 포럼 (6/22)

  - 민우회 대선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권미혁 :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4차 포럼 (10/22)

  - 상근활동가를 위한 비전 만들기 (윤정숙 : 아름다운재단 이사)

5차 포럼 (11/29)

  - 조희연과 함께하는 정세읽기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교수)

 평가(성과) 및 과제      

- 상근활동가 리더십 교육프로그램으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아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내용을 담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부와 지역, 활동가 연차 등 대상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

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활동가가 속한 상황에 따라 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과 만

족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회원과 함께 하는 비전에너지’ ‘회원과 함께 하는 삶’

은 지부활동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획력 향상 강의는 본부활동가들에게 좋은 평가

를 받았다. 

- 이외에‘달콤쌉싸름한 조직문화 맛보기’를 통해 연차 및 활동분야에 따라 느끼는 차이를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기획력 향상 교육 등은 강의기법의 전문성을 볼 

수 있었던 점에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활동가들이 바쁜 가운데 어렵게 한자리에 모

여 교육을 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쉬는 시간이 부족한 

채로 진행되었던 점이 아쉬웠다 

2) 상근활동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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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상근활동가의 친목도모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집 행

 - 일시 : 7/12 ~ 7/14    

 - 장소 : 강원도 인제 연가리

 - 목적 : 상근활동가 소통강화 및 친목도모, 개인의 이완과 쉼을 목적으로 한다.

 - 참가자 : 20명

 - 프로그램 

  ·공동체 프로그램 1 - 상근자의 활동유형을 파악+ 뜨거운 의자 : 권박미숙

  ·공동체 프로그램 2 - 고민을 나누는 속풀이 : 홍지명

  ·자유여행 - 방태산 휴양림, 곰배령 트래킹, 뒹굴이 코스

계 획 민우회 상근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신입상근활동가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집 행

 - 내 용

  ① 신입활동가가 제안하는 운동사례 발표 (3/9) 

    - 선백미록 : ‘나 여기 있소 콜센터여직원들의 차별경험 드러내기’

    - 김재희  : ‘우리 그냥 비혼 하게 해 주세요’ 

  ② 각 팀 별 담당이 진행한 신입상근활동가 교육

    

신입활동가 담당팀장 일시  내 용
이원형 박정옥 6/8  2006년 정리한 신입활동가 

교육프로그램 매뉴얼로 진행
채선화 손봉희 7/2
이소희 김선화 8/21   

 평가(성과) 및 과제      

- 상근활동가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제별로 진행하였으나 교육팀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운영방식도 매번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포럼 진행방식 및 

내용에 대한 기획력이 요구된다. 상근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심도 높은 

고민과 함께 상근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상근활동가 워크숍  ‘연가리에서 쉬다’

 평가(성과) 및 과제      

-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이완하며 함께 쉴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의 고민도 느낄 수 있었고 모처럼 여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이나 진행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갈 필요가 있겠다. 

4) 신입활동가 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신입활동가 교육을 담당분야 팀장들이 진행하였다. 담당분야에서 교육을 진행하므로 유기성 

있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바쁜 일정 가운데 교육이 일대일로 진행되면서 짧

은 시간에 약식으로 이뤄져서 신입활동가가 필요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민우

회 조직 문화, 활동의 역사, 담당 활동분야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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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낼 수 있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교육팀에서 이에 대한 진행 및 

기획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

I. 사업총평 

 2007년 여성노동팀은 변화하는 여성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 모

색과, 여성노동 관련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대응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우회 여성노동 관련 활동의 내용성을 풍부히 하고 또 여성노동 

현안에 대한 분석,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향후 대응활동

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군가산점제, 소방공무원의 성차별적 모집·채용 

등에 대한 대응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하였으며 

스포츠계 성폭력, 성차별적 임용 등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향후 이러한 성과를 기

반으로 여성노동의 현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여성노동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가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2007년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 간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민우회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 해였다. 2006년부터 진

행한 여성노동 관련한 활동 정리, 이에 대한 기초 논의를 기반으로 올해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풍부하게 하였다. 즉 여성노동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작업,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 내부 워크숍, 2회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노동과 관련한 현

안, 민우회 활동에 대한 의견,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

하여 민우회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 나아가 여성노동운동의 향후 과제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지

속해왔다. 2년 여의 작업을 통해 명확한 전망이나 과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자, 많은 

활동가들의 문제의식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향후 논의를 풍부하게 진행하고 과제와 실천방안

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노동팀은 2007년 현 노동시장의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활동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법 및 시행령 대응, 집중상담기간 설

정, 이랜드·뉴코아 대량해고 대응 등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하고 사회적 여론화에 힘썼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향후 비정규직 문제 등 여성노동 현안에 대

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비정

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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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2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민우회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 평가를 기반으

로 하여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 재정립을 위한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을 수립한다. 

집 행

연구팀 구성

  - 지난 20년간 민우회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들을 3개의 범주로 나누고, 연구자의 시각

에서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외부 연구자들로 연구팀을 구

성함.

  - 민우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의 성차

별, 비정규직 등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구 작업 진행 (4~9월)

  - 주제별 연구자 : 직장내 성희롱 - 김창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고용상의 성차별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정규직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움] 진행 

  - 각 주제별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구 주제별로 심포지엄을 진행함. 관련 민우회 활동에 대한 개별 평가보

다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활동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민우회 및 여성노동

운동의 새로운 내용을 모색하고자 함.

  ①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어서

    - 일시 : 2007년 10월 1일(월) 오후 2시~     - 장소 : 배재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 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발제 :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의 평가와 과제-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 김창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올 한 해 비정규직 사안에 활동을 집중하면서 상담 및 대응활동의 많은 부분도 이와 연계

하여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상담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상담내용

에 대한 분석, 검토를 통해 대응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그리고 장

기적인 대응사안에 대해서도 대응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성차별적 모집·채용에 대한 국가인권위

원회의 차별 결정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스포츠계의 성차별, 성폭력을 알려

낸 것 또한 성과라 하겠다. 향후 여성노동 사안에 대한 대응 및 홍보를 통한 민우회 상담활동

의 전문성 확보, 상담활동을 통한 여성노동 사안의 발굴 및 이슈화 등의 활동이 긴밀하게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정책사업]

1.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운동 방향성 모색을 위한 연속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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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소장)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미애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 권수현 (연세대 문화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② 전환기의 여성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

    - 일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사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발제 :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여성운동의 개입 : 그 성과와 과제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 운동의 전망과 과제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 토론 : 박홍주 (서강대 여성학 강사), 오정진 (부산대 법학과 교수) 

           : 박기남 (전북대 사회과학 연구소),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최성애 (여성학 연구자, 한국여성민우회 전 활동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워크샵 진행 등

 - 여성노동운동 전망 모색을 위한 여성노동팀 내부 워크샵 진행 (5회)

   :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활동,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여성노동

상담활동 등 여성노동운동 활동에서의 고민 지점을 나누고 논의 진행.

 - 민우회 여성노동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장지연, 은수미 등 3회)

   : 변화하는 여성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직무분석, 고용형태

에 따른 차별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 여성노동운동 및 민우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 2006년부터 시작된 20주년 여성노동운동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2년 여의 성과를 모

아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운동 자료집 발간 예정 (2008년 2월 예정)

 평가(성과) 및 과제      

-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들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성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지난 2006년부터 여성노동 관련 활동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

여 자료, 활동내용, 활동의 의미 등을 짚어보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계속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민우회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 및 여성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라는 목

적 하에 여성노동팀 내부 워크숍 및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 연구자들의 연구 작업이 진행되

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논의과정은 민우회 여성노동 관련 활동들을 정리하고 현재적 

상황,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여성노동 관련 활동을 크

게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의 성차별, 비정규직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연구 작업을 진행함

으로써 민우회 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화하는 여성노동시장 속에서 새로운 과

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창립 20주년 기념 노동 심포지엄]을 총 2회로 나누어 진행하여 각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 내

용과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여성노동운동 활동가, 연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하였다. 두 차례의 심포지엄에서는 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보다는 이

를 기반으로 하여 향후 여성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집중해야 할 쟁점,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먼저 1차 심포지엄인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 금지조항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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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대응운동이 법·제도 개선활동에 집중한 것이 가지는 유의미성

을 확인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이 갖는 함정, 한계 등을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즉 한편으로는 지금의 법·제도가 가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 그리고 그에 대한 노

동자들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문화,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현실들을 언어화

하는 것,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논의되었다. 2차 심포지엄인 ‘전환

기의 여성노동운동,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 운동과 비정규직 대응

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운동 부분에서는 여성운동 등의 활동

을 통해 남녀평등을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음에도 그것이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에서는 7월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이 여성노동시장, 여성노동의 현실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이슈와 관련된 개별사건에 대한 대응을 통해 

문제제기를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문화나 인

프라를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함이 지적되었다. 즉 ‘노동자’, ‘노동’의 패

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캠페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활동, 직장문화에 대한 개입, 차별

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분담하면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등이 요구되었다. 또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금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개입, 성차별적이지 않은 직무분석 도입을 위한 활동, 노동과 복지

문제에 대한 개입 등도 제기되었다.

- 이상에서 보았듯이 연구 작업 및 두 차례의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성 

모색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다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애초에 의도한 바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즉 고용상의 성

차별 철폐 운동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민우회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그 활

동들이 담고 있는 차별 개념, 그리고 운동의 역사가 쌓이면서 차별 개념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졌는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20년 간의 여성노동운동, 민우회 여성노동 

관련 활동의 변화와 그러한 활동이 함의하는 차별 및 평등에 대한 이해의 변화, 그에 대한 

평가 및 한계, 그리고ㅗ 더욱 복합적으로 교묘하게 진행되는 차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담론과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새로운 노동 개념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

의 논의를 전개했더라면 여성노동운동의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

았을까 한다.

- 연구 작업 및 다양한 활동가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이 바로 구

체적인 전망이나 계획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활동에 대한 연구와 다양

한 의견에 대한 검토와 논의, 외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또 구

체적인 실천 내용을 설계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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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비정규직 관련 법의 시행령 등 대응활동 여성비정규직 관련 상담 및 대응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진정 등의 대응활동

집 행

 1. 비정규직 관련 법의 시행령 등 대응활동

  - 7월 1일 비정규직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에 시행령 작업이 전개되었음. 관련 법 시행

령 및 차별판단 기준에 대한 검토와 의견 개진 활동을 전개함. 

  - 비정규 여성노동자 대상 법적 권리 설명 소책자 공동제작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찾기 안내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밀어내기 한판!」

   ·공동제작 : 여연, 민우회, 한국여노, 전여노, 여성법률지원센터 

   ·7월 1일 시행되는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설명 +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고 있는 모

든 차별의 내용 및 권리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

   ·내용 : 나의 고용형태 알기는 권리찾기의 첫단추!-비정규직의 개념과 종류 / 근로계

약, 이렇게 체결해요!-근로계약의 차이와 체결 시 주의사항 / 아서라! 고용차

별, 나서라! 여성비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절차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찾기! / 어이없는 부당해고, 이렇게 해

결해요!-부당한 해고 및 재계약 거부 시 구제절차 / 여기로 연락하세요!-상담

처 안내

 2. 여성비정규직 관련 상담 및 대응활동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 운영 및 상담집중기간 진행

  - 고용평등상담을 통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차별 실태 등을 수집하고 이를 

외화, 지속적인 문제제기하고자 함. 대량계약해지 및 새로운 비정규직 확대 경향 등

- 이번 사업은 여성노동운동의 전망 모색을 목표로 하여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년간의 

민우회 여성노동 관련 활동들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주요 과정이었던 

연구 작업에서 결과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연구를 제외한 다른 연구 작업이 연구자 중

심으로 구성되면서 여성노동팀 내에서 공유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에 있어서

도 민우회의 개입이 최소화되면서 연구자와 민우회 간의 의사소통이 거의 되지 않았다. 연구

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간 활동에 대한 평가, 전망 등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가능했

을 수 있다는 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민우회 활동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정리

하고 분석하여 자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 애초의 계획은 올해의 연구 작업의 결과를 20년 여성운동사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주어진 과제 자체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민우회와 연구자들간의 의

사소통이 최소화되면서 20년 활동의 내용을 포괄, 평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연내 책 출판 계획은 무산되었다. 대신에 2006년부터의 작업을 정리하는 형태로 20주년 기념 

자료집을 발간하기로 하였다. 향후 민우회 내에서 2년 여간의 작업을 통해 정리된 20년 여성

노동 관련 활동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그리고 2007년의 연구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

석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2. 성별화된 노동시장 대응 - 여성비정규노동자 평등노동권 확보 활동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59

비정규직 상담유형

직장내 성희롱 20건( 31%)

임신출산 관련(임신·출산해고, 부당인사, 산전후휴가) 13건( 20%)

부당한 계약해지 및 해고 10건( 15%)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1건( 1%)

고용상 성차별(모집·채용, 임금승진 등 차별) 11건( 17%)

폭언폭행, 임금체불 등 9건( 14%)

총계 64건(100%)

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시키고 차별기획소송의 경우 바람직한 선

례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상담집중기간은 다양한 홍보방안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대시키고, 비정규직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목적이 있음. 

  ① 비정규직관련법 여성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바꿔보기 

     "비정규직차별, 찾아바꾸기" 홈페이지 운영 

    ·사이트 : http:// www.womenlink.or.kr/2007/intro.php

    ·구성 : 비정규직 차별 체크리스트 / 비정규직 체크포인트 알바(알아서 내 권리 바

로 찾기) / 비정규직 차별 사례 / 800만의 상상

    ·운영기간 : 5월말~ 7월

  ② 비정규직 차별 상담 집중기간 "비정규직차별 집중상담 5050“ 진행

    ·운영기간 : 5월 말~ 6월 말

    ·상담 결과  

   ·상반기 상담분석 시 비정규직 상담분석하여 집중상담기간 접수된 사레 등 언론보도

  ③ 바람직한 선례를 만들기 위한 차별기획진정 및 비정규 대응활동 고민

    ·유사동종업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섞여 일하는 증권, 은행, 300인 이상 사업장 등 

비정규 관련 대응과 관련하여 단위노조, 비정규직노동자를 직접 만나 현장고민. 

      1차 : 증권노조미팅 (4/23), 2차 : 사무금융연맹 (5/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문제와 해결방안’토론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07년 6월 12일 (화) 2시, 광화문 한글학회 지하2층 회의실 

  - 주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동당

  -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 프로그램

  ·사회 :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교수)

  ·발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토론 : 이장우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이수정 (민주노동당),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윤정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철희 (노동기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연맹 평생교육노조 위원장

 은행권 분리직군제 대응활동

  - 2006년 말 우리은행에서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3월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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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군제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음. 우리은행식

의 직군제가 갖는 위험성 등에 대해서 민우회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 전개. 여성노동

운동 진영에서 직군제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간담회 ‘직군제 전환과 여성노동시장’

  ·취지 : 직군제가 갖는 함의, 여성노동자, 여성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22일 10시, 한국여노 지하 교육장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

  ·사회 :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김원정(민주노동당) 

 3.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진정 등의 대응활동

 우리투자증권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대응활동

  - 우리투자증권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해왔음. 비정규직 관

련법 시행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받음. 376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336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남은 27명은 7월 1일자로 1년 짜리 근로계약을 갱신

함. 이는 비정규직 법 시행과 함께 정규직과 동일하지 않은 대량의 무기계약직 신설, 

전환,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등 비정규직 차별과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기간제 노동자 26명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 함 

(8/2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여성민우회 의견서 발송하여 차별시정제도의 올바른 운용

을 위한 제언과 사건 관련 쟁점에 관한 입장을 전달함 (9/28). 

  -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취하 또는 이직하여 차별시정신청은 취하하고 남은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 노조가 협상하여 무기계약직의 임금 등 근

로조건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승진체계 연계 안 되고 정규직은 영업직, 무기계약직은 

사무식으로 유사업무 안 하도록 분리함 (12월). 

 이랜드 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관련 대응활동 - 이랜드 불매운동

  - 2007년 4월 17일 이랜드 그룹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이랜드 일반노조 비정규직 조합

원에 대한 첫 해고를 시작으로 홈에버에서 350여명, 뉴코아에서 300여명, 홈에버 주

차, 보안, 카트 용역시설직원 500여 명 총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해당 

업무를 모두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 이는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화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 법을 

피해가고자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여성단체 기자회견

(7/10, 상암 홈에버),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 실태 드러내기 증언대 (7/19, 

여성노동연대회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

한 시민사회단체 긴급대책회의 (7/13), 이랜드 불매운동본부 구성을 위한 전국회의 

(8/7), 나쁜 기업 이랜드 범국민 불매운동 전국선언 (8/22)

  -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 구성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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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랜드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의 시각을 바라바고 여성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

는   불매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국 여성단위를 구성 (8/10). 

   : 실무회의 - 여연, 한국여노, 민우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참여 

                (8/20, 8/27, 9/6, 10/2, 10/10, 11/6)

   ① 캠페인 진행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과 함께 하는 이랜드불매 캠페인 및 선포 문화제

      2007년 8월 24일(금) 5시~6시 / 목동 홈에버 근처‘축제의 거리’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 이랜드 불매 손도장 찍기 진행

      프로그램 (사회 : 김기선미) : 여성노래 ‘우리가 만들어요’공연 / 여는 말(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조합원 발언(목동 홈에버 분회장), 문

화공연(류금신), 퍼포먼스(장바구니 희망 풍선으로 채우기), 캠페인 선포(이윤상, 배

진경)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과 함께 하는 불매운동 2차 캠페인

      2007년 9월 15일(토) 5시~6시 / 목동 홈에버 근처‘축제의 거리’

   ② 홍보물 제작

   ·전단지 및 홍보물(잡곡) 제작 및 배포 : 전국의 여성단체들에게 배포. 

     : 민우회는 전체적으로 1,500부 받아서 10개 지부에 배포, 본부도 400부 정도 배포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자료 제작 (회원을 대상으로, 알기 쉽고 풍부한 이랜드 관

련 교육 자료), 이랜드 여성비정규직 투쟁 바로알기 Q&A 웹자보 제작

   ③“이랜드 불매운동 함께 하는 포도송이” 제작 및 배포 

   ·포도송이 카드 제작하여 배포, 서명받기 활동 진행 

  - 이랜드 노조, 이랜드 공대위, 불매시민행동, 여성실천단 공동 간담회 (10/19) 

  - 민우회 차원의 불매운동 전개

   ·행운의 편지 제작발송 (11/2), 이랜드불매 UCC제작배포 (11/21), 불매 포도송이 받기

를 전 지부와 함께 진행. 

  - 이랜드 뉴코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청회 

   ·일시 : 2007넌 12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 이랜드 뉴코아 투쟁 승리와 유통 비정규노

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순서 : 이랜드 사태의 경과와 쟁점에 대한 개요 설명(10분) / 이랜드 노사 당사자 의

견 (각 10분) / 주요 시민사회단체 의견 발표(각 10분) / 정부 의견 발표(10분) 

/ 각 정당 대선후보 의견 발표 (각 10분) / 총괄 토론 

 평가(성과) 및 과제

- 2006년에는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법 제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는

데, 2007년에는 비정규직 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즉 법 시행으로 인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들의 지위변화에 주목, 성별과 비정

규직에 기인한 차별과 고용불안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한 활동으로 설정

하였다. 우리은행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분리직군제, 무기계약직 등에 대해 대응하고, 법안 

시행 전후에 일어난 이랜드 사태 등 대량해고 사안에 대해 결합하였다. 또한 제한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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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해석, 배포하고, 사이트를 통해 권리의

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비교적 빠르게 해나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현안이 되고 있

는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그리고 여성노동의 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활동의 기

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비정규직 법 시행이 여성노동시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정규직 차별 상담 집중기

간’, ‘비정규직 차별, 찾아바꾸기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를 접수하고 비정

규직 차별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 선례를 만들기 위한 시정신청을 전개하고,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여성들의 연대와 참여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비정규직 법을 여성노동자의 입장

에서 해석하고, 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

으나, 관련 상담이 저조했고 또 게시판의 운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애초에 기획되었

던 차별 시정 신청 등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는 차별시정과 관련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서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법적대응을 할 의지가 있는 내담자를 찾는 과정이 

까다롭고 실제 비정규직 법을 통해 차별의 당사자, 해고 당사자가 구제를 받는 것은 매우 어

려워 법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차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담창구 개설이라는 방식 외에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

는 것이 필요했다.

- 분리직군제, 하위직급 신설,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 법으로 인해 정규직, 비정규직 구

도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별구도가 생성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동시에 새

로운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담론에 개입, 여성노동자들의 관점에서의 의제 생성

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만들지 못한 점이 아쉽다. 

- 우리증권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에 대한 시정,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후 고용이 불안

한 차별시정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약직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업무분리, 임금 등에서 차별 등 무기계약직이라는 새

로운 고용형태가 가지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향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 등 새롭

게 등장하는 차별 내용에 대한 대응을 통해 비정규직 법을 넘어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는 활동을 과제로 남긴다. 

- 이랜드·뉴코아 대량해고 관련 대응활동은 비정규 법 악용의 대표적 사례이고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는 측면에서 적극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 참여 운동으로서 불매운동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

제에 연대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상에서의 실천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민우회 전 지부에 홍보물, 불매운동 선언 포도송이를 배포,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이유를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공

유했다. 행운의 편지, 이랜드 불매 UCC는 불매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회원실천프로

그램으로 의미 있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불매 시민행동,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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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군가산점제 대응활동

 -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이 2007년 5월 28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제대

군인에 대해 ‘과목별 득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입법안이 평등

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군가산점제 도입 반대를 위한 활동 진행. 연내 

도입은 저지되었으나 국방위원회에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통과될 것으로 보임.

 - [장애·여성단체 의견서] 고조흥 의원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장애·여

성 단체 의견서 (6/13)

 - 장애·여성단체와 국방위원회 압박 방문 (6/25)

 - 군가산점제 관련 여성운동계 내부 간담회 개최

  ·취지 : 개정안 발의로 군가산제 사안이 촉발되었지만, 여성운동 내에서는 거의 언급

이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로 제안. 군가산제와 여성운동, 여성이슈와의 관계에 대

해서 논의하고 여성운동 내에서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

기 위한 취지.

  ·일시 및 장소 : 2007년 7월 25일(수) 오후 2시~4시,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참석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권인숙,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연합

(한황주연, 김기선미, 남윤인숙), 정희진, 박선영, 김엘리, 권김현영, 한국여성민우회(박

봉정숙, 박정옥, 이원형, 선백미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담회 참석 (8/16) / 국방위원회 공청회 방청 (9/5)

 - 2007년 12월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실천단 등 각 단위의 연대와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랜드·

뉴코아의 투쟁 진행 상황, 불매운동이 이랜드 투쟁에 미치는 영향, 불매운동의 성과와 진행

에 대한 확인과 공유가 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고, 결국 불매운동이 가지는 영향력이 축소

되었고 분절되어 진행됨으로써 불매운동의 동력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 지금까지 비정규직 법 제정을 전후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왔고 민우회 

역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여성노동 현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정규직 

관련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서

도 ‘비정규직 문제’는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

규직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되는 방식을 보다 구체화시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서 어떤 차별이 야기되고 확산, 강화되는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의 구체적인 대상자들에 대한 면밀한 사례조사 및 대응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구

조에 대한 포괄적 대응과 동시에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이, 그리고‘비정규직’내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의 패러다임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주목하는 활동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3. 군가산점제 대응활동

 평가(성과) 및 과제

- 2005년 주성영의원의 발의에 이어 2007년에 다시 군가산점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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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전화, 온라인(상담사이트, 이메일), 방문 상담 / 상담 지원 및 대응활동

집 행

총 323 건 - 전화 180건(56%), 온라인 133건(41%), 방문 10건(3%) 

상담내용

 

분류 모집
채용

고
용

인
사

해
고

성희
롱

폭언
폭행

비정
규직

모성
보호

양립
지원

부당
해고

체불
임금

근로
조건

기
타 계

건수 1 15 4 30 102 22 24 43 16 19 20 11 16 323

 - 직장내 성희롱 (102건), 폭언폭행(22건)

 - 임신·출산 관련 상담 (64건) : 임신·출산 해고·부당인사 18건, 산전후휴가 33건, 

                                임신 중 보호 9건

 - 고용상의 성차별(29건) : 모집채용~승진급 18건, 성차별적 해고 9건 

 - 비정규직 차별(24건)

 - 양립지원(16건) 

 - 부당해고(19건), 체불임금(20건), 근로조건 및 기타(27건) 

상담지원 및 대응활동 

 ① KTX여승무원 차별대응 활동 (2006년~)

 - KTX 교수모임에서 주최하는 KTX 관련 연속토론회 2차 ‘공기업 철도공사의 취업사

기와 위장고용, 사실인가’ 토론자 참석 (2/5) / 직접고용촉구 3000인 선언 및 집회 

참여 (7/9) / 민세원 지부장과 향후 방향 논의 (8/11)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KTX-새마을호 전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 발표 (9/28). 이에 대해 

민우회 성명서 “투쟁 당사자 합의 없는 협의체 구성 파기하고 합의문 전면 재검토

하라”(10/2), “여성단체 및 연구단체,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공익 3자 협의체 위원 구성 시 성비 균형 요구”성명서 (10/15, 민우회, 한국여노, 전

여노조, 차별연구회, 고용평등을 위한 포럼)발표. 

 - 협의체 구성을 위한 합의가 발표된 이후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고 있음. KTX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승무지부와 별도로 상황 공유를 위한 연락을 취하고는 있으나 구체

적으로 연대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 

 ②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복귀 후 부당해고 대응활동

서 민우회와 여연 외에 실질적인 동력이 없는 점, 여성운동 내의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껴 여성운동계 내부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군가산점제

를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여성과 국방, 모병제, 평화, 군인 근무조건 현실화, 군

대문화 개선 등으로 담론을 전환해 보고자 하였다. 그 같은 시도는 의미 있었으나 사회적 흐

름은 여전히 군가산점제 찬성이냐 반대나 하는 문제로 집약되어버린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다.

[고용평등상담사업]

1. 상담 및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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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월에 채용승진차별 등 간접차별에 의해 퇴직한 것은 성차별적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2006년 8월에 4급으로 복직하였으나 복직한 지 4개월만인 2006년 

12월 말에 45세 직급정년을 이유로 해고당함. 회사측이 성차별적 승진급제도 자체에 대

한 시정도 되지 않고 있음. 5월 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 접수 (5/21) 후 소송 진행 중임.

 ③ 소방서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대응활동

 2005년부터 소방공무원의 성차별적인 모집·채용에 대한 문제제기, 국가인권위원회 진

정 등 대응활동을 전개.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담당관과의 몇 차례 간담회를 진

행. 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내림. 2007년 12월 31일 ‘피진정인(인 소

방방재청장)에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모집을 중지하고 양성에게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현재 결정문 송달.

 ④ S대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대응활동

 - 사립대학교에서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에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직으로 근무한 여

성노동자에 대해서 2005년 9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한 부당한 해고사건에 대

한 대응활동. 2006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7년 1월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1/25). 5월 패소 판결 (5/9). 

 - 학교법인 숙명학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5/3),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성명 (5/30)

 ⑤ 스포츠계 성차별, 성폭력 관련 대응활동

 - 우리은행 여자농구팀 전 감독, 박명수가 소속 선수를 성추행한 사건 및 우리은행 신

임 감독 임용 시 성차별에 대한 대응활동. 전 국가대표 여성농구감독이 국가인권위원

회에 성차별 진정 (6/11).

 - [토론회] 스포츠 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폭력과 차별, 

                                             이에 맞서는 아주 상식적인  대안들 

  : 우리은행 농구팀 전 감독의 소속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하여, 스프츠계의 일상적이고 구조적

인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

   ·일시 : 2007년 6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배재학당 학술지원센터

   ·주관 : 문화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사회 : 이동연 (문화연대)

   ·발제 : 스포츠하는 ‘여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과 익숙한 관행, 이에 대한 대  

            안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사례발표 : 농구인 박찬숙 외

   ·토론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김동훈 (한겨레 스포츠 기자), 

            조영권 (문화관광부 체육국 생활체육팀), 허현미 (체육시민연대)

 -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체육시민연대, 문화연대와 공동으로 우리은행에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6/29). 박명수 집행유예판결 관련 성명 발표 (7/6), 우리은행 

홈페이지 통해 김희태 단장이 재발방지 대책 발표 (7/6), 김희태 단장, 우리은행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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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근 부장 참석해 민우회에서 재발방지대책 간담회 진행. 구체적, 실질적 대책마련

에 힘쓰겠다 답변 (7/20).

 ⑥ 강원 H 리조트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활동

 피해자가 사내에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문제제기했으나 사측에서 가해자를 두둔, 사건

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 사측에서는 가해자가 이사라는 높은 지위에 있

어 징계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임. 이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발송 

(11/28). 가해자가 자진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측이 수용하면서 가해자 퇴직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됨 (12/3). 그러나 사내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 사생활에 대한 공격, 가

해자 비난 등이 널리 퍼져 있어 사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 대응 진행 중.

 ⑦ 기타 대응활동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관련 대응활동

 -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중노위 부당판결 규탄 기자회견

   2007년 10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중

앙2007부해108)’에 대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인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번복하고,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이러한 판결은 여러 여직원을 상

대로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해고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가해자를 ‘현장복귀’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임. 

   ·일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앞 

   ·참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원직복직을 명한 

일련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평가(성과) 및 과제 

- 온라인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담건수가 감소하

였다. 고용평등상담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외에 활용가

능한 상담창구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고 일정정도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우회의 상담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온라인 외 상담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홍

보 및 교육, 대응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는 여성노동 현황에 맞추

어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의 주제별, 이슈별 전문성을 살리고 권리의식 및 문제의식을 심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와 함께 고용평등상담실 역시 비정규직 여성노동

자의 문제에 집중하여 비정규직 관련 상담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반

면 노동시장의 성차별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간 대응해온 활동 외 상담을 통해 신규대응활동

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부족하였다. 개별 상담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을 발굴해 내고 

내담자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전체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상담지원활동과 대응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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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① 상, 하반기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분석 및 홍보(년2회)

② 여성노동상담사례집 연간보고서 발간(08년 1월)

③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④ 기타

집 행

상담사례 분석 및 언론보도

 - 상반기 상담분석 및 언론보도 (7/18)

 - 2007년 상담분석 및 언론보도 (12월) 

여성노동상담사례집 연간보고서 발간 예정 (08년 1월)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와 대응활동, 상담분석 등

상담집중기간 진행

 ‘비정규직 차별 집중상담 5050’을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진행해 비정규직 여성노

동자들의 상담사례 접수함. 

홍보

 - “비정규직법안 내 사례로 바꿔내기” 특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실 홍보

 - 6월 ‘여성비정규직 차별밀어내기 한판! - 비정규직 여성의 권릭찾기 안내서’를 발행

하여 차별 내용, 법 권리 해설하고 상담창구로 고용평등상담실을 홍보, 전국에 배포. 

-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대응해온 사안이 결실을 맺고 한편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는 활동을 전

개하기도 하였다. 2005년부터 대응해온 소방공무원의 성차별적 모집·채용에 대한 대응활동

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방공무원의 분리모집은 성차별이라는 결정

을 이끌어냈다. 이 대응활동은 남성 중심 직종으로 인식되어온 직종에서의 성차별적 채용 관

행에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성별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전개하였다는 데 큰 의미

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한 후 소방업무가 여성에게 적합한 업무인가 

등 성별분업에 대한 논란,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등

이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늦춰졌다. 그 과정에서 체력 검증 제도를 포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향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를 전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스포츠계 성차별, 성폭력 대응 활

동은 잘 드러나지 않은 스포츠계의 임용문제, 프로선수들의 고용상 지위와 이로 인한 차별, 

직장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측이 재발방지 대

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식화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 

통계 등 기초자료 부족, 사례 모집의 어려움으로 구조적인 차별, 폭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심

도 있는 대안 논의를 하지 못해 이는 과제로 남는다. 

- 20년간의 여성노동 관련 활동을 정리하면서 여성노동상담활동에 대한 정리 및 평가는 이루

어지지 못했다. 여성노동상담 관련 활동 역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만큼 그간

의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를 통해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 및 상담활

동의 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고용평등상담실 홍보 및 상담 지원구조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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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분석 및 통계 언론보도, 대응활동 등을 통한 연합뉴스, 한겨레 등 고용평등상담실 

   총 36 차례 언론보도

계 획
°상담웍샵 °여성노동상담원 교육(년 1회)

°상담사이트 운영

집 행

상담웍샵 

    1월 : 비정규직 법 차별판단기준 등 관련

    2월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월 : 개정 파견법, 특수고용 관련 입법 4월 : 비정규직 시행령 등

    6월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7월 : 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8월 : 공공부분 비정규직 관련 2회 9월 : 노사관계 로드맵 

    10월 : 퇴직급여보장법 11월 : 근로기준법 

여성주의 학교 -‘여성노동, 가로질러 사유하기’

 - 목적 : 여성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의제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해 보고 여성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각도로 점검, 심화하는 대중강좌

 - 일시 : 6/26(화), 6/28(목), 7/3(화), 7/5(목) 4일간

 -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5층 교육장    

 - 참가 : 10~23명(평균 : 약 17명)

 - 강의내용 

  ①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운동: 신자유주의를 돌파하는 여성노동운동의 전략 찾기

                                                         (양민석, 한국여성연구원 )

  ② 여성노동과 가족: 평등한 노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③ 여성노동과 성: 여성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기대와 통제 (권수현, 여성학 강

사)

  ④ 여성노동과 건강: 모성보호담론을 넘어 여성건강권 넓게 보기 

                                                  (김신범,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평가(성과) 및 과제      

- 상하반기 상담분석과 언론보도활동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나 매년 정례화된 활동

을 넘어서 각 사례에 대한 의미부여와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식의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올 상반기 상담분석은 비정규직 법 대응활동과 연동하여 시의성과 내용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 대응활동 과정에서 언론홍보를 지원구조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나 상담활동을 통한 새로운 의

제 개발, 이슈개발을 통한 접근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3. 사업명 : 상담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이트 운영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에 필요한 법률과 개정내용, 집중상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달 1회 

정도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활동에 필요한 내용이 적절하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담

사례를 활용한 워크샵, 전문가가 결합하는 워크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 역량 강화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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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여성노동연대회의

집 행

회의 : 1/22, 2/9, 2/26, 3/22

       : 각 단위 사업계획 공유 및 3·8 기념 여성노동 요구안 논의, 노동부 일·가정양

립지원제도 검토 (주요 내용 검토 및 입법 형식 공유), 비정규직 차별 판단 관련 워크샵 

계획 논의

3·8 세계여성의 날 99주년 기념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선포식

  - 일시 및 장소 : 3월 6일 11시 30분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 프로그램 (사회 :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선포식 개회 선언 / 사례발표 (의료급여관리사, 경기대 청소미화원 사례) /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퍼포먼스 / 2007년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 요구안 발표 (각 단위 대표)

  - 5대 요구안 내용 

   요구 1] 기간제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특별지침, 실태조

사 실시하라!

   요구 2] 고용보험법 개정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하라!

   요구 3] 여성의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하라!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외주화 기준 수정하고 저임금 해소 계획 이행하라!

     (3-2) 용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하라!

   요구 4] 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요구 5]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의 50% 보장하라!

비정규 차별 판단 기준 관련 워크샵   

  - 일시 : 3월 22일 (목) 오후 3시 / 장소 : 한국여노 지하 교육실

  - 주제 :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관련 발제 (강사 : 김철희 / 노무사) 

응활동의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았다.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적인 

워크샵을 진행하여 상담내용에 대한 공유와 상담역량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또한 전문가, 외부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부 워크샵의 한계를 탈피할 필요성이 있다. 

- 노조활동가 대상 교육에서 올해 대중강의로 대상을 넓혀 여성노동교육을 진행했다. 매년 참

가하는 노조활동가들이 있어 교육내용을 새롭게 하고,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투쟁시기를 고

려해 여성주의학교 형식으로 한 것이다. 여성노동 이슈에 대한 폭넓은 층의 접근을 시도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여성노동의 주요영역을 조망, 점검하여 본다는 기획 의도는 신선했으나 강

의에 대한 평가가 강사에 좌우되어 의도가 충분하게 살아나지 못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민

우회 여성노동교육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특화하여 진행하고 여성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출됐다. 

[연대]

 평가(성과) 및 과제      

- 2007년 여성노동연대회의는 비정규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법 내용, 쟁점 등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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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기획을 풍부히 하여 기관지이자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여성노동운동 내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단위별로 여

성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다. 향후 여성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운동

의 중·장기적 전망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각 단위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홍보

I.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함께가는 여성의 기획을 풍부히 하여 기관지이자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격

월 1회 발생시기를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한다.

2. 회원들의 다양한 재능나눔을 통해 홍보활동을 다양화하고 강화한다.

2. 총평

홍보팀 활동가와 회원들로 구성된 편집이루미의 안정화로 기획과 내용면에서 [함께가는 여성]

의 내실화를 이루고 홍보팀 업무내용과 운영의 기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던 한해였다.

 편집이루미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연재기획 등 새로운 기획을 추가하고 각 꼭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함께가는 여성]의 내용과 구성을 내실화하고 다양화하였으며, 격월 1회의 발행 

시기도 잘 지켜지는 등 발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회원들의 재능 나눔으로 편집이루미 모임과 영문뉴스레터 발간 작업 등 홍보작업을 진행

하면서 [함께가는 여성]이나 영문뉴스레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내실 있게 제작할 수 있었다.

 홍보팀의 기본 역할과 관리 자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홍보방법 이외에 민우

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우회 전체 홍보 컨셉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함께가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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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꼭지 별 성격과 기획방향을 확실히 정리하여 개편한다. 

격월 1회 발행시기를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한다. 

‘웃어라, 여성!’ 주제로 표지 공모

연재기획 게재 : 민우회 20주년 관련한 기획

홈페이지에 <함께가는 여성> 기사 게재

집 행

1·2
월호

호樂호樂캠페인을 추억하며(주영은(다라))

끝나지 않는 사건, 계속되는 질문(이형모 사건)(이임혜경(오이))

직군분리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대안일 수 있는가(최진협)

3·4
월호

차이에 기반한 당연한 권리, 월경하는 여자로 수영하기(김이혜연)
모성보호에서 권리담론 : 수영장생리할인 논의와 관련하여(키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주영은(다라))

5·6
월호

지속가능한 빈곤을 강요하는 '한미FTA' (이원재)

남성교사 할당제 도입, 누구의 욕구인가? (선백미록(신기루)

7·8
월호

검은집, 해부학 교실, 므이...그리고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손봉희(봉달))

상상력이 필요한 때(군가산제)(이원형(따우))

9·10
월호 사형제 폐지-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문화국가로(임형태)

11·12월
호

직장내성희롱가해자에대한해고가부당하다는판결을

걱정하는 몇 가지 이유(김창연(곰))

3·4
월호

연재기획 I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 수다 좌담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 셀프인터뷰 1 : 나의 "주홍글씨"(박유)
 - 셀프인터뷰2 : 페미니즘이 내게 가져다 준 것들(혁상)

연재기획 II 
민우역사기행

 1997 지하철 성추행 근절 캠페인
 - 1997 민우회와 돌꽃, 지하철을 건들다 (박봉)
 - 권김현영(돌꽃모임) 인터뷰

5·6
월호

연재기획 I 
자매애는 있는가

 - 수다 좌담 : 여성들 간의 차이 그리고 소통에 관하여 
 - 에세이 : 자매애, 당위와 현실사이에서 지혜찾기 (이인화)

연재기획 II 
민우역사기행 

 - 1988 직장 내 폭력추방 운동(권미혁)

7·8
월호

연재기획 I 
행복

 - 나의 행복 비결 짧은글 6편
    (로미오, 주설령, 버사, 홍미용, 소다, 이오) 
 - 맑은 피가 행복이다!  (유기성)
 -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를 읽고(강문순, 투고)

연재기획 II  - 1991년 서울대 성희롱 사건 (이수연)

꼭지 변경 : 회원이야기, 지부회원이야기→‘모람풍경’으로 변경, ‘국제통신원’ 신설 

발행 : 1·2월호(177)-2/15, 3·4월호(178)-4/4, 5·6월호(179)-5/28,

         7·8월호(180)-8/1, 9·10월호(181)-10/15, 11·12월호(182)-12/14  

부수 : 6,000부

표지 : 표지 사진 공모 저조 → 시기 별 사업 사진으로 처리 

주요기사 (쟁점과 현안)

연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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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역사기행 

9·10
월호

연재기획 I 
여성주의자, 관계
속에서 나를 보다 

 - 가족, 연애, 조직에서의 여성주의자의 관계맺기에세이
                            (이윤상, 로미오, 박봉)
 - 자매애란 이름과 여성들의 위키피디아 (이인화)

연재기획 II 
민우역사기행 

 1999년 신규여성실업자 조직 ‘희망선언’ (서민자)

11·12
월호

연재기획 I 
모성을 말하다(가) 

 - 내용 : 엄마, 딸의 위치에서 본 모성
 - 형식 : 3편의 에세이 

연재기획 II 
민우역사기행 

 나·여·기 캠페인 (정은숙)

국제통신원 

  : 1·2월-최혜선(중국), 3·4월-정경자(호주), 5·6월-한설아(미국), 7·8월-박혜정(미국,

미국사회포럼USSF), 9·10월-김소연(인도네시아), 11·12월-조모아(버마민주화운동가)

기사 기획 

  : 연재기획I만 편집이루미와 논의, 그 외는 홍보팀 내부 기획, ‘모람활동’은 모모람에

서 논의하고 홍보팀과 소통

편집이루미 : 권수현, 이인화, 최정은영, 김희정

홈페이지 게재 : 원문 직접게재와 PDF업로드, 발행월 말 개재, 3·4월호까지는 조회수 

150~200건, 많은 것은 250건 까지 되었으나 5·6, 7·8월호는 50~100건

광고 : 11·12월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가청소년위원회. 각 200만원. 

 평가(성과) 및 과제

- 올 한해 <함께가는 여성>은 제작 과정의 안정화로 제작시기를 잘 지키는 등 안정적인 발행

을 하였으며, 편집이루미들의 기여로 흥미롭고 읽을거리가 많은 연재기획을 생산해냈다. 

- 구성과 내용면에서 각 꼭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꼭지별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체적으

로 꼭지를 정리하여 6회 내내 고정된 꼭지로 진행하였다. ‘특집’은 민우회 이슈외의 특정 

주제로, ‘민우ing’는 활동이슈로, ‘쟁점과 현황’은 시의성 있는 사회의제에 대한 심층기

사로 성격을 분명히 했다. 회원과 상근자들의 필력이 잘 드러나면서 ‘모람풍경’, ‘평동 

사무실에서’ 등 여러 꼭지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신설된 ‘국

제통신원’은 해외에 있는 필자섭외에 어려움이 있었고 필자에 따라 글에 편차는 있었지만, 

해외의 여성이슈나 문화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 연재기획I은 여성주의 관점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읽을거리가 필요하다는 요

구에 의해 기획되었으며 이를 잘 담아내었다.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으로 묶을 수 있는 

큰 흐름아래 매 회 소주제를 3~4편의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내어 많은 공감을 얻었고 독자 

투고도 있었다. 정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으나, 다른 꼭지에서 활동이슈와 사회이슈는 

충분히 다루고 있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내용면에서 재미있고 신선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연재기획에 있어서 기획과 필자섭외, 집필에 있어서까지 편집이루미들의 기여가 절

대적이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기획을 위한 편집이루미 확충이 필수적이며, 어떤 방식으로 

연재기획 또는 특집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연재기획II는 20주년을 맞아 기억할만한 민우회 활동을 당시 활동가들이 회고하는 내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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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영문 뉴스레터 : 8월 발행 / 20주년 관련 홍보활동(20주년 사업과 연계)

홍보물 취합 정리  / 단체 홍보(총회 전후)

언론사, 단체, 기증 등 주소록 관리  / 기타 홍보물 제작 

집 행

영문 뉴스레터 발행 

 - 발행 : 12월 3일, 판형 4*6, 400부, 32p (66만원)     

 - 영문 번역 : 한신영, 김현정, 이경숙

 - 영문 번역 감수 : Joost Arxhoek 

 - 내용

 ·사진으로 보는 민우회

 ·'Willingly Accept Inconvenience', Action to Change Culture and Values in Daily Life 

   (기꺼이 불편해 지기, 서민자)

 ·Sex Crime against Female Basketball Players of Woori Bank : Violence and 

Discrimination Threatening 'Female' Players vs. Very Common Ideas to Response

   (우리은행 농구선수 성추행사건, 박봉정숙)

 ·A Time When Imagination is Needed (군가산제, 따우)

 ·Guide to Summer Sex Crimes by National Police Agency Guiding to Nowhere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에 대한 논평, 먼지)

 ·Requesting for Deletion of Phrases 'Rise of Sexual Desire', 'Unable to Resist Sexual  

Desire' in Legal Documents Regarding Sexual Violence 

   (‘성욕을 참지 못하여’ 등의 법정사용문구 삭제 요청, 상담소 기획단)

 ·Non-regular Workers' Protection Law, a Liar that Stops Imagining

   Change Discriminations against Non-regular Workers : In-depth Counselling 

for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s Under Way

   (비정규직과 이랜드 불매운동, 선백미록)

 ·This Month's <Bad Television Program> (<이달의나쁜방송프로그램>, 윤정주)

 ·Report on Monitoring Dubbed Foreign Films : The Things Foreign Women Do and 

는데, 민우회의 역사와 성과를 딱딱하지 않은 형식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획으로 좋은 평

가가 있었다. 

- <함께가는 여성>에 대한 평가는 주로 소모임 회원들과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평가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체계적인 피드백을 얻기 위한 평가틀과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며 독자모임 등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후 과제로는 똑같은 편집형식이 반복되는 사진 표지(여러 사진을 모자이크 식으로 편집)를 

지양하고, ‘쟁점과 현안’ 등에 담을 시의성 있고 적절한 주제와 필자를 찾기 위해 다른 매

체와 사회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모람풍경’꼭

지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필력 있는 회원, 활동가들의 다양한 글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도

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2. 기본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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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외화 모니터링, 본부 단기 소모임)

 ·지역 행사 소개

민우회 홍보 

  : 연초 사업계획 언론 보도, 기자간담회(2/5), 언론사, 사회단체, 도서관, 대학교 등에 기

관지 발송, 한국외대 NGO박람회 참가(11/7) 

언론사, 단체 주소록 관리 

  - 언론사는 민우메일 주소록(58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 단체 주소록은 전체 600여 곳 중 함여 발송 대상(100여 곳)을 중심으로 업데이트, 

기타 홍보물 제작 : 민우회 브로셔 400부 마스터 복사(9월), 명함 수시 제작 

계 획

편집 이루미 구성 : 본부활동가(대표, 처장, 홍보담당자) + 편집위원

편집 이루미 운영 

 - 각 호 기사기획 / - ‘연재기획’ 심층 기획, 필자 섭외

 - 집필자 리스트 작성(이슈별 집필자 물색)

 -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세미나, 문화체험모임 진행

 - 모람세상 커뮤니티 활용(의견 수렴, 논의, 평가, 공유 등)

 - 편집위원 명함제작

국제통신원 

 - 해외 거주 회원들의 재능 나눔 창구 마련

 - 여성운동의 흐름, 활동, 이슈, 사회·문화적 체험 소개 

집 행

편집이루미 구성 및 운영

 - 본부활동가 : 권미혁 대표, 박봉정숙 처장 중 1인, 손봉희, 주영은  

 - 편집이루미 : 권수현, 이인화, 최정은영, 김희정 

 - 활동 및 운영 : 각 호 ‘연재기획’ 기사 기획, 필자섭외, 집필

 평가(성과) 및 과제

- 영문뉴스레터는 기획시기를 놓쳐 발행이 지연되었는데, 영문뉴스레터 발행을 정례화 하고 

기획 시기를 명확히 하여 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언론사 주소록 관리는 이메일 주소록만 업데이트 되면서 전체 주소록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타단체나 기업 등 기타주소록은 <함께가는 여성> 발송 목록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

므로 전체 주소록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언론사나 단체 등 주소

록 DB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 한국외대 NGO박람회에 참가하여 민우회 홍보를 진행했는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적극적인 민우회 홍보의 필요성과 보다 가독성 있고 세련되며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

는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민우회 활동을 담은 한·영문 브로셔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며 내년 사무실 이전을 감안하여 

이사 직후에 새로운 브로셔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봉투, 명함 

등 기타 홍보물들도 민우회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여 제작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함께가는 여성> 편집위원회 (편집이루미, 국제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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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편집이루미 회의 1/24 : 1·2월호 기획, 20주년 특집 연재 기획 

   2차 편집이루미 회의 2/14 : 3·4월호 연재기획 ‘페미니스트로 산다는 것’ 기획  

   3차 편집이루미 회의 4/13 : 5·6월호 연재기획 ‘자매애는 있는가’ 기획

   4차 편집이루미 회의 6/1 : 7·8월호 연재기획 ‘행복’ 기획

   5차 편집이루미 회의 8/10 : 9·10월호 연재기획 ‘여성주의자, 관계 속에서 나를 보

다’ 기획

   6차 편집이루미 회의 11/1 : 11·12월호 연재기획 ‘모성신화’ 기획

 ·모람세상 커뮤니티 활용 : 

 ·편집위원 명함 제작 

국제통신원 

  : 1·2월-최혜선(중국의 출산문화), 3·4월-정경자(호주 할머니들의 여성운동), 

    5·6월-한설아(미국 캔사스 주의 여성복지 프로그램 OARS), 

    7·8월-박혜정(미국사회포럼USSF에서 만난 여성노동운동가), 

    9·10월-김소연(인도네시아 여성의 지위), 11·12월-조모아(버마민주화운동상황)

 평가(성과) 및 과제      

- <함께가는 여성> 편집이루미는 주로 연재기획에 관한 논의로 역할을 집중하여 진행하였는데, 

기획과 필자섭외, 집필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공감과 좋은 평가를 받

은 ‘연재기획’을 생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4명의 편집위원이 고르게 활동에 참여하

지 못하여 일부 편집위원에게 역할과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지난해에 계획했던 

세미나나 문화체험 등은 편집위원들의 바쁜 일정 등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 국제통신원은 회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회원과 지인들을 조사하여 연락

처를 확보한 후 각 호 섭외기간에 섭외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거리 상 소통이 이

메일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섭외에 시간이 걸리고 필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해외의 여성 이슈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정경자님의 ‘할머니들의 여

성운동(호주)’과 박혜정님의 ‘미국사회포럼에서 울려 퍼진 여성노동자의 함성(미국)’은 한

국과 다른 여성운동의 현장을 볼 수 있는 유익하고 감동적인 글이었다. 

-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편집이루미의 확충이 필요하고, 편집이루미들이 보람

을 느끼며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통신원도 마찬

가지로 안정적인 필자 확보가 중요한데, 섭외 했던 필자와 새로 확충한 필자 등을 안정적인 

‘국제통신원’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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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온라인 공간을 통해 민우회를 홍보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2.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웹사이트를 활성화한다.

2. 총평

 2007년 정보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민우회 활동의 홍보, 시스템의 안정화에 주력하였다. 

홈페이지의 안정화를 통해 민우회 활동을 홍보하는 데는 일정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향후 홈페이지의 접근성 강화, 기능 강화, 활동가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보

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홍보 효과 외에 자료 축적을 위한 활

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006년 가을 홈페이지 개편 이후 뉴스 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시의적절한 핫이슈/배너

의 교체 등으로 민우회 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가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 다만 이슈별 뉴스는 

축적된 데 반해 각 게시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 성명 게시판을 제외한 자료실의 업데

이트가 잘 되지 않는 문제, 스트리밍 서버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또

한 각 팀의 홈페이지 개편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며, 활용도가 떨어지는 메뉴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온라인 소식지 또한 정기적으로 발송되고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민우회의 

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였다. 다만 설문조사 도구로 이용하는 등 회원들의 피

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특정 주소에 소식지가 전송되지 않

거나 발송-도착 시간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메일링리스트에 

대한 점검과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웹공간 활성화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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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1) 일상적 콘텐츠 기획 : 시의별 핫이슈 기획 및 제작 / 뉴스 업데이트 / 팝업, 배너 제작

 2) 콘텐츠 내실화 : 민우칼럼의 성격 및 정체성 모색 및 정기적 업데이트 /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방안 기획 / 회원확대 및 후원참여 관련 기획 및 구현

집 행

핫이슈 기획 및 제작 

 - 2007년 핵심사업 홍보(2월), 3·8 여성대회 관련 ‘기꺼이 불편해지기 실천지침’(2월), 

여성주의학교(6월), 농구교실 자신만만(6월, 10월), 호락호락 캠페인2 회원참여(7월), 여성

노동상담 통계 및 경향 분석(7월), 이랜드 3690 장바구니 기적(8월), 회원의밤(8월), 사무

실 이전기금(8월, 11월), 에세이집 출간(9월), 이랜드 불매 포도송이(9월), 노동 심포지엄(9

월),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10월), 건강교육(10월), 호락호락 캠페인 2(10월), 3차 건강

포럼(11월), 차별금지법(11월), 건강 설문조사(11월)

각 이슈/활동 내용별 뉴스 기사 업데이트 

 - 2007년 게시된 뉴스 기사는 총 176건 - 월평균 14건 정도

팝업, 배너 제작 

 - 총회 관련 팝업(1월), 온라인 회원 가입 이벤트 팝업(7월), 추석인사 팝업(9월), 일일호프 

팝업(11월), 임원선거공고(12월), ‘기꺼이 불편해지기’배너(3~11월)

민우칼럼 게재 및 칼럼리스트 구성

 -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들_유경희 (1/15), 성평등 의식의 

이중성?!_곰 (1/31), 우리는 만나야 한다_박봉 (2/25), 민우회 조직문화이야기_박봉 (3/16), 

고시열풍_이인실 (3/26), 잘났다 민우회_박봉 (4/6), 여성이 여성을 적(敵)으로 만들도록 

길들이는 사회-①_최정은영 (4/19), 그만 좀 물어봐!_따우 (5/2), 여성이 여성을 적(敵)으로 

만들도록 길들이는 사회-②_최정은영 (5/17), 평화에 이르는 길은 어디에?_하승수 (6/12), 

"당신의 아내, 당신의 누이"_따우 (7/23), 군가산제, 징집제, 군대 가라_박봉 (8/9), 이주여

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어디에?_이은아 (8/22), 나는 두 아이의 엄마다_김은애 

(9/3), 언론에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아있음을 보여줘야.._강혜란 (9/14), 우리 20주년 멋

지게 보내고 있는 것 맞지?_권미혁 (10/2), 아직도 당신의 기사에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십니까?_강혜란 (10/10), 알파 걸 시대, 여자 아이에 대한 차별?_김진 (10/25), 호칭 

문화! 별칭 문화!_유경희 (11/16)

 - 칼럼리스트 구성 

  : 민우칼럼의 정기적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칼럼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 

대표, 이사 및 정책위원으로 칼럼리스트 구성

  :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권미혁 (공동대표), 김은애 (정책위원), 김창연 (회원), 김

진 (정책위원), 이원형 (회원), 박봉정숙 (사무처장), 유경희 (공동대표), 이은아 (정책위

원), 이인실 (이사), 최정은영 (정책위원), 하승수 (정책위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 20주년 행사 홍보 동영상 등 제작.

1) 콘텐츠 기획

 평가(성과) 및 과제

- 홈페이지 개편 이후 뉴스 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잘 이루어졌으며, 이는 민우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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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20주년 관련 홍보 사이트 제작  기타 이벤트 사이트 제작 및 캠페인 사이트 제작

영문 사이트 제작

집 행

20주년 관련 홍보 사이트 제작 

  - 목적 : 민우회 20주년 기념사업들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

련. 기념사업이 1년 내내 진행되는 관계로 사업 시기에 따라 부분 오픈하는 방식으로 진

행.

  - 오픈 : 4월 20일경 1차 오픈

  - 사이트 구성

  ·길을 여는 사람들 :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의 내용과 후원 방식, 신청 등

  ·희망을 걸어라 : 팔씨름 대회 참가신청, 걷기대회 참가신청, 프로그램 등 5·13 웃어

라, 여성! 희망을 걸어라 행사 소개 등

  ·herstory 1987 : 20년간 민우회 활동 연혁 및 사진 소개

  ·vision 2007 : 비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하는 민우회 비전 만들기

  ·20주년 운동사 : 2007년 발간 예정인 민우회 운동사 소개

  ·심포지움 : 회원의 밤 등 여러 행사 소개

지의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순위제공 전문 사이트 100hot에 따르면, 홈

페이지 개편 이전인 2006년 7~8월의 평균 방문자수는 25,000명인 데 반해 2007년 1월은 

57,237명, 2007년 10월은 53,076명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이 

짧은데(평균 3분 미만) 보다 흡인력 있는 뉴스 생산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뉴

스 게시판에 대한 정보팀의 기획이 부재했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민우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방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정보팀 내에서 뉴스를 기획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 핫이슈의 경우에도 시의적절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각 사업 담당자들이 배너를 제

작하는 방식이 안정화 되었다.

- 민우칼럼은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고정적인 칼럼리스트 확보가 급선무였다. 쉽고 누구

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회원을 중심으로 칼럼리스트를 구성하고자 하

였으나 용이하지 않아, 이사/정책위원을 중심으로 칼럼리스트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전년도에 

비해 민우칼럼의 정기성이 일정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정적인 칼

럼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한편으로 민우칼럼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

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향후 다른 게시판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민우칼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고정적인 필진을 구성하여 민우칼럼의 정기성, 다양한 읽을

거리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하겠다. 

- 회원확대 및 후원참여 관련 기획 및 구현(페이레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상적인 소액

후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메뉴를 눈에 잘 띄게 하고 후원절차도 보다 간

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웹사이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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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우다큐 : 민우회 20주년 기념 다큐 등 영상물 소개

  ·그 외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개, sitemap 등으로 구성

영문 사이트 제작 

  - 민우회 소개/활동/뉴스 등으로 요약 정리된 영문 웹페이지 제작 중(11월말 현재).

  - [영문 사이트 메뉴]

    News : 뉴스. 게시판 형식

    About Korean WomenLink : Introduction (단체 소개), History(Chronology) (연혁), Our 

Activities (활동 분야, 내용), Structure (조직도), Branches (지부 안내/소개) 

    Location(Contact Us) (위치/연락처, 지부 포함)

    English Newsletter (영문 뉴스레터)

    How to Support Us (후원방법 안내)

    Links (여성관련 국내영문사이트 링크)

계 획

뉴스 / 자료 DB : 각 이슈별 뉴스와 자료들이 DB로 축적, 검색, 공유될 수 있도록 목록 

정리 및 업데이트

각 이슈별 영상물 동영상 파일로 전환하여 스트리밍 서버에 업로드

집 행

뉴스 / 자료 DB (11월말 현재) :

  - 2007년 게시된 뉴스 기사는 총 167건-월평균 15.2건.

  - 성명서 게시판에 업로드 된 성명서/의견서는 총 73건.

  - 간행물(함께가는 여성)의 업로드도 매번 수행됨.

  - 이 외의 자료 DB 업로드는 여성노동과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음.

DB업체 (주)학술교육원과 계약 : 책자 등 각종 자료 제공, 전자저널화 하도록 하여 수익

금 배분. 올해 7권 송부.

스트리밍 서버 활용 : 20주년 홍보 동영상, 20주년 축하 동영상, 이랜드 불매 UCC 스트

리밍 서버에 업로드.

 평가(성과) 및 과제

- 민우회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주년 사이트 제작이 기획되었고 일부 완성되었다. 그

러나 기념사업과의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중간에 담당활동가가 교체되면서 사이트 제작 및 

수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외부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서 시기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자료 축적 등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20주년 사이트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겠

다. 

- 민우회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국제 단체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영문 홈페이지 제작이 기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

안에 밀려 영문 사이트의 제작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내용을 좀더 정리하고 간소화하여 우

선 영문 홈페이지의 틀을 갖추어 오픈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 하

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내용의 세밀화를 꾀해야 하겠다. 

3) DB 관리

 평가(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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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구성(웹사이트 모니터링, 웹디자인, 웹프로그램 등)

집 행
자원활동가 모집 및 구성 : 영문 사이트 제작을 위해 영역 자원활동가 모집

      (11월 현재 : 이지민, 배정민, 손정민, 명준희, 이경숙, 김현정 총 6명)

계 획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공지사항/행사안내/뉴스/칼럼/성명서/모람세상)

신입회원 및 메일링 주소 업데이트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설문조사 등)

집 행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

  - 전체메일 : 513행사안내/팔씨름 참가 독려/기금홍보(5월), 농구교실 자신만만(6월), 호락

호락 캠페인2(7월), 회원의밤(8월), 비회원 기금 후원자 추석인사(9월), 건강교육(10월), 호

락호락 실천후기(10월), 일일호프(11월)

  - 온라인 소식지 : 15회 발송 (2/14, 3/7, 3/28, 4/13, 4/27, 5/30, 6/18, 7/6, 7/23, 8/17, 9/4, 

9/20, 10/15, 11/1, 11/19 발송, 11월말 현재). 홈페이지의 뉴스/행사안내/성명서 등 콘텐츠 

- 이슈별 뉴스는 활발하게 업데이트되면서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각 게시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중복 게재 혹은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뉴스 게시판은 후기와 심층 기사를 중심

으로, 그 외 행사안내나 모집 등의 알림은 공지사항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각 게시판

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자료가 축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성명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자료실의 업데이트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우회 활동이 축적

되는 것인 만큼 자료실의 자료 축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DB에서 이전된 자료들의 정리도 잘 되지 않았다.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자료 검색 및 업로

드의 용이성을 위해 자료실 DB 축적에 대한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

- 동영상 등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민우회 홈페이지에서도 동영상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스트

리밍 서버(노동넷)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각 이슈별 영상물 제작도 활발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트리밍 서버 활용도가 떨어졌다. 스트리밍 서버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

다.

4) 자원활동가 조직

 평가(성과) 및 과제

- 영문 홈페이지 제작을 맞아 홈페이지 콘텐츠 영역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였으며 소기의 성과

를 거두었다. 영문 홈페이지 컨텐츠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자원활동가 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웹디자인 등과 관련한 자원활동가를 조직하여 홈페이지 개편이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

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자원활동가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활동가 구성이 가능하

다 하더라도, 작은 사안일 경우 일을 하기 위해 설명하는 시간과 관리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것이고, 큰 사안일 경우 자원활동가가 담당하기엔 부담이 된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내부 역

량을 키우는 방안에 더 큰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소식지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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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요약, 발송하여 발송 당시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

신입회원 및 메일링 주소 업데이트 :

  회원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매번 메일링 주소 업데이트하여 발송.

계 획

WOMENLINK 계정 관리 / 메일 호스팅 이상 시 호스팅 업체 문의대응

서버 관리 및 이상 시 호스팅 업체 문의대응 / 사이트별 ftp 서비스 계정 관리

노후된 컴퓨터 및 이상이 생긴 하드웨어 조사 및 지원

스트리밍 서버 관리 및 이상 시 호스팅 업체 문의대응

인터넷 전용회선 및 서비스 이상 시 네트워크 회사와 소통

집 행

신입 활동가 및 퇴직 활동가들의 메일 계정 정리, 메일용량 증설(6월, 7월, 8월)

IBM에서 노트북 5대(7월), 유한킴벌리에서 노트북 3대(8월) 후원 받음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정리(9월)

호락호락 캠페인2 서브 도메인 신청(10월)

인터넷 전용회선 재계약(2008년 5월 31일까지)

 평가(성과) 및 과제

- 온라인 소식지는 매월 2회 비교적 정기적으로 발송되었으며 다양한 읽을거리도 제공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소식지 포맷은 2년여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므로 좀더 가독성 있

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가운데, 사안별, 시기별에 따라 별도로 전체 메일이 

발송되었다. 이는 시의성 있는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민

우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해 메일로 홍보를 할 경우 미리 기획되어 온라인 소식지 및 전체 

메일과 겹쳐서 발송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 온라인 소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회원팀으로부터 메일링 주소를 전달받아 

발송 시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주소에 메일수신이 되지 않는 등 온라인 소

식이 누락되는 것은 진보메일링 자체의 결함으로 보이므로, 회원팀과 정보팀 양측에 모두 부

담되지 않는 방식의 메일링리스트 업데이트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

안 진보메일링의 오류가 잦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메일링리스트 교체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시스템 관리

 평가(성과) 및 과제

- 노후된 컴퓨터가 너무 많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그래픽, 동영상 등 용량이 큰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활동가들의 컴퓨터 사양은 너무 낮아 업무처

리에 지장이 크다.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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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민우회 이사 준비를 위한 계획

 - 민우회 평동사무실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다.

 - 이사갈 수 있는 곳을 물색하여 사무실 이전을 계획, 추진한다.

집 행

4개 단체 공동 사무실 이전 추진 

 - 8월 4단체(함께가는 시민행동, 환경정의, 녹색교통, 민우회)의 사무처장단 회의를 통해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을 합의함 

   (공간 이름 : ‘나루'(NARU))

 - 8/22 마포구 성산동 249-25번지 토지 매입 계약 (300.90m2)

 - 9/10 자담건설과 건축계약(지상5층, 지하2층)

  <총 시공비용>

 

내용 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시민행동 계

지분율(%) 25.6 36.8 21.6 16 100

부담금액(억원) 5.88 8.46 4.96 3.68 약 23

 - 10/30 부동산 매입 완료

 - 11/21 4단체 및 동네주민 건축설명회 및 단합대회

 - 12/8  착공식

 재정

I. 총평

올해 재정사업은 창립20주년사업과 사무실 이전이 주요한 흐름이었으며, 내적으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 

창립 20주년 및 사무실 이전과 맞물려 진행된 기금모금사업은 회원들과 후원자들, 상근활동

가들이 힘을 모아 사무실 이전기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우연한 기회를 통해 4개 

단체와 함께 성산동으로 사무실 이전계획을 논의, 내년도에 안정적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성과

를 만들어낸 뿌듯한 한해였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이전 기금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본격적으

로 시공되는 건축 추가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금 기획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

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전기금과 관련한 재정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재정마련에 활기를 불

어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무실 이전이 단순히 이사가 아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기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수기화되었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는 성과를 이루었다. 앞으로 회계 관리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여 규모있는 

재정을 꾸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여내는 것이 필요하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민우회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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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8월경 완공, 이전완료 예정            

사무실 이전을 위한 실무팀 구성

 - 4개 단체 처장 및 활동가 ‘1+1 회의’ 매주 1회 진행 : 이전과 관련한 실무 및 진행

관련 사항 논의

4개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 온라인 까페를 만들어 각 단체 활동가들과 이전상황 공유

 - 주소 : http://yeoul2008.cafe24.com

사무실 이전을 위한 기금모금 사업 진행

 -‘길을 여는 사람들’기금마련 사업 진행 (연중)

 - 12/19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계 획

목표 :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회계운영체계를 안정화한다.

 - 회계관리전산 시스템 안정화

 - 일상 회계관리 및 운영

집 행
회계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더존 G-7)

 - 2007년 회계를 전산화 하였으며, 일상 회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평가(성과) 및 과제      

- 우연한 기회에 단체의 이전을 고민하는 4개 단체가 모여 공통의 공간을 신축하기로 결정함

으로써 이전의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이뤘다.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사업 진행을 위해 매주 

1회 4단체의 처장 및 활동가 회의를 진행하여 이전에 관련한 실무 및 진행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하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4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기에 각 단위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전사업에 결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사무실 건

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이전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운동의 공간 확장 및 질적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활동가 및 각 단체와의 심도깊은 소통이 필요하다.

-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결합하여 걷기대회 및 회원의 밤, 일일호프 등을 통해 사무실 이전 

계획과 기금마련이 진행되었고, 이를 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전을 완

성하기 위해 연중 기금모금(현 기금모금액 약 2억)을 하였으나 필요금액 확보(약 6억)에 있어 

대출이 불가피 하고, 지하층이 증축되어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났다. 상근활동가와 

회원들이 열심히 기금을 모금하였으나 아직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기금 모금에 힘

을 모아 대출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 회계 관리의 전산화 구축

 평가(성과) 및 과제      

- 회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그동안 수기로 작성했던 회계를 전산으로 운영하

여 시간적 효율성을 높였다. 

- 그러나 회계전산시스템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비영리단체, 특히 민

우회에 맞춰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민우회에 맞는 완벽한 회계프로그램으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계프로그램 교육 또는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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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표 : 사무실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집 행

한국여성민우회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술마시Go 땅파Go 이사 가Go~고고싱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2월 19일(수), 종로5가 비어할레(종로5가)

 - 티켓발행 : 1만원권, 5만원권, 100,000원권 

회계 교육에 참여하는 등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 

담당활동가 뿐 아니라 재정팀 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키우는 노력

도 필요하다.

-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재는 일상 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계 정리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의 이해와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 앞으로 이전 수기로 작성했던 회계자료를 전산화 하는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3. 한국여성민우회 이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 고고싱!

 평가(성과) 및 과제      

- 이전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는 기획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성과를 거둔 

재정사업이었다. 대통령선거가 있던 날 호프를 기획함으로서 한국사회의 전망을 함께 풀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회원들과 호랑이대학생모임 친구들의 당일 자원활동을 통해 

일일호프 진행의 흐름이 원활하였으며 호프당일 타로카드 점, 립밤, 비누 판매의 부대행사는 

호프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부수입원 역할을 제대로 하였다. 

- 비어할레는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호프를 찾아온 이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였지만 장소의 

한계점(너무나 긴 구조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점)으

로 인해 일일호프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 할 수 없었다. 그나마 진행되었던 ETC의 기타공연

도 오랜 준비와 높은 성숙도의 공연을 공간상의 한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공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데코를 통해 민우회를 알리

고, 민우회 이전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화장실에 회원들에게 신년인사와 2007년 민우회

에서 주요 외쳤던 구호를 부착하였고, 출입계단에 민우회의 일 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물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공간의 방대함으로 인해 홍보물이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민우회 이

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부족하였다. 

- 이전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는 짧은 기간 동안 각자의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전 활동가의 

압축적최대한의 노력,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예상수익을 거두는 성공을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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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여성정책 관련한 정책논의를 통해 지역에서의 ‘여성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역운동에 대해 고민한다. 

2) 지역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이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제별 공동사업을 진행한

다.

2. 총평

올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민우네트워크는 수평적 구조로서 본부와 지부, 지부와 지부

의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을 찾아가고, 지역의 활동 경험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담론

과 활동방식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다. 지역민우네트워크의 논의와 새로운 활동모색은 지역현

장에서 여성운동의 고민과 과제를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부가 주체가 되어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07년도 지역민우네트워크는 민우회‘지역여성운동’의 의미와 과

제를 점검하여 지역에서 대중여성단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새로운 여성

의제를 발굴해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에 현직 지부대표로 구성된 지역여성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하여 지역민우네트워크에 제안하였다. 다른 한 

축으로는 지부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의 운동과제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부의 활

동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 성과로 서울남서, 서울동북, 고양, 춘천지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활

동가 워크샵을 추진하였고, 춘천지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기꺼이 불편해지기’캠페인은 민우

회 창립 20주년 맞이 회원 실천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첫 번째, 지역민우네트워크는 2년 동안 10개의 지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현장

감 있는 지역의 운동사례와 고민들을 나누었다. 사례발표를 통해서 창립과정, 조직 및 지역현

황, 주요 활동내용과 과제, 활동가의 고민 등 지역상황을 현장감 있게 공유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공유를 통해 도출된 지부의 공동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지역에서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민우회의 가치와 이념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지부 활동내용에 반영되거나 소통되지 못한 것이 한계였다. 

2년 동안 지역민우네트워크에서 공유하고 논의되었던 고민들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각 지부별 

특성에 맞는 논의와 실천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지부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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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지역민우네트워크 내 모람의 위상으로 전, 현직 지부대표로 구성된 지역여성정책위

원회를 신설하여 (지역)여성운동의 성과와 의미를 이어가는 큰 의미였다.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

의제 발굴, 운동방식의 변화, 활동가 재생산문제와 재정문제, 회원확대, 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민우회 역할 등 지역별로 경중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민우

회 지역여성운동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지부활동 

분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책위 구성원의 유동성으로 인해 분석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역여성운동의 방향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 활동에 대한 성찰과 점검의 계기를 제공

하고 향후 지역사업의 방향을 지역민우네트워트에 제안하여 정책논의기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 향후 지역여성운동의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민우회 각 지부의 운동에 정책적 제언

과 논의거리를 제공하는 정책기구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여성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담보

한 정책위원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역

량을 배양하는 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세 번째, ‘지부활동가 워크샵’은 지부의 필요과제별로 기획부터 집행까지 공동추진한 사업

으로 이후 지부간 교류방식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상황은 다르지만 활

동하며 겪는 비슷한 고민과 과제를 나누며 운동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업

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동의 과제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지부공동사업의 틀거리를 마

련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방식의 지부간 네트워킹으로 활동내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2년 동안 지역민우네트워크를 통해 지역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의 실체와 어려움 등을 

드러내는 과정들을 거쳤다. 그동안 지역여성들의 삶의 요구와 경험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를 바꿔내기 위한 실천력과 활동력을 보여줬던 민우회 지부 활동은 새로운 여성의제와 

운동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은 지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활동가 재생산의 어려움, 회원 및 지역여성의 관심과 참여 저조, 지역여성의 삶에 기반한 새로

운 여성의제 발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갖가지 

사안을 여성운동단체로서, 민우회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활동해야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들은 지역에서 ‘여성운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밝혀

내는 것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침체되어가는 ‘지역여성운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각 지부별로 여성운동단체로서 

현재의 활동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며, 지부의 특성에 맞는 방식과 여성의제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적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활동력이 약화된 지부의 경우 향후 지역여

성운동의 활동방향성을 어떻게 가져나갈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지난 2년 동안 지

역민우네트워크는 지부의 활동력을 높이고 새로운 여성운동의 담론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시도

들을 해보았다. 이러한 고민들을 숙성시키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와 실천력을 가지지 못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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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지역운동의 사례와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운동의 대안 및 과제들을 논의한다. 

여성정책 관련한 정책논의를 통해 지역에서의‘여성의제’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

한 새로운 지역운동에 대해 고민한다. 

지역에서 주체가 되어 지부별로 필요한 과제별로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지역민우네트워크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가 결합하여 여성복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구성 : 지부대표+본부 대표, 사무처장, 담당활동가

         (때에 따라 지부 사무국장 또는 상근활동가가 참석하는 워크샵 진행)

시기 및 장소 : 격월로 1회(총6회) 진행하고, 지부를 순회하면서 진행

논의 및 사업내용  

 ① 지역운동사례 및 과제 나누기 

 ② 여성정책, 지역운동론 등 정책토의 및 워크샵 진행

 ③ 지부별 추진되는 공동사업 논의 및 공유 : 지부활동가 워크샵, 지역여성정책위원회, 

‘기꺼이 불편해지기’ 회원실천캠페인 등

집 행

지역민우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

 - 연 6회, 지부 대표로 구성

 - 지부대표 : 장경희(서울남서), 김소앵(서울남부), 홍은정(서울동북), 박옥기(고양), 

      김영숙(군포), 김연령(인천), 김정민(원주), 김연우(진주), 황경자(춘천 ), 안진(광주) 

 - 본부 : 권미혁(공동대표), 정은숙(사무처장), 김선화, 선백미록(지역팀)

주요논의내용

 1) 지역여성운동사례 및 과제 나누기

  -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를 지역순회하는 방식으로 연 2회째 진행하며,   지부의 조직

현황과 활동에 대한 공유,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과제들을 소통하고 논의하고

자 진행됨.

  - 지부순회 지역 (동북, 남서, 춘천, 진주, 군포)

 2) 여성정책, 지역여성운동 및 활동과 관련한 정책토의 및 워크샵

   : 논의결과는 지역내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키로 함.

  - 한부모사업에 대한 민우회 성과와 과제 (3차 회의, 6/1)

   : 당사자운동으로서 한부모 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을 나눔. 또한 지역 내에서 한부모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나 복지수혜차원이 

아닌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나눔. 이러한 고민들을 지부에서 논의하기로 함.

만 지부간 교류를 통한 공동사업 등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자심감과 활동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지부의 활동력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한번의 경험과 시

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과 실천들이 요구된다.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1.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 및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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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우회 재정사업 (4차 회의, 8/28)

   : 사업별 펀드조직화, 밥집 등과 같은 재정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였고, 재정확

보는 운동의 지지확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논의함. 따라서 민우회 전체 회원확대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보자는 제안이 있었

음.

  -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5차(10/24)

   : 지역 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공부방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

며,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 운영재정은 

어느 정도 확보되나 자율성의 제약이 있음. 민우회 정체성, 공부방에 대한 정보교

류를 위한 공부방 활동가 워크샵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민우회 대응과제 (5차 회의, 10/24)

   : 전반적으로 지자체 여성주간 행사는 성평등을 주제로 한 것이 아닌 가족, 보육을 

가치로 두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단체가 결합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내년도 

사업으로 여성주간행사 모니터링이나 민우회 차원에서 별도의 여성주간행사를 기획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음.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

 - 1차 지역민우네트워크 (2/23, 파주 홍원연수원) 

  : 지역민우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지역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방향 논의

 - 2차 지역민우네트워크 (4/6,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서울동북 사례발표, 지역여성정책위원회 1차 논의, 20주년 사업 외 공유 및 논의 

 - 3차 지역민우네트워크 (6/1,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서울남부 사례발표, 민우회 한부모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 논의, 기타 공유안건

 - 4차 지역민우네트워크 (8/28, 춘천여성민우회) 

  : 춘천 사례발표, 민우회 활동을 안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논의, 기타 공유안건

 - 5차 지역민우네트워크 (10/24, 진주여성민우회)

  : 진주 사례발표, 지역아동센터/여성주간행사에 관한 현황과 향후 방향 논의, 기타 공

유

 - 6차 지역민우네트워크 (12/12, 군포여성민우회)

  : 군포 사례발표, 2007년 사업평가 및 계획 논의, 기타 활동공유

 평가(성과) 및 과제      

-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올해

로 전체 지부를 다 순회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각 지역의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전해 듣고 공

유하는 의미가 있었다. 지부의 활동과제 및 고민을 공유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슷

한 과제를 연결하여 심화시키거나 실천 사업으로 구성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유사항 및 사업논의가 많아서 지부의 활동 사례 발표내용과 주제토론이 심도 있게 진행되

지 못했다. 향후 격월로 진행되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사업논의를 긴밀히 가져가는 대신 지역

민우네트워크에서는 여성의제 논의를 심화시켜 보다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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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지역활동가의 소통 및 교류와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비전 찾기를 목적으로 진행

추진방법 및 내용 : 지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나 과제를 중심으로 2~3개의 지부가 

공동으로 진행, 워크샵 프로그램 기획, 재정 등 진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워크샵 주

제별로 모인 지부에서 논의하여 진행한다.

워크샵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전체가 공유한다.

사업내용

  1) 광주+진주 지부 : [여성주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 앉아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만! 역동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여성문

화를 체험하여 활동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기획. 예를 들어, 여성사 

찾아가기, 여성문화 체험하기 등 문화탐방 프로그램 

  2) 고양+동북+춘천+남부 지부 :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긍정하기]

  :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비전찾기(가안)

집 행
시  간 내  용 진  행

  <21일 토요일 >

2:00~3:00 집결, 자기소개 진행 : 동북 김종현
사자성어로 자기소개하기등

3:00~6:00
강의 :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긍정하기
   1시간 30분 강의 잠깐 휴식
   1시간 30분 질문, 토론

강사 : 허성우

6:00~7:00 저녁식사 : 맛있게 냠냠 *춘천닭갈비

7:00~9:00
지부별 현황과 과제 발표
   *지역여성운동의 과제중심
 지부별 5분 발표 질문 15분 / 전체토론 40분

지부 대표

9:00~ 친교, 소통, 교류의 시간

  <22일 일요일>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과제 및 사안에 대해 기획하고 집행

 - 지부 활동가 워크샵 진행 (7/21~22, 춘천 달팽이 공부방) 

   : 고양, 서울동북, 서울남부, 춘천지부

 - 여성주의 문화체험 : 광주, 진주 지부

사업내용

 1) 지역활동가 워크샵 : 지역여성운동의 의미부여와 긍정하기

  - 일시 : 2007년 7월21일~22일 오후2시 집결 / - 장소 : 춘천 달팽이공부방

  - 참가 : 고양, 서울동북, 서울남부, 춘천지부(대표, 상근활동가, 운영위원, 생협이사, 

                                                               핵심활동가등 25명)

밀도 있게 소통되도록 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지역여성운동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지역 안에 갇히는 미시적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논의와 공유 차원을 넘어 이슈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본다면 사업집행까지의 실천

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역활동가로 구성된 지역민우네트워크를 번

갈아 진행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부활동가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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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 : 늦은 아침 : 막국수, 묵사발, 감자전, 손두부, (소양호 관광)

 2) 여성주의 문화체험 : 광주, 진주 지부 - 추진 못함

계 획

일상속의 환경친화적인 여성운동을 실천하는 캠페인 

민우회 회원들과 함께 매월 실천내용을 정하여, 작은 일들이지만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서 실천한다.

추진 : 춘천여성민우회에서 회원실천 캠페인 제안, 이후 실천내용들을 각 지부별, 민우회

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집 행

회원실천캠페인 - 기꺼이 불편해지기 진행사항

 - 동북 : 지역위원회에서 자기컵,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기를 공동추진 3가지에 더해서 

실천. 조직위에서 아사로 손수건을 제작하여 염색, 그림 넣기 해보고 들고 다니기로 함. 

소식지 싣고 사무실에 캠페인 내용 게시함. 본부 체크리스트 활용.

 - 원주 : 원주 팔씨름대회 참가 시 기념품으로 손수건 제작, 회지에 매달 실천사례 싣고 

있음

 - 광주 : 회원 전용컵 받침대 마련, 회원이름 적은 컵을 사무실에 둠

 - 나머지 지역은 본부 통해 나중에 공유(6차 지역민우네트워크)

캠페인 총화 방식

 - 1년 동안 진행한 캠페인의 실천사례를 공모하여 홍보하고, 모아진 사례들을 모아 총회

에서 공유하고, 그 중 실천사례 베스트를 뽑아서 상을 수여해보자.

 -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 2탄을 위한 실천내용 설문 : 11월

  : 꼭 함께 하고픈 실천 베스트 뽑기, 새로운 실천내용 제안 등

 평가(성과) 및 과제      

- 참가자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며, 지부간 소통의 기회를 통해 각 지부의 사업과 

고민들을 같이 나누며 새로운 아디어도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한다. 또한 다른 활동을 하

고 있는 듯  하지만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

께해서 매우 마음 편하고 유쾌한 워크샵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또 한편 지부 활동가들을 알게 된 계기는 좋았으나 깊은 얘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짧았으

며, 이러한 워크샵이 계속 연계되어 지역여성운동, 지부활동가들끼리 소통하는 기회가 필요

하다고 평가하였다. 

- 지부간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활동가 워크샵은 지부별로 도출되는 고민과 과제를 공동의 기

획과 집행을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사업추진 방식이었다. 지부간 네트워크를 늘려 소통구조, 

집행구조를 다층화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컸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공동사업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참가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슈별 네트워크로의 발

전을 기대해 볼만하다. 

3. 회원실천캠페인 ‘기꺼이 불편해지기’

 평가(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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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여성복지에 관한 개념정의, 복지정책 및 담론 분석 등 토론과 스터디를 통해 민우회의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방향 논의

  - 구성 : 광주, 동북, 인천 지부+전문가 결합

집 행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 역할

  1) 지역여성운동에 관한 담론분석, 토론, 스터디를 통해 민우회의 지역여성운동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2) 지역여성의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여성운동에 대해 고민한다.

  3) 여성정책, 지역운동론 등 정책 토의 및 워크샵을 진행한다. 

 - 구성 : 권미혁(공동대표), 김인숙(전 동북대표, 현 정책위원장), 홍은정(서울동북 대표), 

박기남(춘천지부 공동대표), 신기루(본부 지역담당 활동가)

 - 위상

  1) 지역민우네트워크 내 모람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2)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고민을 논의하고 과제를 제안 한다.

  3) 지역여성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지역여성정책위원의 직함을 갖는다.

  4)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전, 현직 대표들로 구성한다.

   4-1) 현직 대표는 지역민우네트워크에서 논의하여 구성한다.

   4-2) 전직 대표는 지역민우네트워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 운영방식

  1) 지역여성정책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은 지역민우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공유한다.

  2) 지역민우네트워크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내용

 :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담은 분석 틀을 개발하여 현재의 활동을 돌아보고 각 

지역 단위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한다. 민우회 지역여성정책의 방향

성을 검토한다.

   1) 민우회의 관점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정의, 평가, 재개념화한다. 

   2) 민우회 지역활동을 여성주의의 틀로 분석하여 지역여성운동을 점검한다.

   3) 추후 핵심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공유,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

지역여성정책위원회 회의

 - 1차 지역여성정책위원회 (3/23, 본부) 

  :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검토, 위원장 김인숙 선출

-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과제로서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 캠페인은 지역에서 사업을 받아 전 지부와 본부가 실천한 예로 매우 긍

정적이다. 그러나 각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각 캠페인의 진행상황이 외화 되

지 않아 이러한 진행 방식의 강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 향후 지부가 전체 차원의 공동 

진행 사업을 제안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여성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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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지역여성정책위원회 (5/25, 본부)

  : 스터디: 지역여성운동이란 무엇인가(외부적 시각), 민우회가 말하는 지역여성운동(내부

적 시각), 지부별 3개년간 사업내용 과제중심으로 정리 및 초벌 평가 

 - 3차 지역여성정책위원회 (9/28, 본부)

  : 정책위원의 변동 보강, 지역민우네트워크와 연결 담당 변경, 회의운영방식전환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조직 강화방법, 민우회 활동에서 지역조직강화의 

방법 논의  

 - 4차 지역여성정책위원회 (10/22, 본부)

  :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 방안, 네트워크 발표 원고 검토 논의, 3개년간 지부사업 정리 

및 한부모 사업 중심으로 한 사업계획 제안 공유)

 - 5차 지역여성정책위원회 (12/3, 본부)

  :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활동의 평가와 2008년 사업계획논의 

계 획

지역간담회 : 간담회를 요청하거나 필요로 여겨지는 지부인 경우에 진행.

본부/지부와의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한다.

  -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여성정책 등 정보 소통(인트라넷 활성화)

집 행

[지부/본부 정보소통]

지부총회자료집 총합본 발행 및 배포(3월)

본부/지부 정보소통 활성화 방안

  - 인트라넷 활용, 메일링리스트에 지부/본부 메일링 추가 

  : 언론보도문, 자료집, 토론회/각종 캠페인 등을 공유하기

[지역상황 공유 및 지역여성운동관련 논의]

 평가(성과) 및 과제      

- 지역여성정책위원회가 사업계획에서 설정한 전문가가 결합한 형태의 여성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는 되지 못했다.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위상이 불안정하였고 현직대표, 본부활

동가들이 다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스터디 및 정책담론을 생산해 내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 민우회 지역여성운동의 분석 틀을 마련하고 각 지부의 현재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는 초

반의 과제 선정은 매우 유의미했으나 이를 추진해나갈 구성원의 역량부족과 핵심적 과제 수

행을 담당한 위원들의 유동성으로 인해 과제가 수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활동에 대한 성

찰과 점검의 계기를 제공하고 향후 지역사업의 방향을 지역민우네트워트에 제안하여 정책논

의기구의 역할을 소극적이나마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 향후 지역여성운동의 담론을 풍부하게 하고 민우회 각 지부의 운동에 정책적 제언과 논의거

리를 제공하는 정책기구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여성운동의 풍부한 경험을 담보한 정

책위원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역량

을 배양해야겠다. 

5. 일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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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 지역사업의 대한 방향성 논의 (3월)

지역상황 공유 및 간담회 진행지부 관련 논의 (3월)

세미나-민우회의 여성지역운동 논의를 위한 고민거리 모음 (6월)

여성연합 풀뿌리 여성조직가 대회 참가 (권미혁, 김선화, 선백미록)

  - 6월 23일(토)~24(일), 경주 보문청소년수련원

민우회 지역사업 점검 및 향후 계획논의 (8월)

세미나-민우회 지역여성운동 (9월)

세미나-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란, 지역여성운동이란 (10월)

[지부 간담회]

김포여성민우회 해산 마무리

 - 김포여성민우회 해산 마무리를 위한 간담회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7년 3월 14일(수) 오후1시~2시 30분

  ·참석 : 김포 - 김현정(전 김포여성민우회 대표대행) / 본부 - 권미혁 대표, 정은숙 사

무처장, 김선화 팀장 / 생협 본부 - 김자현 상무이사, 구명숙 대리

  ·논의내용 및 결과 : 

    김포지역 생협 활동방향에 대한 결정

    작은 가게와 지부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정리하고 조합원 활동에 힘을 기울이

기로 함. 김포지역 생협활동을 위해 김현정(전 김포지부 대표대행)님이 생협조직활동가

로 전담활동가로 활동하고, 김포지역에 맞는 생협활동과 조합원 확대 활동을 만들어 가

기로 함. 

    김포여성민우회 청산절차와 과정 

    김포여성민우회 폐쇄신고 등기 처리 : 3/22일 처리 

    김포여성민우회 자진해산 후, 처분해야 할 목록정리(회계자료 및 매장계약서, 통장 

등) : 3월 셋째주 등기로 통장과 회계자료 본부로 발송

    김포여성민우회 회원귀속 전화통화

    총 16명(장기미납 및 오류회원 포함) 중 5명 탈퇴, 3명 유지, 4명 연락두절, 4명 연락

불통

  ·현재 전 김포매장을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에 매매계약건이 접수되지 않고 있

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재산귀속이 되지 않았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간담회

 - 남서지부의 조직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갈등 해결을 위해 본부와 3차례의 간담회

를 진행하였음. 

 -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과 이후 운영위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논의함.

  1) 1차 간담회 진행 (3/12, 7시, 한국여성민우회)

  ·참석 : 본부 - 권미혁 대표, 정은숙 사무처장, 김선화 팀장

          남서 - 장경희 남서지부 대표, 조이미숙, 김희정

  2) 2차 간담회 진행 (3/14, 7시, 서울남서여성민우회 근처 모식당)

  ·참석 : 본부 - 권미혁 대표, 정은숙 사무처장, 김선화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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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 - 장경희 남서지부 대표, 조이미숙, 김희정

  2) 3차 간담회 진행 (3/20, 7시, 한국여성민우회)

  ·참석 : 본부 - 권미혁 대표, 유경희 대표, 장경희 서울남서 대표

계 획
2007년 대선을 맞아 여성운동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하여 여성의제와 사회개혁

의제를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활동 및 유권자 운동

집 행

2007 대선시민연대 구성 및 출범

 - 2007 대선시민연대 발족식 : 2007년 8월 30일(목) 11시, 조계사 불교문화 공연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 행동, 판을 흔들자!(Rock the Vote)’

 - 참여단체 : 전국 360여개 단체

 - 조직현황 : 전국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 상임대표단, 집행단위, 활동기구(삶의질 정책

운동본부, 유권자운동본부), 공동사무처로 구성함.

 - 활동방향

  : 2007 대선은 향후 한국사회를 좌우할 중대선거임.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가보

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그간 다방면에서 활동해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닌 활동을 기

반으로 시민들의 삶의 현실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집약하여, 대선 공간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고자 함. 

2007대선시민연대 주요 활동 및 사업

 - 7대분야 핵심과제 선정(교육, 환경, 여성, 노동, 복지, 평화, 지역)

 평가(성과) 및 과제      

- 본부, 지부간 정보소통은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

들이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인트라넷, 메일,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고 성명서 등 이슈 활동에 

대한 상호소통에 대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 

- 지부 간담회의 경우 지부의 필요와 요청, 본부에서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여 진행하였다. 각 

지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문제해결지점을 찾지 못할 때, 민우회

의 정관, 절차를 설명해 주어 보다 나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향

후에도 지부에서 필요한 경우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사안별로 지부간 소통을 통해서 

고민지점들을 풀어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지난 2년 동안 지역민우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운동의 담론과 지부자체적으로 축적되기 위한  

논의력, 활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과정들을 거쳤다. 그러나 대중여성운동체로서 조직적, 내용

적 측면이 약화되고 있는 몇몇 지부의 이후 활동방향을 어떻게 정리하고 논의해야 할 것인

지 과제로 남는다. 

 연대

1. 2007 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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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토론회 개최(핵심과제 7개분야, 선거법 관련)

 - 정책워크샵 진행 : 7대 운동방향 과제도출을 위한 정책 워크샵 진행

 - 정책제안 및 채택촉구운동

 - 후보자 공약폐기운동 진행 : 폐기공약 선정을 위한 유권자 설문 및 철회운동

 - 유권자 신문 발행(10만부)

 -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UCC공모전 및 유권자TV 진행(판도라TV와 공동)

 -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 진행(다음아고라와 공동) 사이버 토론 광장 개설

 - 기획번개 진행(1가구 1주택, 수도권 과밀, 경부운하 반대 등)

 - 그 외 조직활동으로 지역별순회 토론회 진행, 온라인 활동 추진

 - 유권자 한마당(12/13) : 그간 유권자 운동 및 대선시민연대 활동 총화

대선대응을 위한 민우회 실천활동

 - 민우회에서는 별도의 대선팀을 구성하여 대선시기 민우회만이 지닌 대선대응활동을 

하고자 하였음. 대선시기 회원들의 목소리와 요구들을 드러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며, 지역민우네트워크를 통해 민우회 지부에서도 공동으

로 실천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홍보하는 수준으

로 진행되었음. 

 - 2007 대선시민연대 참여 : 민우회에서는 권미혁 대표가 공동대표단, 정은숙 사무처장

은 집행위원과 유권자본부 실행위원, 김선화는 유권자운동본부와 공동사무처에 파견

되어 활동함. 

 - 온라인 홍보 : 민우회가 2007년 대선에 대처하는 법

  1)“2007 대선! 하고 싶은 말, 다 모여라!-UCC공모전(11월)

  2) 나쁜공약 선정을 위한 회원설문에 All In - 폐기공약 설문조사

  3) 기획번개- 청계광장에 400개의 텐트를 치자!! 등 

 평가(성과) 및 과제      

- 이번 대선은 향후 한국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줄 중대선거인 만큼 이번 대선에 대응하기로 

결정, 대선시민연대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유권자들의 삶에 기반한 생생한 요구들을 드러내

기 위한 활동들을 펼쳐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단체가 지닌 활동력에 기반하여 조직 

내적으로는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통해 새로운 운동의제를 발굴하고, 외적으로는 이번 대선

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를 알려내고자 하였다. 

- 그러나 다양한 활동방식과 관점을 지닌 단체들과 사업내용 및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애초 취지한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지연이 되고,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추

진되어 사업의 외화도 잘 되지 못할뿐더러 폭넓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즉, 전문가

를 앞세워 공약검증 및 폐기활동 등과 같이 정책적 요구들을 대선연대에서 선도적으로 제기

하여 유권자에게 알려낼 것인가, 아니면 유권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요구들을 모아낼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대선이 지닌 특성, 즉 공약으로 검증되고 비교

되는 것이 아닌 인물중심의 대선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대로 짚지 못한 측

면이 크다. 또한 뒤늦게 기획된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은 그간 드러내지 못한 유권자의 요

구들을 드러내는 좋은 매개였고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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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이후 법무부가 7개 항목(학력, 출신국가, 성적 지

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언어, 범죄전력)을 삭제한 채 법제처로 넘김. 7개 조항

이 빠진 것에 대해서 긴급 항의 단체연명, 개인연명 등 조직하여 훼손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응활동 전개 

 - 공동성명 “7개 항목이 삭제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전면 거부한다”성명 (11/8) /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참여 (11/8, 개인 1258명, 

단체 86곳 연명) / “7개 차별 사유 빠진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조속히 원안대로 입법

하라!”성명 (11/9)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11/14, 올바

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101개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11/19, 11/20)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

한 광화문 달·별빛 시위 (11/20)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구성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차별저

지를위한긴급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문화연

대, 여성단체 등이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을 구성

함 (11/28).

 ·반차별 공동행동에서는 누더기가 되어버린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활동,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새로운 만들기 위한 활동,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현실에 주목, 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바꾸는 반차별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

정임. 

 ·현재 계류 중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저지를 위한 활동 및 반차별 공동행동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음.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반차별공동

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12/10) 등 지속적인 활동계획 예정. 

대선에서 요구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어서 이번 대선판의 흐름을 뒤집지는 못하였다. 

- 민우회 내적으로는 이번 대선대응활동의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대선팀을 구성하였으나 주3

일 파견되어 있는 활동가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하면서 민우회 대선계획을 제대로 계획, 추진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향후 정치이슈에 민우회는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논의가 필

요하나, 연대활동 결합에 앞서 민우회 자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수위에서 연대

할 것인지 세부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 

2.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활동 

 평가(성과) 및 과제

-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

하는 최초의 법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차별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에 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유를 두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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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없음

집 행

참가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지역공부방협의회, 흥사단, 아이 건

강연대 등 10개 단체 

활동 : 

 ① 2차 워크샵 (5/16)

  - 기조발제 1 : ‘교육복지 실현 국민운동에 대한 논평과 평등성과 수월성의 상호보완

을 위한 대학의 자율과 책무’- 이기범 교수 (숙명여대 교육학과)

  - 기조발제 2 : ‘우리나라 교육복지의 방향과 과제’ 

                                    - 홍봉선 교수(신라대 사회복지학과)

  - 단체별 과제 발제 

 ② 3차 워크샵 (5/30)

  - 기조발제 1 : 복지국가 이후의 교육전망 : 영국 교육개혁의 역사를 중심으로” 

                                    -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

  - 기조발제 2 : 사회투자정책과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 

                                    -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③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출범 (6/20)             

한할 필요가 없는 데도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사유 항목이 축소됐다. 이에 대한 긴급 대응방

식으로 운동이 조직되었고 민우회 역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차별금지법안 사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소수자, 다양한 운동영역에서 역동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차별’이슈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여론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단지 법 제정을 넘어서서 전사회적으로 반차별 운동을 전

개하기 위하여 ‘반차별 공동행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민우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연대’, ‘차별’에 대한 담론을 심화하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하면서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을 드러내고, 차별

의 구조, 맥락, 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고 여성주의적인 방식의 연대를 실현하

는 운동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3. 교육복지포럼

 평가(성과) 및 과제      

- 교육과 복지의 개념을 연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 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선진국의 다양한 공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복지로서 미래교육

의 전망을 그려 볼 수 있었다. 

- 교육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을 줄여나가고 공교육을 활성화 하는 활동은 의미가 컸으나, 사

회적으로 교육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관심을 부각시키기 어려웠으며, 입시제도 개선이나 공교

육  활성화라는 의제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인식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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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없음

집 행

참가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국민행동촉진위원회, 국제

민주연대, 새사회연대 등 117개 단체 

활동 : 

 - 버마민중 학살중단과 군부퇴진 촉구 기자회견 (10/2)

 - 버마 군부의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인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4) 

 - 버마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와 민주화 지지 촛불문화제 (10/23)

계 획  없음

집 행

참가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복지연대, 참여

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등 43개 단체  

활동 : 

 - 1가구1주택국민운동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선주자 협약촉구 기자회견 (6/7)

    <발언1-발언3> / <향후 계획발표 및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선주자 협약 제안문 낭독>

    <협약서 전달 퍼포먼스> 

 - 대선주자 협약식 (6/25)

 - 정치인 협약식 (6/27)

 - 정치인 협약 운동 전개 : 32명 협약 참여

 -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 긴급토론회 (10/31)

  ·<사회> 조명래 (환경정의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발제>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 변창흠 (환경정의토지센터장, 세종대교수)

- 민우회가 청소년 교육부분을 특화하여 담당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교육복지 분야에서 성인여

성교육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점 때문에, 워크샵 이후에는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부

분이 적어 하반기부터는 연대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4. 버마 민중 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국제공동행동 

 평가(성과) 및 과제      

-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에 참여하였고  캠페인 및 기자회

견 등의 활동을 함께 하였다.  2007년 버마 민중항쟁 및 유혈진압 이전 이미 버마 민주화 운

동을 지원하던 단체들이 있어 버마 내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적절

히 대응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력과 활동력을 가진 단체들이 있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여 시민사

회단체 내로 버마 문제를 알려 나가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이외에 버마 대응 활동이 계속 이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버마 문제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5.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99

  · <토론> 김남근(변호사),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대통합신당국회의원), 최종훈(한겨레신문기자), 홍준표(한나라당 국회의원)  

 - 실무회의 (10/31)

 - 1가구1주택 시민캠페인 (11/9)

  ·축하공연 및 기념식  / ·대선후보가 생각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생각 듣기 

  ·유권자 목소리 / ·전체 퍼포먼스  / ·폐막공연  

 평가(성과) 및 과제      

-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지만 절반의 가구가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주택을 주거용

도로만 사용하고 투기용도로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으로 대선을 맞아 대선주자 및 정치인 

협약, 시민협약 다양한 캠페인 및 기자 회견 등을 진행해 시민과 정치인들의 참여를 확산하

고 주택정책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협약

현황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군포반값아파트 파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 주택정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살펴보았고 현재 3개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가 심

한 우리 사회에서 주택의 공공적 의미를 부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활동이었

다. 이후 의의를 살리고 대중적인 관심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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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방송통신규제기구개편’ ‘한미FTA체결’ 등 급격한 외적 변화 속에서 수용자의 권익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감시활동을 전개한다.

2. 현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인지적 방송심의 가이드라인 수정 및 확산작업을 실시한다.  

3. 비판적 미디어 읽기 확산을 통해 성평등 의식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4. 민우회 활동에 대한 영상기록물을 제공하는 민우R&T를 운영한다.

5. 활동회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총평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 사업을 관할하던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규제관할부처의 개편 논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되고 있

다. 민우회는 철저히 산업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사안을 수용자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는 등 꾸준한 감시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융합 

영역의 촉발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심의 영역의 ‘중복’ 또는 ‘누락’의 문제를 제기하

고, 이를 ‘(가칭)콘텐츠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법’이라는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국회 방송통신특

별위원회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는 수용자의 관점을 반영한 새로운 의제를 제출하였

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으며, 해당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였다.   

 유료방송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인권침해적이고 반여성적이며 불법적인 내용

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3년에 걸친 성인지적 관

점의 방송심의 가이드라인 사업을 잠시 유보하고, 그 대상을 유료방송프로그램으로 집중하는 

성인지적 관점의 유료방송 모니터링을 다각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달의나쁜

방송프로그램’ 개선활동으로 가시화 되었다. 이는 문제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개선으로 이끌어

내는 등 매우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미디어운동본부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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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활동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를 비롯한 여타 수용자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을 펼치게 

하는 촉발점으로 작용하였다.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은 초등학생 대상 1048강, 청소년 대상 161강 및 성인 대상 20강 등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교육대상을 청소년과 성인으로 넓혀 명실상

부한 미디어교육 전문단체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는 교육분과 강사뱅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또 지난해 

‘지역 공부방’으로 대상을 확장한데 이어 ‘놀토프로그램’으로까지 공간을 넓힌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전국지역공부방협의회의 요청으로 전국 공부방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 교재

를 개발하고 관련 워크샵 등을 통해 공부방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산시킨 것도 의

미있는 미디어교육 활동의 성과다. 이러한 활동은 성평등 의식의 저변을 확산시키는데 지속적

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니터분과 및 교육분과원들의 활동내용이 좀더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모니

터분과원들의 활동은 외부 저널의 기고를 포함해 각종 언론의 평가원 활동, 토론회 패널 참석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괄목할 만한 전문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분과의 경우

에도 초등학생 대상의 강좌가 청소년과 성인으로 확대되면서 강의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심

층성’ ‘시의성’ ‘순발력’ 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는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활동 전반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활동가의 잦은 교체와 영상제작 능력의 미비로 민우R&T의 운영이 멈춰진 것이 큰 아쉬움

으로 남는다. 이후 민우R&T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활동의 보완적 내용으로 <푸른가족영상제>를 개최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다양한 

가족’과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을 주제로 한 <푸른가족영상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대안적 콘텐츠와 제작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낳았다.  

 여성가족부의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민우회의 제안사항이 <5-1-2 양성

평등 미디어 활성화>의 내용으로 가감 없이 채택된 것은 큰 성과다. 이로 인해 ‘성평등 미디

어 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다. 이는 민우회 미디어 운동의 성과

가 제도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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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매주 1회 정기 모임 진행

모니터 기획 및 미디어와 관련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뉴미디어 관련 모니터 실시

집 행

매주 1회 정기 모임 진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과 미디어’ 관련 논문으로 스터디 실시

‘이달의 나쁜 방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케이블방송 모니터링

지상파방송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 관련 모니터링

여성개발원의 <미디어 속의 성차별적 언어 모니터링 및 대안 마련 프로젝트> 모니터링 

참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의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참여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가족’과 관련된 모니터링 실시

계 획

매주 1회 정기 모임 진행 

뉴미디어 리터러시, 학교 밖 교육 등을 위한 새로운 교안 개발 및 시연

사무국, 분과장, 총무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조직사업]

1. 모니터 분과

 평가(성과) 및 과제

-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실시하고 연초에 ‘여성과 미디어’ 과련 논문으로 스터디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 매달 1편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고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발표를 정기적으로 하여 

모니터 분과원들의 역량을 200%로 발휘한 한해로 평가 할 수 있다.

- 분과원들 모두 여성주의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해 깊이 있고 전문적인 시각을 갖춰 모니터링

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능력이 

향상되었다.

- 분과원들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모니터 보고서 및 간단한 보고서 작성을 하

였고 이에 대한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 ‘욜가’라는 캐나다인이 모니터분과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2달간 모니터분과 활동에 합

류 하였고 이는 외국의 모니터링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모니터분

과원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더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모니터링이 대표적인 3D업종으로 새로운 인원 확충이 쉽지 않은 것이 지속적인 난제로 나타

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 미디어교육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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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강사의 자질 향상과 적응을 위해 1년차 강사에 대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여 강사 

Pool 확대 

집 행

매주 1회 정기 모임 진행 초등미디어바로보기교안개발

청소년 및 학부모를 위한 뉴미디어바로보기 교안 개발

사무국, 분과장, 총무의 역할분담 체계 확립

신입강사의 자질 향상과 적응을 위해 1년차 강사에 대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

강사Pool 확대

계 획 연 4회 운영 시민미디어포럼 운영 미디어운동본부 정책 활동 자문

집 행

1번의 워크샵과 3번의 정기 모임 시민미디어포럼 운영

미디어운동본부 정책 활동 자문

시밈미디어포럼 발제, 토론, 사회 등을 맡음

방송통신융합하의 통합콘텐츠심의기구에 대해 김덕규의원에게 의견서 및 법률안을 

  보냈음

계 획
2004~2006년에 걸쳐 구축한 성인지적관점의 방송심의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 정리 및 

정형화(standardization)

 평가(성과) 및 과제

- 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각 영역에 대한 교안개발 작업이 6

개월에 거쳐 지속적으로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팀별로 이루어진 교안개발 작업에서 각 강사

들이 역할을 고르게 담당하면서 교안개발 작업이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개별 강사

들의 역량 강화에도 일조하였다.

- 사무국, 분과장, 총무의 역할분담체계가 확립되면서 교안개발, 시연, 수업배분, 평가 등이 추

진력 있고 시의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 멘토링 시스템이 의욕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입강사의 적응과 자질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

한 강사pool 확대를 이루어내었다.

3. 정책위원회

 평가(성과) 및 과제

- 2006년 <시민미디어포럼>을 통해 내용을 완성한 방송통신융합하의 통합콘텐츠심의기구에 대

한 법률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등 활발한 정책활동을 벌인 것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정책위원들 스스로 시민미디어포럼 운영뿐만 아니라 직접 발제, 토론, 사회 등을 맡아 적극

적인 활동을 하여 대외적으로 미디어운동본부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 좀 더 정책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의제 개발 및 회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정책사업]

1. 성인지적관점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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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언론인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지적관점의 방송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함(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부문)

집 행

모니터보고서 - tvN <로맨스 헌터>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상 

모니터보고서 - 일일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가족

모니터보고서 - 지상파방송의 여성 진행자의 문제점

모니터보고서 - 스포츠뉴스에 나타나는 여성 스포츠인에 대한 보도태도 문제점

모니터보고서 - 주말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가족

모니터보고서 - 지상파 메인뉴스에 나타나는 ‘신정아’관련 보도태도 문제점

모니터보고서 - ‘가수 아이비 협박사건’에 대한 연예정보프로그램의  보도 문제점

시청자불만처리 - ytnstar <그 속이 알고 싶다> 관련

                   (시청자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를 받아냄)

시청자불만처리 - xtm <엑스트림로맨스> 관련

                   (시청자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를 받아냄)

시청자불만처리 - 코미디TV <조민기의 데미지> (시청자사과를 받아냄) 

토론회 -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

  - 일시 : 2007년 11월 21일(수) 오후 2시~5시  /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회 : 유선영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 발제1 : 여성주의 미디어 모니터링의 성과와 과제

                                  - 한희정 (숙명여자대학교 정보방송학과 강사)

  - 발제2 : 케이블TV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 분석 : CGV의 <색시

몽>, 이채널의 <블라인드스토리 주홍글씨>를 중심으로 

                                  - 김선남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김성수 (이채널 채널운영팀 팀장), 황지희 (미디어스 기자)

           배국남 (마이데일리 편집국 사회문화팀 부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평가(성과) 및 과제

- 케이블방송의 드라마를 비롯한 스포츠 뉴스 등 다양한 장르에 성인지적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대상의 폭을 넓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모니터링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의제화 하고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 처리를 하는 등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미디어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 각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 보고서의 내용을 다뤄주어 성인지적관점의 모니터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어 프로그램 내에서 성인지적관점이 자리잡아가는 역할을 잘 수행하

였다.

- 특히 모니터 보고서 ‘가수 아이비 협박사건’에 대한 연예정보프로그램의 보도 문제점의 

경우 2000년 가수 백지영의 동영상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과 유사하여 민우회 미디어운

동본부가 여성연예인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 스포츠뉴스에 나타난 여성 스포츠인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의 경우 처음으로 스포츠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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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5월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 YTNSTAR <그 속이 알고 싶다>

7월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 코미디TV <조민기의 데미지>

9월의 나쁜 방송프로그램 - e채널 <주홍글씨>

11월의나쁜방송프로그램-M.net <Wide 연예뉴스 ‘하.지.마’>

계 획

방송심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심의관련 기구 

통합 필요성 의제화

토론회 및 의견서 대중 강좌 조직 및 서명운동

집 행

 - 4/4 콘텐츠심의위원회 설치법 초안 설계

 - 4/27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5/17 유승희 의원 면담

 - 국가청소년위원회 (4/6), 언론연대 (10/10) 등 관련 토론회 조직

여성 스포츠인을 다룬 것으로 CBS 라디오 <뉴스매거진 오늘>에 관련내용 인터뷰를 포함하여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이는 미디어가 여성 스포츠인을 전문가로 보지 않

고 다른 영역의 연예인으로 보는 사례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 토론회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의 경우 10년 넘게 해온 여성주

의 관점의 모니터링에 대해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짚어보는 중요한 자리였다. 

또한 최초로 케이블방송에 나타나는 ‘성폭력’의 ‘성상품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케

이블방송 제작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매우 의미 깊은 토론회였다.  

2. ‘이달의나쁜방송프로그램’ 선정     

 평가(성과) 및 과제

- 유료방송프로그램의 질이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질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달의 나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네거

티브 한 방식으로 유료방송 제작자에게 충격을 주고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기

획되었으며 비교적 이러한 활동목표에 부합하였다.

- 각각의 나쁜 방송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중 ytnstar <그 속이 알고 싶다>의 경우 폐

지되었으며 다른 프로그램 또한 제작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견서를 보내는 등 

제작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개선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 ‘인권’과 ‘차별’에 초점을 둔 선정기준은 언론과 제작자들 모두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

었으며 이는 기존의 다른 단체들의 모니터링 기준인 선정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격달로 발표할 때마다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때문에 유료방송프로그램의 질 개선이 시

급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처럼 유료방송프로그램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이를 개선으로 연결시킨 것은 전체 모니

터링 단체 중 유료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과제를 선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3. 내용규제기구통합 필요성 의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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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 7/12 1차 연구자 회의 : 전체 연구사업의 방향 논의 

 - 7/24 1차 간담회 : 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 8/21 2차 간담회 :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의견 청취

 - 8/28 2차 연구자 회의 :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세부 내용 1차 협의

 - 8/31 3차 연구자 회의 :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세부 내용 2차 협의

 - 9/3~9/9 1차 모니터링 실시  - 9/17~9/23 2차 모니터링 실시

 - 10/1~10/7 3차 모니터링 실시  - 11/6 전문가 회의 실시

 - 12/10 결과 발표 토론회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과 대안>

   :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제2발제를 맡아 발표하였음 

계 획
연 3회 시민미디어포럼 개최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시의성 있게 다루고 수용자입장의 미디어 정책 생산

집 행 4차 시민미디어 포럼‘페이크프로그램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평가(성과) 및 과제

- 현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부부처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중복 및 심의 

누락이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내용규제기구의 재구조화를 촉구하는 정책사업을 기

획하였다. 이는 사업자 중심의 논의로만 흐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 이용자들에게는 콘텐츠가 가장 큰 관심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논의는 대부분 

기술과 망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망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은 테스트베드로 기능하는 한국 사회의 대외 경쟁력과 밀접히 연결되는 문제

다. 이렇게 모든 매체 관련 정책 논의가 뉴미디어 개발과 산업진흥 중심으로 전개되다 보니 

무한 경쟁이 필연적이다. 이는 급속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콘텐츠의 상업화를 초래한다. 최

소한의 마지노선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보고 싶지 않은 콘텐츠를 보지 않을 권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민우회는 1차적으로 의견서 등을 통해 독자적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켜나가고 있다. 이는 매우 차별화되는 이슈로 언론

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4. 여성개발원 <미디어 속의 성차별적 언어 모니터링 및 대안 마련>

 평가(성과) 및 과제

-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미디어(인터넷, 신문, 방송)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차이점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높은 가치를 가진다.

- 지난해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정교한 모니터링 도구로 성차별적인 언어 사례를 축적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성차별적 언어를 유형화 시켜 이들이 왜 성차별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줘 높이 평가할 수 있다. 

  

5. 시민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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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 9월 14일(금) 오후 2시 /  - 장소 : 미디액트

  - 사회 : 강남준 (서울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발제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토론 : 권희수 (방소위원회 심의팀 선임조사관)

           서병기 (코리아헤럴드 대중문화전문기자),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정영환 (tvN 편성팀장)

5차 시민미디어 포럼‘수용자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전환 정책’

  - 일시 : 10월19일(금) 오후2시 /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사회 : 안정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발제 : 김광호 (서울산업대학교 매체공학과 교수)

  - 토론 : 송종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교수), 서인호 (KBS 기술기획팀장)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정복덕 (방송위원회 선임연구관), 김성호 (삼성전자 기술기획팀)

6차 시민미디어 포럼‘2007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미디어정책’

  - 일시 : 11월28일(금) 오후2시 /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 사회 :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발제 1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미디어정책을 말한다. 

                                  - 김평호 (단국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발제 2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미디어정책 비교 검토

                                  -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토론 :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부 교수)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송덕호 (미디어연대 사무처장)

  송종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평가(성과) 및 과제

-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찰하고 미디어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는 시민미디어포럼을 개최하였다고 평가되었다. 

- 4차 포럼에서는 현재 케이블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 중인 페이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수용자관점에서방송콘텐츠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제안

하였다.

- 5차 포럼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의 홍보와 의견수렵과정의 부재 등 문

제점을 지적하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추진에 앞서 수용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

용자을 위한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6차 포럼에서는 방통융합과 한미FTA 등 중요한 미디어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의 미디어정책의 부재를 지적하고 수용자를 위한 

미디어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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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강사자질 향상과 교안 개발을 위한 미디어 제작 교육

  - 시기 : 2월 중 / - 대상 : 교육분과 기존 강사

신입 및 기존강사를 위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및 교수법 교육

  - 시기 : 4월 중 / - 강사 : 전문강사 / - 대상 : 교육분과 기존 강사 및 신입 강사  

집 행

5/16
(수)

 영상미디어읽기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청소년기와 청소년문화에 대한 이해

 (유현희 청소년공동체‘품’)
5/17
(목)

 사이버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김양은 사이버연구소 연구위원)
 참여방식의 교수학습법

 (이미숙 사회복지사/전문강사)
5/18
(금)

 여성주의 미디어읽기

 (이나영 중앙대 교수)
 매체별 어린이 청소년 보호정책

 (김유정 수원대학교 교수)
5/21
(월)

 방송통신융합하의 다채널 방송 

 (오용수 방송위원회 팀장)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해

 (권장희 놀이미디어센터 소장)
5/22
(화)

 저작권의 쟁점 이해

 (지성우 단국대 교수)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해

 (한은희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계 획

총 800강 목표 (학교 재량활동 교육 400강, 기타 400강)

재량활동 및 방과 후 보육과 ‘놀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대상을 개발하

여 미디어교육의 저변확대를 도모 

기존의 학교 대상 신규교육재교육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및 전국공부방협의회 소속 공

부방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재량활동 및 방과 후 보육과 ‘놀토’ 프로

그램을 활용한 소그룹의 실습위주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 시행 

  - 수요조사 / - 해당학교별 홍보 / - 제작교육 등을 포함한 학기 단위 교안 개발

학교대상 재교육을 위한 교안을 개발

학교 재량활동 교육 및 공부방 교육 

  - 학교별 공문 발송과 홍보를 통한 교육 접수

  - 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전국공부방협의회에 업무협조요청 및 홍보와 접수

  *놀토 : 초등학교에서 월2회 쉬는 토요일

총 1048강 실시

[교육사업]

1. 미디어교육 강사양성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프리미어를 활용한 제작편집 기초교육을 통해 강사의 자질 향상을 꾀하였다.

- 강사양성교육의 효율적인 시간배분으로 집중도가 높았고 인터넷, 영상미디어, 게임의 이해, 

여성주의 미디어 읽기와 저작권 부분에서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 뉴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은 점은 의미가 있었다.

- 반복적이 주제에서 벗어나 미디어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강  

 사를 초청하여 심화교육 과정으로 진행할 필요 있다.

2. 초등미디어바로보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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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재량활동교육 - 가곡초 등 796강 실시 / 특별활동교육 - 한수초 22강 실시

토요휴업일 교육- 삼전초 20강 실시   / 공부방 교육 - 210강 실시

 평가(성과) 및 과제

- 미디어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의 통로 개발을 위해 기존의 재량활동교육 외에 

특별활동교육과 토요휴업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활동교육의 경우는 기존에 재량활동교육

을 실시했던 학교에서 미디어반을 신설하고 교육을 위탁한 경우이다. 토요 휴업일의 경우 토

요휴업일 실시를 계기로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영역으로 시범적으로 1개교에서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안개발 및 시기의 문제로 학교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향후에는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모든 학교 내 교육을 동시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1) 재량활동교육 : 전반적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으며 학교 내 기자재 시설은 

해마다 더욱 좋아지고 있어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2) 특별활동교육 

 ·서로 다른 반 학생들이 모여 한 반을 이루고 있어 학급별 경쟁을 적절히 활용하면 재미있

고 활기찬 수업이 될 수 있었으나 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단합하는 것이 어렵

고 자기반 교실이 아닌 다른 교실을 사용하다 보니 학습도구 이용 등에 애로점이 있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보다는 제작 쪽에 관심이 더 많아 기존 교안에서 변형된 형태로 실습의 다

양함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3) 토요휴업일 교육 : 고학년의 경우는 학년이 혼재하더라도 수업 진행의 어려움은 없었고 저

학년의 경우는 수업의 진행이 고학년에 비해 느린 감이 있으나 실습 시 창의적 생각들이 돋

보였다. 여러 학년이 수업을 듣는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편리한 학교 내의 교육

여건으로 참여도가 무척 높았다.

 4) 공부방 교육

 ·교육여건이 기자재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된 상태라 하지만 장소가 너무 좁거나 산만하여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원이 적은 관계로 고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수업이 저학년으로 바뀌기도 하고 학생들의 

격차가 학년별 개인별로 심해 강사의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실습과 교수법으로 수업을 순조

롭게 진행하긴 하였으나 이러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수업 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한다. 

 ·공부방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수업 전날은 미

리 전화 확인을 통해 수업 재확인이 필요하며 때때로 바뀌는 기자재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우 수업 연계 상 많은 애로점들이 있었다.

 ·수업 시간보다 몇 배가 걸리는 원거리일 경우는 수업 배분을 한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

로 하고 강사 개인의 사정상으로 공부방 수업 시간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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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1) 성격 : 학교 내 재량활동교육 중심

 2) 대상 : 서울지역 중고생

 3) 수업시간 : 각 강 2교시 수업( 중학생: 90분, 고등학생: 100분)

 4) 수업주제 : 다채널, 인터넷, 게임, 채팅, 모바일

집 행  총 남성 중 외 161강 실시

계 획

 1) 성격 : 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2) 대상 : 전국의 학부모

 3) 수업시간 : 각 강 120분 

 4) 교육목표 

  1. 학부모의 뉴미디어 바로보기 능력을 배양한다.

  2. 청소년의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이용을 지도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매체환경을 조성한다.

  3. 학부모교육을 통해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된 문화차이를 

해소한다.

 5) 수업주제 : 다채널, 인터넷(게임, 채팅포함), 모바일

집 행
 총 20강 실시

 - 원주, 진주, 춘천, 고양, 서울 지역 학부모대상 

집 행
 - 7/27 1차 기획회의 및 역할분담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언어’ ‘재현’ ‘제작’ ‘수용’의 네 과목 PPT 

3. 청소년을 위한 뉴미디어바로보기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시시각각 변화되는 미디어환경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체적인 수용자로 바로 

서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의 저변확대를 이루

었다고 평가되었다.  

- 올해 교육 전반과 교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며 청소년의 

주체적 수용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학부모를 위한 뉴미디어바로보기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이전에 학부모 스스로 미디어환경의 주체적인 수용자로서 뉴

미디어 바로보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함. 또한 학부모교육을 통해 

청소년 세대와 성인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된 문화차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 올해 교육 전반과 교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담아내며 주체적 

수용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전국지역공부방협의회 위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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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설서 작성하기로 함.    

 - 8/4 PPT 초안 검토 회의 / - 8/8 PPT 2차안 마감

 - 8/15 PPT 수정 완료     /  - 9/5 교사용 PPT 해설서 완료

 - 9/7전국지역공부방협의회 워크숍 <애니메이션바로보기 교육의 실제>

 - 9/12 저작권 협의 등 마무리, 위탁사업 완료  

계 획 외부 의뢰 교육 실시 상하반기 강사모임 교안 개발 및 시연

집 행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온라인 강좌 ‘양성평등과 미디어’ 1강, 2강, 6강 

 - 5/16 대구여성회 ‘미디어와 여성’ 강의

 - 6/25 인천YMCA 방송모니터 대상 모니터링 교육

 - 7/5 양천구청 여성주간 대중강좌

 - 7/5 장애여성공감‘미디어와 여성’ 강의

 - 7/7 의정부여성회,  다양한 가족

 - 8/2 백석도서관 독서교실, 미디어 속 차별 엿보기

 - 8/3 마두도서관 독서교실, 미디어 속 차별 엿보기

 - 8/13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급 강사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강의

 - 8/27~28 성남영상문화센터 ‘늘봄’에서 모니터링 강의

 - 10/16, 23, 30, 11/6 남서민우회 회원 대상 모니터링 강좌

 - 9/12 속초성폭력상담소 ‘여성과 미디어’ 강좌

 - 9/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오프라인 강좌

 평가(성과) 및 과제

- 타단체로부터 교재 개발을 위탁받아 매칭사업을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더구나 위탁한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피드백 받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는 민우회 미디어교육의 성장을 반증하는 내용으로, 활동가들의 의지가 고양되

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 교육분과 강사들 중 자원자를 중심으로 교재개발팀을 구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역량이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여진다. 

-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차후 교재개발과 관련한 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폭넓은 미디어리터러

시 교육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과 미디어’ 전문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전문강사팀의 운영 및 신입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pool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

다. 단지 강의 요청이 있을 시 각 강사의 역할을 고려한 역할 배분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

나 한편 외부 강의 회수와 강사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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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민우회 활동(토론회, 워크샵, 행사 등)을 기록영상으로 제작

현장성 있는 동영상 제작으로 민우회 활동 홍보 

민우회의 주요활동을 결과물로 축적

집 행 민우회의 주요활동을 결과물로 축적

계 획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홍보 강화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결과물 축적

홈페이지를 통한 핵심 활동가 커뮤니티 활동 강화

집 행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홍보 강화 : 홈페이지 일부 업데이트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결과물 축적

홈페이지를 통한 핵심 활동가 커뮤니티 활동 강화

계 획

초등미디어교육과 홈페이지 활동 연계 강화

미디어교육 결과물 축적

미디어교육의 on-off 라인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집 행

초등미디어교육과 홈페이지 활동 연계 강화

미디어교육 결과물 축적

미디어교육의 on-off 라인 연계를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 미디어교육을 받은 초등생들과의 피드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됨

[홍보사업] 

1.평등세상 민우R&T 운영

 평가(성과) 및 과제

- 제작에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라디오를 만들어 보내시는 최혜선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이나통신>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앞으로 운영과 관련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2. 미디어운동본부 홈페이지 운영

 평가(성과) 및 과제

- 지속적으로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결과물이 축적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미디어운동본부

의 연혁, 투표 등이 업데이트되어 홈페이지 자체가 좀 더 활성화 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미디어운동본부 홈페이지의 중요한 기능인 교육분과와 모니터분과의 커뮤니티 장으로 활발

하게 이용되는 것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스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막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 ‘열려라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

 평가(성과) 및 과제

- 온라인 상으로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미디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는 것이 긍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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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격주 1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 융합 및 각종 정책 사안 공동대응

집 행

 - 격주 1회 운영위원회 

 - 1/19 내부토론회  ‘방송통신융합하의 지상파 방송 보호할 것인가 규제할 것인가’ 

 - 4/12 제3차 정기총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로 사무국 이전  

 - 강동순 방송위원 관련 서명운동 및 공대위 참여 결의

 - KBS 수신료 관련 팀 간담회

 - 방송위 지원 사업 실행계획서 관련 대응 논의

 - 6/13 2차 KBS 수신료 관련 간담회

 - 6/20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저질프로그램 관련 개선 요구 작업 : TV엔젤스, 스캔들(TVN), 조정린의 아찔한 소개

팅, 미려는 괴로워(Mnet), 조민기의 데미지, 그 속이 알고 싶다(코미디TV) 관련 보도자

료를 방송위원회, 해당 방송사에 성명서, 의견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송함.

 - MMS무료서비스강화협의회와의 간담회

 - 문화일보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에 대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KBS 수신료 인상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10/24 지상파에서 홈쇼핑 분리 모색 토론회

 - 중간광고 관련 반대 성명 발표 및 의견서 제출

 - 11/27 케이블 방송의 선정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

계 획
월 1회 모임 미디어교육 제도화에 대한 공동대응 및 워크숍

미디어교육강사양성 심화교육과정 전개

집 행

 - 1/16 미디어교육아카이브 관련 방송위원회 실무담당자 간담회

        (매비우스, 미디액트, 민언련, 민우회)

 - 2/24~25 미디어교육네트워크 회의

 - 4/13, 6/15 전체회의 

- 이미 미디어교육을 받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소통할 수 있어 미디어교육의 효과가 더 많

이 나타나는 것을 장점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연대사업] 

1.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평가(성과) 및 과제

- ‘디지털’ ‘융합’ ‘개방’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업자 요구를 중

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다. 

-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포함해 지상파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확

산하였으며 케이블TV 선정성 및 상업화에 대한 대응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 민우회는 연대 차원에서 문화일보의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조직하여 미온적이나마 사

과를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다.    

2. 미디어교육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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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이브, 교사양성교육과정, 자격인증제도 기획팀 합류

    : 2007년 사업계획 및 네트워크 운영 방안 논의

 - 4/24 아카이브팀 회의

 - 7/21 기획팀 회의

  ① 미디어교육네트워크재교육 워크샵  기획

  ② 미디어교육페스티발 기획

  ③ 재교육 설문지 분석 상황 공유

  ④ 강사양성과정 및 아카이브 내용 공유  

- 8/17~18 미디어교육네트워크재교육 워크샵 및 전체회의

   장소 : 경기도북부상공회의소연수원

   참여대상 :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 참여단체 및 개인 미디어교육 교사(활동가) 

              40명~50명 

 - 9/5, 9/11, 10/9, 11/7 페스티벌 기획팀 회의 

 - 11/23-24  2007전국미디어교육페스티벌

계 획
부정기(사건 및 정책 대응 중심)

KBS ‘열린채널’ 및 퍼블릭 액서스 관련정책 공동대응 

집 행 KBS ‘열린채널’ 및 퍼블릭 액서스 관련정책 공동대응

계 획 한미FTA협상에서 시청각미디어분야의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집 행

 - 1/24, 2/7, 2/26, 4/5 집행위원회 : 한미FTA 반대 방송광고 조건부 방영허가 관련 대응

 - 1/12 MBC보도국장 면담 (지상파3사 보도국장 면담 중 일부)

 - 3/6 KBS MBC 확성 릴레이 - 3/7 YTN SBS CBS 확성 릴레이

 - 3/8~9 가상 방송장례식 

 - 4/1 ‘한미FTA는 무효다! 우리는 한미FTA 불복종을 선언한다’ 기자회견

 - 4/3 성명서 ‘한미FTA는 무효다! 우리는 한미FTA 불복종을 선언한다!’

 - 4/12 시청각미디어분야 총 평가, 대표자 및 집행위원 확대회의

 평가(성과) 및 과제

- 격월로 회의 진행과 사안별로 기획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통해 준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워크숍과 미디어교육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함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디어교

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협의회

 평가(성과) 및 과제

- 의견서 및 성명서, KBS시청자위원들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열린채널>의 방송시간 5분 확

대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프로그램 길이도 다양하게 만들어 출품할 수 있는 길

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4.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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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1 워크샵 ‘협정문 공개에 따른 이후 방향 논의’

 - 6/4 기자회견 ‘미래방송의 주권을 포기하자는 것인가?’

 - 6/11 공개토론회 ‘한미FTA 시청각미디어분야 협상 결과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집 행

 - 대응관련 회의 3회

 - 4/19 스터디 형식의 내부워크샵

  ·장소 :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종이학 희망터

  ·사회 :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발제 : 포르노 그라피와 여성 (이나영 교수), 온라인 민주주의 (민경배 교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규제방안 모색 (김유정 교수)

  ·토론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

한전국연대, 일다 등 

계 획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수사과정 중 불거진 영상물등급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을 토대로 문화부가 그간 펼쳐온 게임산업 지원 일변도의 정책 비판활동

 평가(성과) 및 과제

- 한미FTA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현업 언론인들과 사업자, 단체들이 연대하여 개방의 후유증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친 강력한 연대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행히 미디어 분

야의 개방은 우려하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간접적 개방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비판적 감시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 현재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활동은 한미FTA협상안 타결 이후 비준을 반대하는 본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준 반대 이슈는 차후 국회 비준 여부에 따라 매우 역동

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내용이다. 

5. 포털 음란물 UCC 대응관련 연대

 평가(성과) 및 과제

- 포털사이트 야후의 초기 화면에 음란물이 노출되면서 포털사이트의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연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음란물의 노출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여성에 대한 비하와 공격성이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이러한 반여성적 

콘텐츠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필터링이 좀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촉구했다. 

- 민우회는 그 과정에서 미디어 사업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성명서 작성 등을 포함한 적

극적인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 그러나 여성단체 상호간에 존재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과 견인으로 이어지지

는 못했다. 다만 음란물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여성에 대한 폭력성이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6. 게임물등급개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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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 4/11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관련 대응논의

 - 4/12 성명서 문화관광부 장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

       보도자료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및 대안

집 행
 - 8/23 대선미디어연대 발족, 참여단체 49개 단체 참여, 권미혁 집행위원장   

 - 주1회 집행위원회 - 13대 미디어개혁 과제 제출

집 행

 - 언론개혁시민연대 임시총회에서 정부와 기자들 사이의 논의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

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우회 참여. 

 - 8/30 1차 회의, 주요 쟁점 입장 정리, 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언론노조 PD연합회 

문화연대 민언련 민우회 언론연대  

 - 9/4  2차 회의, 언론연대 운영위원회와 특위 구성원 간 쟁점 검토 연석회의, 언론연

대 차원의 공표.

 - 언론개혁시민연대 입장 정리 이후 국정홍보처 일부 개편안 수정작업 이루어짐. 

 - 그러나 현재 기자들과 정부 간의 대립구도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평가(성과) 및 과제

- 시행령 개정에 즈음해 그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차원의 대응이 있

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사전에 테스트하는 ‘클로즈드 베타’와 관련한 연령 제한 미비, 

등교 전 PC방 오픈, 사행성 판정에 대한 미비 등을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7. 대선미디어연대

 평가(성과) 및 과제

-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극단적 줄서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언론의 정파적 경

향을 감시하고, 차기 정부의 미디어개혁의 대상이 되는 과제를 제출하였다.

- 현재 매주 모니터 보고서가 작성되어 언론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수 언론을 포함한 제

도권 언론의 무관심으로 인해 확산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포털사이트를 1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해 포털의 편집자로서의 기능을 문제제기 한 것은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에 

새로운 전형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8. 취재지원선진화방안 대응 특별위원회

 평가(성과) 및 과제

-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주류 언론의 기득권자로서의 횡포에 맞서 정부가 언론개혁

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전

제하지 않은 채 권력에 의한 기자탄압이라는 논란을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던 점은 양자 모두 자신의 논리를 부적절하게 포장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나아가 호도하기조차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언론의 자기 이해를 대변하는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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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공익적 프로그램 격려

집 행

<2007푸른미디어賞 수상작 선정>

 1단계 프로그램추천

  - 기간 : 10/22 - 11/5

  - 내용 : 각 방송사 제작본부, 시청자위원과 시청자평가원 및 심의실 관계자, 방송관련  

          협회, 청소년유관단체 등에 추천의뢰

 2단계프로그램 모니터

 - 기간 : 11/5 - 11/13 

 - 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모니터분과

 - 내용 : 각 부문별로 추천된 프로그램 중 3배수를 선정하여 최종 심사회의에 올림

 3단계 선정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

 - 심사위원 :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태동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

             배국남 마이데일리  사회문화팀 부국장

             송종길 경기대학교 다중매체학부 교수

             서문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운영위원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로사 경향신문 문화2부 기자

             홍진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장

 - 내용: 각 부문 심사 후 최종 수상작 선정  

<2007 푸른미디어賞 시상식>

    일시 : 2007년 12월 12일(수) 15시～16시 30분

    장소 :  내셔널 프레스클럽(프레스센터 20층)

    프로그램 : 사회 손범수(제1회 언어상 수상자)

    * 인사말 :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격려사 :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 축사                           

    * 영상으로 본 푸른미디어賞 10년 

    * 2007 푸른미디어賞 선정위원 소개 

    * 2007 푸른미디어賞 경과보고        

    * 시상식 

       2007푸른미디어언어賞 
       2007푸른미디어어린이賞 

[기타]

1. 푸른미디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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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푸른미디어청소년賞
    * 축하공연  오카리나 코리아 김준모선생님과 공덕초 4학년 6반 어린이들  

       <10주년기념시상>푸른방송인賞 
       2007푸른미디어가족賞 
       2007푸른미디어특별賞 
    * 축하공연  아카펠라그룹 다이아

 <2007 푸른미디어賞 수상자> 

 언어賞 / 박수홍

 어린이賞 / KNN <수민이의 비만탈출기> (기획 : 최석철  연출 : 진재운  촬영 : 전재현) 

 청소년賞 / EBS <열린 극장> (기획 : 이영호  연출 : 김준성)

 가족賞 / MBC <고맙습니다> (기획 : 최이섭  연출 : 이재동)

 특별賞 / MBC 스페셜 <몸에 대한 몇 가지 시선 - 장애여성의 性과 사랑> (기획 : 최병

륜  연출 : 김영호)

 <10주년기념시상 푸른방송인을 찾아라!>

   대상: 푸른미디어상 언어상 수상자 11인

   선정방법: 네티즌 온라인 투표(중복투표불가)

   온라인 투표 실시 사이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드림위즈, 마이데일리

   투표기간: 12월 5일 ~ 12월 11일 오후 1시(7일간)

   투표참여자: 네티즌 450명

   투표결과: 유재석(221표)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됨 

 평가(성과) 및 과제

- 푸른미디어상에 대한 인식과 의의를 제작현장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

는 한해였고 10년의 역사를 가진 차별성을 갖는 의미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한 푸른미디어상

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시상식이었다고 평가된다. 

- 10년의 역사를 가진 푸른미디어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1단계 추천대상의 호응이 높

아지고 있으며 추천단계 이후 방송국들에서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 이는 

시청자가 주는 다른 상들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미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된다.

-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시상식은 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익

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한 푸른미디어상

이 앞으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존 수상자, 제작자, 관련협회 종사자, 

그리고 시청자들의 바람을 확인하는 의미있는 시상식이었다.

- 10주년을 맞이하여 푸른미디어상 10년을 기록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기록을 남긴 것 또한 의

미있는 작업이었다.

- ‘푸른방송인을 찾아라’ 온라인 투표의 경우 푸른미디어상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였으나 온라인투표로 진행되는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기투표 이상의 

의미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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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 6월~7월 언론홍보

 - 7/1~9/28 영상물 접수

            (다양한 가족과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을 주제로 총 16작품이 접수됨)

 - 10/27 최종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위원 : 김금녀 (상명대 영상학부 겸임교수)

              오정훈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미디어교육실 실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석순애 (여성영상집단 움 대표)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하종원(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시상식 : 11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사회 : 오지혜(배우)

  수상작 : 대상 <Coffee Mom> (조아름)

          우수상 <Happiness & Family> (이진아) / 우수상 <햇살 한 주머니> (장윤정)

           우수상 <고비의 끝자락에서> (윤혜정) / 우수상 <김준영과 이순옥> (윤미중)

           우수상 <사랑해 할머니> (고재희)

- 이는 애초 온라인 투표 진행 후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온라인투표결

과를 참고하여 푸른방송인을 선정하기로 기획되었으나 예산문제와 그리고 대선시기와 맞물

려 인터넷포털과의 협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표시기가 늦어지면서 발생된 한계였다.

2. 푸른가족 영상제

 평가(성과) 및 과제

- ‘가족’이라는 주제가 어려워 많은 작품이 접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넘어 16작

품이 접수되는 성과가 있었다.

- 다큐멘터리 장르를 포함해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일반인부터 중학생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는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 최종선정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인물들로 구성하여 자칫 편협해 지기 쉬운 시

각의 균형을 갖게 하였으며 따라서 ‘다양한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평등’이라는 주제에 

각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작품들이 선정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시상식은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었겠으나 

사회자인 배우 오지혜의 깔끔하고 매끄러운 사회로 시상식이 재미있었다. 또한 시상식 이후 

대상작을 함께 감상한 것은 시상식의 작은 이벤트로 좋았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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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 인권위원회에서 제작자 교육을 위해 미디어운동본부에 신문 9종과 지상파방송의 뉴스

에 나타난 성차별 사례 수집을 요청받음

 - 8/27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워크샵

 - 9/16 모니터링 사례수집 마감  - 10/5 사업 완료

집 행  - 8/4 여성가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평등문화 부문 의견 제출

3. 인권위원회 <언론의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위탁사업 

 평가(성과) 및 과제

- 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현업 언론이 교육을 위한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은 교육분과 활동가

들이 신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차별 사례를 판별하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계기

가 되었다.

- 그 결과 활동가들이 좀더 비판적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권위

원회의 교육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4. 여성부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미디어 분야 의견 제출

 평가(성과) 및 과제

-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자문의 내용을 제출한 ‘성평등 미디어 활성화’의 내

용이 <5-1-2>항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이 점은 민우회 미디어 운동의 성과가 제도권의 변화

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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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Ⅰ. 사업총평

1. 2007년 사업목표

1. 상담 및 지원활동을 내실화하고 성폭력상담소로서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성폭력적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대안을 모색, 실천한다.

3.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재범방지교육 등 성평등 의식 향상과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을 활성화한다. 

4. 상담 분석틀을 체계화하여 상담지원의 정책과제를 개발한다.

5. 다양한 영역의 회원활동을 지원하여 회원활동의 풀을 안정화하고 회원활동의 전문성을 강

화한다. 

 

2. 총평

2007년 성폭력상담소는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동시에 성폭력적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다.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성폭력의 개념, 담론, 정책의 방향에 대한 세

부적인 논의과정이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 합의점을 찾고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도출해 내어야 할 과제

로 남는다. 

공소장, 판례 등에서의 ‘욕정을 못 이겨’ 문구 삭제를 위한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사회적 호응, 여론화 형성과 더불어 문구 삭제라는 실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한 경찰의 여름철 예방가이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가이드를 

회수, 폐기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상담지원활동, 성폭력사건 대응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고 학교 성교육이나 가해자교육은 자원상담활동가가 결합한 세부적인 기획과 모니터링, 평가

를 통해 체계화를 이루었다.       

 성폭력 상담건수는 총 986건으로 연쇄성폭력사건, 용산아동성폭력 사건 등으로 성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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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연일 언론보도 되면서 상담이 많았던 2006년(131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연속상담

이 증가하였고 치유상담, 고소, 검검찰 동행, 의료비 지원 등 상담지원의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단회상담은 정보제공으로만 끝나게 되는 한계가 있는데, 치유상담과 연속상담지원이 많아졌다

는 것은 내담자 스스로 힘을 부여하는 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법제도가 정비되고 알려지면서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내담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해 했던 상담사례 분석을 발전시켜 자원상담활동가(상담원)와 상근활동가 함께 한 상담

사례연구는 사건 진행과정을 공유점검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자원상담활

동이 줄어들면서 아쉽게도 지속성을 갖지 못하였다. 

성폭력 사안이 사건의 해결만으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치유상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체계화, pool 구성, 자원상담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과제이다. 

성폭력특별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폭력관련법이 꾸준히 개정 보완되고 있으나 여전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 담당자들에 의한 2차 피해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반성폭력운동과 상담지원의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

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담고 있는 ‘욕정을 못 이겨’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등의 문구 삭제를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잘 지적한 활동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얻었고 기획부터 많은 기대와 관

심을 낳았다. 64개의 검찰, 법원, 사법연수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얻

었고 실제 문구의 삭제라는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또한 경찰에서 배포했던 <여름철 성폭력 예방가이드>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표명과 

폐기 요구로 결국 경찰이 <가이드>를 회수하고 폐기하게 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신속한 이

슈 대응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성·몸·성 워크샵과 11회째 지속되고 있는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거리캠페인 

역시 참여자들의 호응과 만족도는 높으나 이후 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용의 고민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교육사업에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가해자교육, 학교 성교육 등 외부교육은 커리큘럼

과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도 높았으며 안정화 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학교 성교육 강사뱅크가 활성화되어 강의안에 대한 공유, 강의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러나 강사풀이 많지 않아서 향후 성교육 강사풀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강사양성을 위

한 훈련 과정이 적극적으로 계획, 시행되어야 하며 몇 개 학교나 공부방을 연계하여 집중적이

고 장기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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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및 집단 가해자교육의 경우 프로그램과 강의에 대한 평가와 수정, 보완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체계화되었다.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40시간 집단프로그램은 성인과 청소년 대

상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고 강사풀도 안정적이었다. 내년에는 가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

소나 기관을 대상으로 가해자교육 워크샾, 강사교육 등을 기획해 볼 수 있겠다. 상담소에서 그 

동안 했던 가해자교육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매뉴얼로 발간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직사업은 상담소모임, 성교육모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상담원 중심으로 이루어졌

던 상담소 조직사업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올 해 처음으로 상담소모임

과 성교육모임이 회원모임 형태로 시도된 것이다.  

상담소모임은 집단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진되고 정체되어 있던 참여자들에게는 

성찰과 공감, 지지 등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모임의 구성원이 확장되지는 

못했고 기존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교육모임은 상담소의 목표, 구성원들 간의 기대와 욕

구 등이 차이가 많아 모임의 초기에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분분했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회원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담원모임과 성교육모임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부분이 유효한 

측면이 있으나 이후 모임의 방향과 회원의 주체적인 참여 문제 등은 고민으로 남는다. 올해가 

성폭력상담소로서 전환한 지 3년으로서 상담소 사업의 특성, 회원들의 기대와 역할 등이 조정

되고 정리되는 시점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조직사업의 방향과 내용도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학교 성교육, 성폭력가해자 교육에 회원들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의를 하는 등 강

사뱅크 중심의 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대사업에서는 최연희 의원 성추행사건, 전 시민의 신문 사장 성폭력사건, 문화일보 신**

사건 보도 관련 대응활동, 정방방위 공대위 활동과 달빛시위, 인권법연대, 상담소 제도화 논의 

등 다양한 사안에 결합하였다.

연대단위별 운동방향과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평가 이후 올해

는 실질적으로 결합하여 고민할 수 있는 사안에 집중하여 연대를 하고자 했다. 전 시민의신문 

사장 성폭력사건 대응, 문화일보 대응 등의 연대사안에서 결합도와 참여가 높았고 각 단위별 

역할분담을 통한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토론의 과정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담소의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대사안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타 상담소와 연대체를 구성해 성폭력상담소의 제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점

검과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제도화라는 큰 담론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보다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시스템 요구 대응에 치중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 역시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성가족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요구나 통계를 위한 정보 집적 움직임에 대

한 논의와 대응활동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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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상담원(자원활동가)와 회원들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친목을 도

모한다. 

월 2회 진행

sexuallity, 여성주의 상담 등 상담관련 스터디,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폭력예방캠페인 참

여   

 집 행

1차 : 1/9 신년회            

2차 : 2/27  모임의 방향 및 프로그램 일정 /역할 정하기

3차 : 3/13  집단상담 <'나'와 '우리'에 대한 이해>, 해봐 진행

4차 : 4/10 여성영화제 보기  5차 : 4/24 상담소 모임 나들이

6차 : 5/8 공감능력향상프로그램 

7차 : 5/22 몸 성 워크샾 공유, 자신의 타로카드 찾기 

8차 : 6/5 이완프로그램(autogenes training)

9차 : 7/3 ‘페미니스트로 살기’ 토론   10차 : 8/28 하반기 계획 논의

11차 : 9/11 하반기 프로그램 및 일정  정하기   12차: 10/2  특강(도형치료) 

13차 : 10/16 시크릿 토론              14차 : 10/23 상담소 야유회

15차 : 11/13 ‘따귀맞은 영혼‘ 토론   16차 : 11/27 ‘따귀맞은 영혼‘ 토론

17차 : 12/11 모임 평가  및 송년회

계 획

성교육강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 및 활동을 한다.

월 2회 진행

성교육 관련 학습,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강의안 개발 및 심화 학습, 성폭력예방캠페

인 등 참여

집 행

2/27 모임방향 나누기 3/13 성교육의 목적, 필요성 나누기

4/3 성적 존재로서의 <나> 이야기 

4/17 ‘공간’을 키워드로 성교육 프로그램 구상해보기 

5/8 아무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성지식 - <당,안,즐> 3장

5/29 성-관계 맺기와 성적의사소통 - <당,안,즐> 4장 

Ⅱ. 각 주제별 사업평가 

[조직사업]

1. 상담소 모임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원뿐만 아니라 상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체 민우회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으

로 올 해 새롭게 시작하였으나 기존 상담소 회원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의식향상 집

단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 참가자들의 친목을 

다지는데 유효했으며 회원과 자원활동가(상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모임의 성격과 방향은 상담원들의 활동방향과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교육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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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성매매 - <당,안,즐> 6장 6/19 성폭력 바로알기 - <당,안,즐> 5장

7/3 10대들의 성 - <포르노 all boys do it>

9/11 포르노 - <숏버스>, <빨간마후라>

10/9 몸/성 워크샵 체험 10/23 임신, 출산, 낙태 

11/06 남성성 -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페미니즘의 도전>

11/20 동성애 - <여성과 섹슈얼리티> <언니네 채널 넷 특집 51호 커밍아웃, 84호 우리

는 피부치>

12/4 10대의 성적자기결정권 - 한국여성학 제14권 <청소년 성문화 : 성적주체로서의 인

식을 중심으로> 

12/26 성별화된 몸언어 - <몸은 나보다 먼저 말한다>

계 획

목표 : 상담소 활동 방향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자문위원과 연계하여 상담지원의 

효율성을 기한다. 

내용 : 

  - 자문위원회 년 2회 진행, 상담소 활동방향 논의, 상담활동에 대한 자문

  - 운영위원회 수시 진행, 상담소의 운영 및 정책 사업에 대한 논의

집 행

운영위원 :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C&C). 신동원(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최보문(가톨릭대학). 유경희(민우회 대표), 임재련(상담소 소장), 

             이임혜경(상담소 사무국장)

자문위원 : 김수정(해마루 법무법인), 전지홍(전지홍 신경정신과), 

             이근덕(다미신경정신과), 고경심(메이산부인과) 

             이종학 변호사, 조윤아 변호사

  - 일시 : 2007년 4월 23일(월) 오후 7시-9시,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5층)

  - 참석 : 신동원, 조인섭, 유경희, 임재련, 이임혜경 

 평가(성과) 및 과제

- 성교육 모임은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처럼 단기적인 강사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원들이 

자발적, 지속적으로 꾸려가는 회원모임의 상으로 꾸려졌다. 상담원교육의 커리큘럼이 상담기

술이나 의료/사법적 지원체계보다 여성주의적 관점에 대한 토론을 더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성교육 강사 훈련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식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것

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성교육 강사를 준비하는 사전 모임이기도 했다.

- 모임을 통해 자유롭게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원 간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성정체성, 10

대의 성적자기결정권, 포르노 문화, 낙태 등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회원들이 

자기성장을 할 수 있었다.

- 모임을 통해 성교육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욕구를 확인했다. 성교육 강사

뱅크와 연계해 새로운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기존 강사에 대한 재교육의 과정으로서 강사

양성 체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격적인 강사훈련의 전단계이면서 동시에 회원 

소모임인 성교육 모임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3. 자문·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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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2007년도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 및 예산/ 상담소 사업방향 및 정책에 대한 

자문 

   ① 성폭력 가해자교육-성폭력가해자교육의 효과성이란 재범발생률을 통해서 검증된

다고 할 수 있다.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폭력상

담소에서 성폭력가해자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좋겠다 

등, 

   ②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기간을 정해서 샘플을 확보하는 방법, 성폭

력 전담법정과 일반 형사법정을 비교해보는 방법도 유효할 것 같다, 대법원 판례

에는 공소장이 없으므로 일반 판결문을 취합해야, 법원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법연수생이 합류하는 방법 모색, 통념 문구에 대해 문제제기하려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등/ 한국여성민우회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현황 보고/ 기타 논의사항 

계 획

목표 : 지부 상담소와의 소통을 통해 민우회 상담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연대를 꾀한

다.  

내용 : 민우회 상담활동의 공유, 사업방향 논의, 상담소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공

통 프로그램 및 웍샵 진행 등

집 행

일시 : 7월 5일 

참석 :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안선희, 쉼터 하담 박주경,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나인형, 쉼터 다솜누리 김춘희,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인자, 

진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박현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임재련, 이

임혜경(총 8인) 

논의 사항 : 2007년 사업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진행 사업 공유, 노유자 시설 관련 대

응, 상담틀, 회계정리, 가해자 교육 원칙

 평가(성과) 및 과제

-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회의구조를 갖기 어려웠으나 상담소 사업방향 및 정

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상담소 활동내용, 관련한 책자, 보도 자료 등 정보를 수시로 메일링하고 일상적인 자문을 연

계하여 정책사업, 법률, 의료적인 자문에 도움이 되었으며 상담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 일상적으로 결합하기 어려운 운영․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

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상담소 지부회의 

 평가(성과) 및 과제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를 비롯 4개 지부 성폭력상담소 간의 소통을 통해 민우회 상담

소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회의구조이다. 지부의 경우 새로운 활동가들로 교체가 많았고 

고양의 경우 쉼터가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전반적인 상담소 사업에 대한 공유가 우선되었

다. 또한 사업방향에 대한 논의나 상담소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 보다는 시설 관련 대

응, 상담틀, 회계정리, 가해자교육 원칙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후 지부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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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표 :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간의 의사소통으로 상담소 활동을 공유하고 주체적으

로 참여토록 한다.   

내용 : 상근활동가와 각 모임장이 참여하여 상담소 활동에 대한 공유와 논의 

집 행

1차 회의 : 1월 5일  

  - 내용 : 2007년도 사업계획 공유 및 소모임 방향 정하기 

  - 참석 : 김영애, 권현주, 상담소 상근활동가

2차 회의 : 4월 27일 

  - 내용 : 1~3월 활동보고, 몸성웍샵 논의, 성폭력 재판과정과 고소, 공소, 판결문에서 

통념 바꿔내기 논의, 수퍼비전 (5,6월), 상담소모임, 성교육모임 공유 및 논의, 

20주년 사업(걷기대회 행사 참여, 기금모금)

  - 참석 : 김영애, 황금소영, 임재련, 권박미숙. 정하경주. 이임혜경

3차 회의 : 9월 5일

  - 내용 : 상반기 활동보고 및 평가, 하반기 계획점검 및 논의(강사뱅크 운영, 남부 2차

통념가해자교육 프로그램안 논의, 당안즐 캠페인 프로그램안 논의) 

  - 참석 : 김영애, 황금소영, 임재련, 이임혜경

계 획

목표 : 성폭력 법정 사용 문구(공소장 등)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반영되어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바꿔낸다. 

내용 : 성폭력 판결문, 공소장 등을 검토해 실제 사용 내용, 빈도 등 자료 취합, 신경정

목적을 분명히 하여 성폭력상담소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여성주의 상담에 대한 점검과 

토론,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논의 등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워크샵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 요구된다. 

5. 징검다리 회의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소 사업과 소모임에 대한 논의 등 자원활동가(상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

하고 자원상담활동가들의 참여와 소통을 높이기 위한 회의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자원활동을 담당하던 상담원모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모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

고 공유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모임장과 상담원대표가 참석하는 회의가 

실효성이 있기보다는 형식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이다. 

- 상담소 회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담소의 자원활동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고 집

행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징검다리회의로는 한

계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니 다른 회의 구조가 필요할지도 고민해보야야 하며 특별사

업에 대해 기획회의나 준비단계에서 결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야 할 것이다.   

[정책사업]

1.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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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의사 의견 제시, 경검찰 문구 삭제 요구서 배포, 언론 보도 등을 통한 시

정 실천 활동

대상 : 검찰, 경찰, 법원

집 행

기획단 모집, 온라인 홍보 (6/4~6/22)

기획단 회의 (1차 6월 26일 / 2차 7월 18일 / 3차 8월 9일) 

  - 기획단 구성 : 로카, 위니, 양서영, 윤희정, 전미경, 이임혜경, 정하경주  

  - 통념문구 취합 (종합법률서비스, 사법연수원 자료 검토, 자문 변호사) 

  - 보고서 작성 (7월~8월) 

분석 및 전문가 자문 (8월~9월)

보고서 완성 및 검, 경찰, 법원 문구 삭제 요청서 발송 (9/28)

언론 홍보 (10/1) - 언론사, 민우회, 상담소 홈피, 관련 단체 홈피

검찰청 통념문구 사용하지 않겠다는 회신 언론 홍보 (11/1)

계 획

목표 :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폭력을 예방한다.

내용 : 반성폭력 징검다리, 성지식 테스트, 실사 등 각 부스에 사용되는 도구를 제작, 

개발하여 참여 형식의 캠페인 진행 

집 행

일시 : 2007. 10.27. 토요일. 오전 1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프로그램 내용 : 

  시작 / 성폭력 바로 알기 리플을 달아라! / 성지식 테스트 / 성폭력 징검다리 / 월경주

기팔찌 / 대안월경대 및 피임기구 전시 / 성폭력 바로 알기 / 도착

 평가(성과) 및 과제

- 검찰, 법원, 사법연수원, 법무부등 64개 기관에 삭제요청서를 발송했고 검찰에서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동시에 언론홍보작업을 통해 인터넷 

뉴스 인기 기사로 오르면서 1시간 사이에 댓글이 몇 백건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일상화, 정상화 하는 제도의 문제를 지

적하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기획단을 꾸려서 회원이나 시민들이 민우회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언론 홍보 시 전문가 의견, 시민인터뷰 등을 첨부해 기사화가 쉬워 빠른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검찰에서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를 사

용하지 않는 대신 우발적 성폭력범죄를 설명할 때 ‘성욕이 생겨~’로 대체한다는 개선안을 

내 놓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후속작업으로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하는 검찰서류작성례

(2008년)에서 ‘욕정을 일으켜, 못 이겨’가 삭제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 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거리캠페인  

 평가(성과) 및 과제

- 중고등학생 보다 성인커플이나 가족단위 참여가 많았다. 예년에 비해 참여자는 적었으나 진

행자들이 여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 성지식테스트처럼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스는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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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 자기 이해를 통해 성인식을 확장하고 여성주의 자기강

화를 하며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반성폭력운동을 확산한다.

내용 : 성에 대한 경험, 터부 등을 공유하면서 경험을 재해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집 행

일시 : 2007. 5/19~20  장소 : 남산유스호스텔

대상 : 상담원 / 상담소 회원 / 민우회 회원

내용 

  - 4/30 기획회의, 5/2 강사섭외

  - 5/19 (토) 인사 및 친해지기 / 몸이 나를 말하다 - 요가로 이완하며 몸이 기억하는 

성에 대한 감정들 끌어내기 / 기억과 느낌의 방 (소그룹) - 몸이 기억하는 성에 

관한 주제어(성적판타지, 자위, 두려움, 망설임, 짜릿함 등)에 대한 감정들을 기

억하고 쏟아내기 / 저녁 식사 / ‘기억과 느낌의 방’(함께) - 소그룹 작업에서 

이야기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연상게임하며 공유하기 / 뒷풀이 

  - 5/20 (일) 아침식사 / 산책 및 자유시간 / 몸 풀기 마음 풀기- 명상, 어둠 속의 댄스, 

길따라 삼천리 / 이럴 때 나는 이렇게 느껴, 행동해 -기억과 느낌의 방에서 나온 

주제들 중 2~3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각자 행동해 보기 / 평가 / 점

심 식사  

- 자원상담원뿐만 아니라 사무처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모임(호락호락 캠페인 활동단), 대학생

모임 자원활동가들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면서 교육의 효과도 있었다. 자원활동가들도 새로

운 경험이었고 다음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인기가 있었지만 특히 대안월경대/콘돔 부스는 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았

고 목걸이 만들기 부스는 사람들이 캠페인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 이후 가족단위 참여자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이 월경주기팔찌의 의미 보다는 팔찌 만들

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월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나이대 이상부터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려, 실사는 일목요연하게 내용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외 장소 

섭외가 어려워 일정 변경이 있었고, 자원활동가 진행 관련 전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 프로그램 설명으로 하게 되어 일부 프로그램 진행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지 못했다. 내

년에는 자원활동가 사전모임을 내실 있게 꾸려 기획 단계부터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프로그

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사업명 : 여성·몸·성 워크샵 

 평가(성과) 및 과제

- 성에 대한 판타지, 두려움, 짜릿함, 망설임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통해 여성에게 

혹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을 깨기 위한 기획 의도에 맞게 몸으로 표현하고 소

통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평가가 좋았다. 사업 기획부터 진행까지 자원

상담활동가들의 참여를 고려했으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

가, 주제에 관심으로 워크샵을 신청한 참가자 등 3명이 회원가입을 하는 성과도 있었다. 캠

페인처럼 특화시켜서 정례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거나, 관련 키워드를 고민해서 패키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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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전량 회수 및 폐기하게 한다

내용 : 질의서 발송, 언론 보도

집 행

8/29 경찰청에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 회수 및 폐기에 대한 질의서 발송

9/3 경찰청으로부터「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회수 및 폐기 등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음

9/11 경찰청의 회수초지 알리는 언론보도

계 획

목표 : 여성주의 상담에 기반한 성폭력 전문 상담원 양성한다.  

내용 : 성폭력 상담 관련 64시간 교육,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여성주의 상담, 성

폭력 상담의 대응방법, 상담실습 등

집 행

2/21 ~ 3/8 (월~금) 1일 3강 6시간 교육, 총 64시간

총 17명 신청, 16명 수료

커리큘럼

 - <여성주의>

  성폭력 상담에 있어 여성주의 인식의 중요성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식의 워크샵을 기획할 수 있겠다.  

4. 사업명 :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 대응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설정하고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성범죄의 원인’, ‘야간 

심야 시간대에 외출을 삼갈 것’, ‘술자리는 가급적 일찍 끝내고 귀가할 것’ 등을 권고한 

경찰청의 「여름철 성범죄 예방 가이드」의 문제점을 지적, 전량 회수 및 향후 가이드 제작 

시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에 부합하는 가이드를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

서를 보냈다.

- 향후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시에는 단어, 문구 선택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전문가, NGO등과 협의하여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겠으며 일선 경찰관서 민원실에 잔여 가이드가 있는 경우 회수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

변을 받고 이를 언론보도했다.

- 경찰청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여론을 구체적인 의견서 제출로 표출하여 실

질적인 회수 및 폐기 답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 신속한 이슈 대응을 앞으로의 과

제로 남는다. 경찰청에서 회수 및 폐기 지침을 공문으로 내렸지만 일선 경찰서 민원실에는 

여전히 가이드가 비치 중인 사례들도 있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회원활동을 

조직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교육사업]

1. 사업명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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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주의 : 세상을 보는 관점 (전희경 여성학강사)

 - <상담기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 애니어그램 (황은영 자기성장연구소 ‘샘물’) 

  상담의 원리와 기법 (김미랑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 상담교수)

 - <섹슈얼리티>

  우리사회의 성문화 (서정애 여성학 강사)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김영애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나의 성인식 돌아보기 (먼지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정체성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성폭력이란?>

  성폭력 개념의 이해 (권김현영 여성학연구자/활동가)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이해하기란 (김영애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성폭력 통념 깨기 - 사례중심 (이임혜경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피고인 시청  토론 (권수현 여성학자) 

  강간죄를 개혁하라 (김경숙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원 ) 

 - <유형별 성폭력의 이해>

  친족/아동 성폭력 (김현수 상담센터 빵과 영혼) 

  데이트 성폭력 (달개비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매매 (허신동원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장애인 성폭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엽합)

  사이버 성폭력/스토킹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청소년 성폭력 (권해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직장 내 성희롱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이해 (권수현 여성학자)

 - <사건지원>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위기지원 상담의 특징을 중심으로 

                                               (임재련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폭력 관련법의 이해 (조인섭 민우회 상담소 자문위원 변호사)

  성폭력피해의 수사과정 (이새롬 서대문경찰서)

  성폭력피해의 산부인과적 대응방법 (고경심 민우회상담소 자문위원 산부인과전문의)

  성폭력피해의 정신과적 대응방법 (신동원 민우회 상담소 자문위원 정신과전문의)

  성폭력상담실습 : 단회 전화상담의 특징에 대한 안내 

                                      (이선미, 임재련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평가(성과) 및 과제

-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거나 현장의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만족도

가 높았다. 워크샵 형식의 강의에 대한 호응도 좋았으며 주제별로 강의식 수업과 워크샵 형

식의 수업을 결합하여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배우면서 동시에 토론하는 강의를 하면 좋겠다

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상담원 교육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한 회원들이 자원상담원 활동만이 

아닌 민우회 회원 소모임 등 다양한 회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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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중 성규범왜곡된 성의식 변화, 자신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공감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수정하고 성폭력 재범을 방지한다.

내용 : 개인 면접 교육

집 행

장소 : 민우회 면접상담실

 내용 :

  1) A씨 2006년 12월 28일~2007년 2월 28일, 10회기 완료 (이임혜경) 

  2) B씨 2006 12월 26일-2007년 3월 16일, 5회기 12시간 완료( 김영애)

  3) A대 2007년 3월 6일, 10회기 12시간 완료 (임재련)

  4) B대 2007년 8월 10일-10월 4일, 6회기 10시간 완료 (달개비)

  5) C대 2007년 11월 15일~ 진행 중 (이임혜경)

프로그램 : 성인식 점검, 성폭력의 이해, 사건분석, 책임인정, 재범방지 계획 세우기 등

계 획

목표 :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중 성규범왜곡된 성의식 변화, 자신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공감 등을 통해 왜곡된 성의식을 수정하고 성폭력 재범을 방지한다.

내용 : 보호관찰소 집단 프로그램

집 행

1차 : 3월 7일 ~ 4월 4일 총 5일, 40시간, 13명

2차 : 7월 30일 ~ 8월3일 총 5일, 40시간, 청소년 집단 12명

3차 : 11월 2일부 ~ 30일(매주 금요일), 주 1회 5일, 40시간, 성인 집단 9명

강사: 김영애, 이임혜경, 김경숙, 주설령, 임재련, 정하경주, 배순선, 최대헌, 황은영, 

        정은지, 이선미

장소 : 남부보호관찰소

프로그램 

 - 1회기 : 오리엔테이션 / 사전검사 / 집단프로그램 (나에 대한 이해, 라포 형성) / 인성 

(성격) 검사 / 개별상담 (사전, 현재 상황 탐색 및 교육 목표 세우기)

 - 2회기 : 인성(성격) 검사 분석 / 성인식 점검 / 폭력감수성

 - 3회기 : 성폭력에 대한 이해 / 사건분석 (책임인정하기 / 개별상담)

2. 가해자 교육

1) 개인 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피해자의 요구, 조직에서의 징계로 개인 가해자 교육을 신청하지만 때로 가해자교육을 감형

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문의가 있었다. 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교육이 

목적과 다른 의도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후 다른 상담소와 가해자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과 원칙에 대한 공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해자교육에서 진행되는 주제에 대해 가해자들은 주로 평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자극이 되고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초기에는 가해 

사실에 대해 부인하다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집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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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회기 : 성폭력 통념 점검 / 사회극 (책임인정하기, 재범방지 행동전략세우기) / 피해

자 상처공감

 - 5회기 : 여성인권과 성폭력관련법 / 집단프로그램 (자존감 향, 자기수용하기) / 사후검

사 / 개별상담 (변화 성찰 및 미래목표세우기)

계 획
목표 : 반성폭력, 여성주의 상담을 위한 교육

계획 : 연 3회 진행 대상 : 성폭력 상담원 및 회원

집 행 10/2 도형치료

계 획 목표 :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 

 평가(성과) 및 과제

- 집단 가해자교육 프로그램별 강사 구성이 자리를 잡았고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

가를 통해 내용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담원들이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능동적으로 기획, 구성을 함께하는 성과가 있었다.   

-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공감하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성의식, 성폭력1,2를 한 강사

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내용의 흐름상 적당하다. 개별상담은 3회가 적당하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상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면 첫 번째 상담에서부터 하는 것이 좋고 이는 상담자의 재량과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범죄 중 추행이 많으면 추행사례로 구성원의 범죄경력에 맞춰 강의 때 사용하는 사례

를 맞출 필요가 있다. 

- 연초에 실시했던 첫 번째 교육에서는 일주일동안 연속 5일을 진행했고, 두 번째에서는 일주

일에 1회, 한달을 진행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간을 두고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

은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교육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자신의 태도와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과 연결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보호관찰서,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한지 3년이 되었다. 매 번 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와 수정이 있었지만 이후 다른 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의 비교 점검하

는 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교육매뉴얼이나 가해자교육 강사양성

교육 등의 사업을 계획해 볼 수 있다.

3. 특강

 평가(성과) 및 과제

- 연 3회 진행을 계획했으나 1회만 진행되었다. 도형치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었고 소진되었던 정신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담당자가 상담원이나 회

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특강에 대한 요구를 끌어내지 못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내년

에는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강좌를 기획하여 회원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재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4. 외부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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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부모

내용 :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성폭력 예방, 성평등의식 확산, 성적의사결정능력 향상

집 행

3/2 수원보호관찰소 성폭력예방교육 3/14 고양민우회 상담원교육

5/2 시온원 성교육 5/1 내유초등학교 학무보 성교육

5/7 군포민우회 상담원교육 5/19 경복고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

5/23 진접중학교 학부모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5/23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대상 아이들 성교육 방법 강의

5/26 청소년단체 너나우리 가족 캠프 중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5/26 숙명여대 한무보가족연구소 6/2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성교육

6/26 수원보호관찰소 성폭력예방교육

6/7~28 청담중학교 7개 학급 학급당 4시간 성교육

6/21 방배중학교 교사 대상 청소년 섹슈얼리티 강의

7/11~19 경복여자정보상업고 12개 학급 학급당 2시간 성교육

8/22 중계사회복지관 중학생 대상 성교육

9/17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원교육 '여성몸성 워크샵'

10/4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성폭력예방교육

10/15~26 관악고등학교 8개 학급 학급당 4시간 성교육

11/13 한라대학교(원주) 당당한 성, 즐거운 성, 당당한 

11/19~23 경복고등학교 16개 학급 학급당 2시간 성교육

11/22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성폭력예방교육

계 획
대상별 강사풀 구성, 교육 내용의 표준화 및 심화 등을 통한 강사뱅크 운영을 체계화 

성교육 내용 구조화, 강의안 작성, 강의 기법 개발  

집 행

강사 pool: 김영애, 배순선, 강현주, 이금련, 임재련, 이임혜경, 정하경주 

5/29, 6/5 청담중학교 성교육 준비 / 6/7~28 청담중학교 성교육 

  6/29 청담중학교 성교육 평가 

7/4 경복여자정보산업고 성교육 준비 / 7/11~19 경복여자정보상업고 성교육 

  7/26 경복여자정보산업고 성교육 평가  

10/8 관악고등학교 성교육 준비 / 10/15~26 관악고등학교 성교육 및 강의모니터링 

  11/8 관악고등학교 성교육 평가

11/12 경복고등학교 성교육 준비 / 11/19~23 경복고등학교 성교육 및 강의 모니터링

  12/3 경복고등학교 성교육 평가 

 평가(성과) 및 과제

- 학교와 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성교육을 진행했다. 성교육은 섹슈얼리

티 교육이면서 동시에 대중적인 성인식을 새롭게 확인하고 강의 내용을 새롭게 구상하는 계

기가 되어 주었다. 다만 강사풀이 안정적이지 못해 의뢰된 강의를 강사에게 연계하는 구조가 

불안정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사를 양성, 훈련하고 강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사뱅크 체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5. 성교육 강사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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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표 :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 : 상담사례 분석을 위한 토대 마련, 상담내용과 관련된 논의의 장 

집 행

<내부 스터디>

5/23 상담분석틀 검토  6/20 상담분석틀 검토

11/15 상담분석틀 검토

<외부 교육>

 6/7-9 성폭력가해자 인지행동치료 워크샵(청소년위원회/ 이임혜경, 임재련)

 6/11-14 엑셀, 엑세스 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임혜경)

 7/18-20 성폭력가해자교육워크샵(양성평등진흥원/ 정하경주)

 8/23-9/15 매주 목,토 성폭력상담활동가 심화교육(한국성폭/ 권박미숙, 이선미)

 10/6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0주년 기념학술대회(권박미숙)

 10/16-17 양성평강사보수교육(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임재련)

 12/13-14 파워포인트, 포토샵 교육(재단법인 서울여성/ 정하경주, 이선미)

 평가(성과) 및 과제

- 학교 별로 한 학년의 전 학급에 걸친 2시간 혹은 4시간의 성교육 강의 의뢰가 들어왔다. 강

사뱅크는 매번 강의의뢰가 있을 때마다 준비와 평가 회의로 꾸려졌고 청담중학교 성교육을 

준비하면서 강의안 발표 및 시연을 시도했다. 하지만 같은 강의안이라도 학생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수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내용만 정리되어 있다면 시연은 불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 이후에는 실제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했다.

- 강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강의를 모니터링 하면서 강의 주제와 내용을 점검 해 본 것이 올해 

강사 뱅크 활동의 성과이다. 이 결과물들을 토론 주제로 삼아 이야기하고 새로운 강의안으로 

정리하는 강사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 2~4시간의 짧은 시간에 학생이 많은 학급단위로 성교육을 하는 것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느꼈다. 성교육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성인식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교육의 효

과를 체감하기는 힘들다. 그러다보니 강사들 역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에 대한 욕심

을 갖게 된다. 몇 개 학교나 공부방과 연계하여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성교육을 계획 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풀을 안정화하고 새로운 강사를 양성

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6. 활동가 교육

 평가(성과) 및 과제

- 현재 쓰고 있는 상담 DB가 오류가 많이 나고 상담의 변화로 인해 분석틀 변경이 필요해 상

담분석틀을 검토하는 작업을 활동가 스터디에서 진행했다. 상담분석틀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상담의 방향에 대한 고민, 성폭력의 정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

나 일상사업들에 밀려 활동가 스터디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3회밖에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외부교육 참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36   2008년 제21차 정기총회

계 획

목표 : 법률의료지원 및 심리적지지, 정보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상담내용 : 성폭력 사건대응 및 피해자보호조치, 성상담

전화상담 : 02-739-1366, 739-1367

면접 및 지원상담 : 의료적, 법적, 정서적, 기타 

온라인 및 메일 상담 : http://counsel.womenlink.or.kr,  minwoofcl@hanmail.net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30분(월~금)   

상담원: 상근활동가 및 자원상담원

집 행

싸이월드 온라인 상담 캠페인 참여 : 7/11 ~8/7 28일간  

총 상담 건수 986건(상담통계는 아래표 참조)

- 상담스토킹상담이 80건 정도로 전체 상담의 10%를 차지했다. 대부분 데이트 관계를 

정리하면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로서, 데이트 폭력, 강간 등이 복합적 피해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대부분 3 ~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피해를 겪다가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스토킹 피해가 장기화되는 이유에는 

성관계 폭로 협박, 동영상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여성을 위협을 하는 것이 컸다. 여

성의 성경험이 위협이 되는 것은 여성의 성경험을 비난하는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 

때문이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피해 후 바로 고소하거나 원스톱 지원

센터를 찾아 고소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다. 하지만 고소 후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경찰, 검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상담도 꾸준히 있었다. 

피해자에게 처리절차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

우, 대질신문 시 신뢰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하는 경우, 윽박을 지르는 경우, 증거를 

누락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나 경찰청, 검찰청 민원실에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는 성폭력전담경찰 배치, 교육 등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지만 일선 경

찰, 검찰에서는 법 조항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제기가 요구된다.

- 연애관계를 정리한 후에 그간의 성관계가 성폭력으로 재해석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성관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성적수치심을 호소하는 경우 등 성폭력 개

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성폭력으로 명명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성폭력개념의 확장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반성폭력운

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강간 성희롱 통신매체 스토킹 성문제 기타 계　

1월
전화 11 15 0 3 4 2 35

온라인 11 7 2 3 0 0 23

[상담사업]

1. 상담(전화 /온라인 /메일 )

<2007년 1월~12월 성폭력 상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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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0 8 0 0 0 0 8

소계 22 30 2 6 4 2 66

2월

전화 15 22 3 3 2 3 48

온라인 4 3 0 1 1 1 10

면접 3 8 0 2 0 0 13

소계 22 33 3 6 3 4 71

3월

전화 24 11 1 5 4 0 45

온라인 4 9 0 1 4 0 18

면접 11 11 0 1 0 0 23

소계 39 31 1 7 8 0 86

4월　

전화 25 23 1 20 12 1 82

온라인 3 9 1 3 2 1 19

면접 3 1 0 0 0 1 5

소계 31 33 2 23 14 3 106

5월　

전화 25 19 2 4 7 1 58

온라인 9 10 0 1 0 0 20

면접 4 1 0 0 0 0 5

소계 38 30 2 5 7 1 83

6월　　

전화 30 22 4 0 1 3 60

온라인 9 3 0 1 0 0 13

면접 4 2 0 0 2 0 8

소계 43 27 4 1 3 3 81

7월　　

전화 30 21 0 1 6 0 58

온라인 10 27 0 3 5 0 45

면접 9 1 0 0 0 0 10

소계 49 49 0 4 11 0 113

8월　

전화 20 19 0 2 1 1 43

온라인 5 7 0 2 1 0 15

면접 10 5 0 0 0 0 15

소계 35 31 0 4 2 1 73

9월　

전화 12 29 0 1 2 1 45

온라인 9 12 1 2 3 1 28

면접 3 6 0 0 0 0 9

소계 24 47 1 3 5 2 82

10월　　

전화 18 27 0 0 4 0 49

온라인 3 3 0 2 0 1 9

면접 0 1 0 0 0 1 2

소계 21 31 0 2 4 2 60

11월　　

전화 22 16 1 8 2 3 52

온라인 4 5 1 0 0 0 10

면접 6 9 2 0 0 0 17

소계 32 30 4 8 2 3 79

12월　

전화 26 17 15 8 5 0 71

온라인 4 2 0 2 0 0 8

면접 3 3 0 1 0 0 7

소계 33 22 15 11 5 0 86

　 389 394 34 80 68 21 986

 평가(성과) 및 과제

- 예년에 비해 상담 건수가 줄어들었고 단회상담보다 연속상담이 늘었다. 정보제공으로만 끝

나는 상담보다 결합도가 높은 지원상담이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소 등의 사건화 된 상담의 지원과 함께 피해경험생존자의 경험을 나누고 임파워먼트(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치유상담도 많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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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효율적인 사건지원을 위해 작은 수퍼비젼을 진행한다.

구성 : 현재 상담지원을 하고 있는 상담원 계획 : 월 2회 진행

사례공유 및 분석, 지원활동 점검

집 행

 1차: 1/20 ‘40년 전 성폭력 연속상담’ (두껍, 달개비, 먼지)

 2차: 2/6 ‘스토킹, 근친성폭력, 가해자 가족의 상담 요청’(해봐, 지나, 커피, 달개비) 

 3차: 3/6 ‘직장내성희롱, 아동시절 성폭력 후유증, 지하철 성폭력’ (해봐, 커피, 달개비, 

황금, 두껍, 폭포, 다사) 

 4차: 3/20 ‘20년전 성폭력, 직장내성폭력’(달개비, 두껍, 나무, 해봐, 지나, 커피, 다사)  

 5차: 4/3 ‘특수강간, 10년 동안 성폭력’(두껍, 나무, 해봐, 달개비, 지나)

 6차: 4/17 ‘준강간 불기소, 어린시절성폭력 연속상담’(두껍, 달개비, 지나, 난나, 해봐)

 7차: 5/29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달개비, 두껍, 지나, 나무, 하니)

 8차: 6/26 ‘지하철화장실동영상촬영, 부부강간, 동호회스토킹’(달개비, 하니, 해봐, 두껍 

,나무)

 9차: 7/24 ‘강간미수, 실내놀이터성추행’ (달개비, 두껍, 나무, 지나, 커피)

 10차: 9/18 ‘스토킹’ (반디, 너굴, 달개비, 커피, 두껍, 다사)

계 획
목표 : 상담 사례분석을 통해 상담 실제를 점검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계획 : 연 4회 진행

집 행
일시 : 8월 31일 ‘지지적이지 않은 가족을 둔 청소녀의 성폭력 후유증 지원’

         (수퍼바이저 : 김미랑, 수퍼바이지 : 권박미숙)

- 싸이월드 상담캠페인의 참여는 ‘성’과 관련된 청소년들의 생활 속 고민과 사례를 생생하

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상담소를 좀 더 홍보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 치유상담 매뉴얼이나 피해경험생존자에게 지지의 말들을 담은 책자 제작 등 좀 더 실용적이

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요구된다. 

2. 상담사례연구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원들의 상담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은 수

퍼비전 형식의 새로운 시도였다. 상반기에는 자원상담원들이 각자의 사례를 가져와 논의 하

고 연속상담에 대한 공유를 병행하면서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상담

원들의 상담횟수가 줄어들면서 10월 이후에는 활성화가 안 되어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월 1

회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상담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사례를 공유,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장을 고민하는 것도 요구된다. 

3. 수퍼비전

 평가(성과) 및 과제

- 3개월에 한번씩 4회 목표였으나 1회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자원상담원의 상담활동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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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표 :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의 축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내용 : 상담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접근성을 다양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고민 

및 관리 방법의 수정, 상담기록지 점검  

집 행
5/23 상담분석틀 검토  6/20 상담분석틀 검토

11/15 상담분석틀 검토

계 획

상담소 사업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한다.

성폭력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을 여론화 한다. 

상담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론의 성폭력 사건 보도 태도를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 한다.  

집 행

 1월 3일 서울신문 (데이트폭력)  

 1월 5일 kbs생방송 오늘아침(데이트성폭력) 

 1월 27일 kbs 세상의 아침 인터뷰(스토킹)  2월 8일 서원대학보사 (데이트성폭력)

 3월 8일 서원대학보사 (월경할인과 역차별논란)

 3월 12일 문화일보(사이버성폭력통계)  

 4월 13일 olive tv(케이블) 판도라의 상자 (스토킹)

 4월 26일 세계일보 (아동성폭력) 

 4월 27일  KBS미디어포커스 (제주아동성폭력언론보도비평) 

 5월 2일  kbs시사파일 (청소년가해자)   

 5월 8일  kbs 인터뷰 (청소년성보호법, 신상공개) 

 5월 9일  중앙일보 인터뷰 (형법개정법안 관련)

 5월 28일 숙대 아동복지학과 (여성주의 상담)  

 5월 30일 세계일보 (몰래카메라, 동영상 관련 성폭력)

들고 각 개인들의 상담시간도 줄어들면서 수퍼비전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았고, 단회상담보

다는 지원상담이 늘면서 상담의 기술(대화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방식의 수퍼비전에 대

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지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점검하기 보다는 전화상담에서 상담 기

술을 중심으로 수퍼비전을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퍼비전의 내용과 방법, 취

지를 다르게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4. 상담사이트 및 DB 수정 보완

 평가(성과) 및 과제

- 현재 쓰고 있는 상담 DB가 오류가 나고 상담의 변화로 인해 분석틀 변경이 필요해 상담분

석틀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전체 상담사이트 및 DB 수정보

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이 적게 드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사이트의 

경우 보안을 강화하고 유의미한 통계를 내기 위한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홍보사업]

1. 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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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4일 우먼타임즈(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6월 15일 메디컬투데이(처녀막시술 관련)   

 6월 15일 mbc오늘아침 (최연희 항소심 관련)

 6월 18일 kbs시사정보팀(성폭력 피해자 의료거부 관련)

 6월 21일 중앙일보(매체 이용한 성폭력 가해 관련) 

 7월 6일 스포츠조선 (전 우리은행 농구팀 감독 박명수 성추행 사건 판결 관련 )

 7월 6일 mbc뉴스데스크 (전 우리은행 농구팀 감독 박명수 성추행 사건 판결 관련 )

 7월 6일 kbs 뉴스라인 인터뷰(달빛시위 관련) 

 9월 8일 kbs 뉴스라인 인터뷰(간통죄 폐지관련) 

 9월 10일 sbs 라디오 인터뷰(간통죄 폐지관련) 

 9월 11일 교통방송 라디오 인터뷰(간통죄 폐지관련) 

 9월 11일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경찰청 배포 여름철 성폭력예방지침 관련)

 10월 1일 밤길되찾기 관련 인터뷰(한겨레21)

 10월 1일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 관련 인터뷰(일다)

 10월 2일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 관련 인터뷰(한겨례)

 10월 11일 당안즐 거리캠페인 관련 인터뷰(시민의 신문)

 10월 31일 알파걸, 애완남 관련 인터뷰(인터넷 신문)

 11월 1일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 관련 인터뷰(연합, 세계일보)

 11월 2일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 관련 인터뷰(헤럴드경제, 제주일보, 스포츠조선)

계 획

목표 :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감 있는 상담소 활동 홍보하고, 적극적인 상담소 홍보를 

통해 회원확대와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한다. 

내용 : 상담소 홈페이지, 싸이월드 홈페이지

집 행

홈페이지 수정

 ⑴ 오류수정, 속도 정상화

 ⑵ 정보를 찾기 쉽도록 메뉴와 페이지 구성을 변경

 ⑶ 관리하기 편하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 

정기적인 홈페이지 관리

 평가(성과) 및 과제

- 섹슈얼리티 관련 이슈에 대해 언론홍보를 해 반성폭력운동을 여론화했다. 2006년에 제작, 배

포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시켜 성폭력 사건보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으

나 여러 가지 한계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지 못해 뚜렷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 

2. 홈페이지 운영

 평가(성과) 및 과제

- 홈페이지 수정, 싸이월드 타운홈피의 활용, 온라인 소식 지 발송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이 활발했다. 특히 홈페이지 수정 이후 홈페이지의 가시성이 좋아졌고 관리도 쉬워졌다. 홈

페이지 관리가 용이해 지면서 사업 담당자가 자기 사업에 대한 보고를 직접 홈페이지에 올

리는 역할분담 방식이 정착되어 신속한 활동보고가 가능했다. 또한 싸이월드의 타운홈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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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목표 : 상담소 활동 및 성폭력 이슈의 홍보   

계획 : 온라인 소식지 및 디딤 발간(연 2회)

내용 : 온라인 소식지의 발행으로 시의적절한 상담소 활동 홍보, 메일링리스트 보완작

업을 통한 온라인 소식 수신 대상 확대, 성폭력 이슈 및 상담소 활동과 고민을 

담은 디딤 발간 및 발송

집 행

 1) 온라인 소식지 : 1월, 2월, 4월, 6월 총 4회 발송 

 2) 디딤

 2007년 첫 번째 : 통권 42호, 44매, 500부 인쇄

  - 발행일 : 2007년 1월 31일 

  - 내용 : 2007년 상담소가 더 반짝거려요!, 2006년 하반기 상담소 활동, 2006년 상담통

계와 상담분석, 상담 Q&A, 성폭력보도 모니터링의 사계, 성폭력상담소 활동

가가 본 가해자교육, 질외사정, 여자 배에 사정하는 거? 개정 성폭력특별법, 

이형모, 연인관계에서도 강간은 성립한다, 유라를 만나는 특별한 방법, 쉼이 

되는 나무, 성장하는 나무, 그림을 그린다

 2007년 두 번째 : 통권 43호, 44매, 500부 인쇄 / 2007년 8월 20일 발송

  - 발행일 : 2007년 8월 15일 

  - 내용 : 특집 성폭력에 물음표를 던지다 - 특집을 기획하며, 성폭력이 뭐길래, 다시 

고민해보는 피해자의 관점, 상담Q&A, 달빛아래 여성들, 좋지 아니한가, 몸성

워크샵:에로틱 향연 속으로, 포르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욕정을 못 이

기거나 혹은 일으키거나, ‘남자=늑대’라는 교육은 이제 그만!, 성폭력 가해

자 ‘술에 취해서’는 감형이유 될 수 없다, 햇님 같은 햇님, 임황현주, 춤-

내 몸과 만나기, 요가로 치유하는 몸 치유, 마음 치유,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을 마치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성-IS 

게시물마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홍보효과가 높은 싸이월드 타운

홈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섞여있는 게시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소식지

 평가(성과) 및 과제

- 온라인 소식지 :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소 활동을 보고함으로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문자 위주의 형식을 탈피한 감각적인 소식지를 제작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을 높였다. 온라인소식지는 격월로 발행되었고 20주년 기념사업에 집중하는 기간에는 상담소 

단독 활동이 줄어들면서 민우회 전체 온라인 소식지에 상담소 활동을 같이 넣어 발송하였다. 

부설 상담소의 활동 양과 성격에 맞는 홍보 매체의 형식과 발행 횟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 디딤 : 매수를 4페이지 늘리고 표지색깔의 다양성을 시도하였다. 상, 하반기 활동 정리와 방

향을 보여주며 자료 판매나 행사에서 나눠주는 등 상담소 홍보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현재의 반성폭력 담론을 점검하는 특집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내부

적으로도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좋은 기획일수록 민우회 기관지 [함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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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홈페이지, 인쇄물 등을 통해 체계적인 홍보 전략 구축  

월경주기팔찌, 소책자, CD 등 성교육 관련 자료 홍보 

성폭력 가해자 교육 매뉴얼 등 성폭력 관련 자료 홍보 및 판매

각 도서관, 자료 DB 사이트 등에 상담소 자료 등록 및 홍보

집 행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포스터, 상담안내 자료 발송 작업   

  - 일시 : 2007년 2월 5일

  - 대상 : 서울 지역 중, 고등학교 보건실 500여곳, 대학교상담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당당한 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 보완, 4판 인쇄

  - 일시 : 8월 6일 

  - 내용 : 성매매, 동성애 부분 일부 내용 수정 보완   

계 획
민우회에서 개발한 월경주기팔찌의 홍보 및 판매    

대상 : 중고등학교, 대학교, 여성단체, 상담소 등

집 행

일시 : 2007년 1월 ~ 12월

홍보 : 홈페이지, 발간자료 발송

약 150개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여성단체, 상담소 등에서 수업이나 캠페인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는여성]을 통해 전체 회원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앞으로 디딤소식지

가 적극적인 고민생산의 장으로 더 확장시킬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4. 발간 자료 홍보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소가 제작한 성폭력 예방 포스터와 상담안내를 각 학교로 발송하는 적극적인 홍보로 상

담소로의 접근성을 높였고 전화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당당한성 안전한 성 즐거운 성(당안즐) CD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제작 계획을 가져야 

하고,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당안즐 소책자는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세워 필요성이 있다.     

[재정사업] 

1. 월경주기팔찌

 평가(성과) 및 과제

-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팔찌의 판매가 증가하였다. 홈페이지 및 상담소 발간자료 홍보 이외에

도 성교육 교재로 사용한 각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호응과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소 재정의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후 재정사업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연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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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전 시민의 신문 사장 성폭력 사건 대응  

집 행

연대단위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월 27일 민우회 내부 회의 

  - 내용 : 이00 건(성폭력 관련) 에 대한 이후 대응 방법, ‘시민의신문 정상화에 결합

하지 않는 여성단체’라는 식의 비난에 대한 대응 모색, 여성연합의 인터뷰 기

사 문제점 정리

2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 회의 

2월 28일 여성연합, 민우회, 한국성폭 간담회 

3월 9일 민우회, 한국성폭, 한국여전 회의 

  - 소송대응(방청, 의견서 등), ‘운동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 논의

3월 19일 민우회, 한국성폭, 한국여전 회의  

  - 운동사회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논의 

3월 9일 대우빌딩 앞 1인 시위  

3월 29일 희망포럼 총회 앞 1인 시위  

3월 30일 RTV 확대임원회의 전 권미혁 대표와 요구안 논의  

4월 2일 RTV 확대임원회의에서 이00 제명 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결정

4월 9일, 11일 여성영화제 부스에서 이00 사건 선전전 및 서명 받기

4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이00 사임의사 밝힘 

9월 시민의신문 복간 움직임에 대한 이00 반대 활동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공문 발송  

  - 민우회, 한국성폭 한국여전,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여성연합, 시민행동, 

문화연대 연명 

  - 연대회의 회원단체에게 1) 이00씨의 책임과 반성, ‘진정한’사과가 이루어지고 자

성의 기간을 스스로 가질 때까지 ‘희망의소리 시민의신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

가하지 않으며 구독을 하지 않는다.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각 단체는 ‘희

망의소리 시민의신문’에 일체의 언론홍보, 인터뷰, 기고 등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 

공유 요구  

1. 전 시민의 신문 사장 이00 성폭력사건 대응  

 평가(성과) 및 과제

- 2006년 후반 성명서부터 시작된 전 시민의신문 사장 성폭력 사건은 3.8대회 걸림돌 선정 과

정에서 이00가 걸림돌에서 빠진 이유와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제기 이후 연대

회의, 성명서, 1인 시위, 성명서 등 대응활동이 계속되었다. 이후 이00가 시민의신문 기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사, 형사 소송은 기각되었고 시민의신문 복간 움직임이 있었으나 10

월 말 폐간 신고를 하였다.   

- 전 시민의신문 사장 성폭력 사건 대응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사퇴 요구나 

활동에 대한 중지 요구, 징계의 수위가 불명확한 문제 등에 대한 민우회 내부의 논의가 끊이

지 않았다. 이00의 경우, 반복적, 지속적인 성희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가서나 권력

을 이용한 성희롱 발생 여지가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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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진행 : 문화일보 관련 성명서 (9/13), 긴급집회(기자회견) (9/14), 긴급토론회 (9/18, 20), 

기자회견 (10/1), 문화일보 ‘독자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대한 논평 발표 

(10/18), 공개질의서발송 (10/26), 질의서답변에 대한 논평 (11/13)

주요논의단위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언니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

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계 획 형법에서의 상폭력관련 규정 개정안  수립 및 발의 계획

집 행

회의 구조 : 비정기 회의

구성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전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여전, 여성단체

연합, 여성장애인연합, 이호중교수, 양현아 교수, 민변여성위원회(이유정 변호사), 

소라미 변호사,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등

형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임종인 의원실 공동) / 2월 9일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여성의원, 민노당의원 서명동의서 받기(여전, 민우회, 한국성폭)

법사위원장 면담(4월 6일(금) 오후2시)

4월 18일(수) 형법개정안 발의 기자 회견(9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 

  - 공동발의 참가 의원 명단 : 강혜숙, 김애실, 김태년, 김희선, 신명, 신상진, 유승희, 

이경숙, 이계경, 이미경, 이상민, 이은영, 임종인(대표발의), 장향숙, 조배숙, 홍미영 

의원(16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됨.

 - 주요 내용 : “동의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의 폭행.협박설”을 

폐기, “친고죄규정” 폐지, “장애인의 항거불능”조항 삭제 등

형법개정안 논의 촉구 의견서 법사위에 발송(8/25) 

하다는 민우회 내부 정리가 있었다. 

- 또한 ‘운동사회’에 대한 정의와 왜 운동사회는 더 투명해야 하는지, 성폭력 사건의 해결

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이어졌다. 가해자의 인정과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

만 사건의 해결이란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얻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대응활동을 통한 지

속적 논의 과제이다.

  

2. 문화일보 대응 

 평가(성과) 및 과제

- 신** 학력위조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 문화일보가 신**씨의 누드사진을 게

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대한 대응활동이었다. 문화일보의 선정적 보도태도를 규탄하는 

긴급집회와 긴급토론회, 기자회견 등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으나 언론들의 자성적인 목소리의 

부족, 문화일보의 미온적인 태도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대응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신씨가 

문화일보에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이후 촉각을 세우고 재판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3. 여성인권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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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성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의식 공유 및 대안 모색

집 행

회의 구조 : 비정기 회의

구성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차 회의 : 4월 6일

  - 시설점검 및 지도, 행정처리 요구, 상담소 설치환경 조건의 문제 등 상담소에게 요

구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 이후 회의 방향 논의    

2차 회의 : 5월 28일 

  - 제도화의 득과 실,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사회복지법 적용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접

근 및 정리, 의료비 대행업무의 문제 논의  

3차 회의 : 7월 27일 

  - 제도화 관련 신상숙 논문 발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 정부의 지원 및 요구간섭, 

대응방안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대응 간담회 

  - 일시 : 11월 5일 3시   

  -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내용 : 사회(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의 제도화 문

제(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외국 여성운동의 경험에서 본 제도화와 자율성(신

상숙 서울대 연구교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본 제도화 문제(박영란 강

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 제도의 모색(김재련 

변호사)

4차 회의 : 11월 22일

  - 시설평가 관련 논의, 시설협의회 사단법인화 문제, 간담회 평가, 이후 계획

 평가(성과) 및 과제

- 공청회 이후 형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활동한 한 해였다. 공청회 당시 인터넷 신문에 기사

가 나기는 했으나 인권법 연대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여론화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을 갖지 못하였고 민우회 내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이후 개정 내용

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계속되면서 수정, 보완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법개정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4. 상담소 제도화 회의 

 평가(성과) 및 과제

- 상담소 제도화에 따른 전반적인 과제를 정리하고 이후 방향 모색을 위한 회의였으나 제도화

를 아우르는 논의보다는 행정관리나 시설점검 등 현실적인 과제에 치중되었다. 민우회 상담

소의 고민이나 입장 정리가 보다 우선되어야 했고 회의의 상과 방향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

는 아쉬움이 남는다.  

-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으며 상담소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

로 정리하였고, 이후 회의는 상담소 시스템 관련 당면과제 대응 논의라는 목적과 내용을 분

명히 하고 한 달에 1회로 전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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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성폭력과 생명의 위협 벗어나기 위한 행동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활동 전개

집 행

연대단위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안산YWCA, 수원여성의전화, 한국성폭

1심 : 상해치사 판결 

2심 : 4/5  원심파기, 과잉방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 고의적 상해가 아닌 방어행위임은 인정,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어로 판결. 

또한 과잉방위에 있어 야간 및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성폭력 상황에서의 여성의 불안감을 인지하지 않는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 문제제기하

는 웹자보를 제작해서 배포

성폭력 상황에서의 여성의 방위권을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 진행

3심 : 9/21 항소기각

계 획 최연희 의원 성폭력 사건 대응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법 개정

집 행

연대단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참여연대, 민주

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

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내용 

  : 6.14 최연희 항소심 공판 방청 및 성명서 발표/ 긴급기자회견 준비

  : 6.18 최연희 항소심 및 대법월 술따르기 대법원 판결 규탄 여성단체 긴급 기자회견

5. 안산 여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사건 대책위

 평가(성과) 및 과제

- 연대활동을 통해 성폭력 상황에서의 여성의 정당방위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다. 또한 웹

자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싸이월드 서명을 조직하는 등 개별사건을 통한 반성폭력 이슈파

이팅 활동을 하였다. 

- 내부적으로는 방위의 정당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이 얼마나 취약하며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지를 강조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데, 이런 활동은 오히려 피해를 

절대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는 고민이 남는다.

6. 최연희 성추행사건 대응

 평가(성과) 및 과제

- 2006년부터 대응해 온 최연희 성추행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끝난 상황이다. 1심 판결에서 

실형 확정이 난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봐주기식 판결이 내려졌고, 5년 이상 

지속된 술따르기 성희롱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이 같이 시기에 났다. 뒤로 가는 판

결에 대해 긴급 규탄 기자회견과 거리 시위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했지만 흐지부지 

정리가 되었다. 또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법에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넣으려고 했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여러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연대활동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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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하여 여성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주장한다.

집 행

일시 : 2007년 7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9시  

장소 : 서울역 광장

공동준비단위 :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연세총여학생

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행사내용 : 

  6시. 이야기가 있는 ‘곳곳’ 행진(각 단위별/지역별 행진) - 각 단위별 준비된 퍼포먼

스, 노가바, 유인물 배포하며 서울시내 곳곳에서부터 서울역을 향해 행진

   - 서울대쪽 : 지하철

   - 동대문쪽 : 주변 지역 도보 -> 지하철

   - 광화문쪽 : 도보팀

   - 신촌쪽 : 자전거와 도보팀(도보팀->지하철:이대~시청->도보)

  8시. 집결 : 서울역광장

   - 달빛체조, 달빛선언문 낭독, 풍물 및 소리에 맞춰 참여자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즐

거운 밤놀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밤샘여행(배낭매고 룰루랄라)

이나 최연희 사건 대응의 경우에는 연대의 힘이 지속성이 발휘되지 못했다.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연대활동 조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달빛시위

 평가(성과) 및 과제

- 4개 팀이 광화문, 신촌, 동대문, 신림동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퍼포먼스 

및 피해자유발론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 오는 방식, 타령조의 구호형식이나 달빛체조, 각 팀

들의 선전물들이 나름 기발했고 참여자들 스스로 즐기는 컨셉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4

회째 되면서 구호 내용이나 행사의 주제가 예년에 비해 정리된 느낌이었다. 언론보도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행사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구호들이 그대로 보도되었다. 행사 시작 

시간이 빨라 직장인들이 참가하기 어려웠고, 당일 행사 진행시 준비팀과 준비물에 대한 꼼꼼

한 점검이 필요하다.  

- 달빛시위가 올해로 4회를 맞으면서 매년 정례화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사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행사 준비팀이나 참여자가 줄어드는 문제, 반복적인 구호, 달빛시위가 여전히 

유효한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 등이다. 그러나 2007년 경찰청에서 여름철 성범죄 방지 가이드

라인과 언론에서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행동거지에 대한 통제

로 나타나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여름에 피해자유발론에 대한 행사는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다.

- 달빛시위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나 운동회 등 다양한 컨셉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

만 달빛시위는 피해자유발론을 밤거리에서 외치는 것을 중심 틀로 한 행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처음 서울지역에서 달빛시위를 제안해 시설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



148   2008년 제21차 정기총회

계 획 상담소 및 시설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과 활동방향 공유

집 행

2007 정기총회

  - 일시 :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 장소 :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프로그램 내용 : 아동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성폭력수사, 

재판과정의 걸림돌, 디딤돌 발표 및 시상식 / 성폭력의 전산화 진행과정 및 논의 / 

2006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 기타 안건토의

전국 워크샾  

  - 일시 : 11/1~2일(1박2일) 

  - 장소 :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내용 : 권역별 토론: 대선 공약, 멘토링, 차기권역대표 논의 등 / 발제 및 토

론: 반성폭력활동의 제도화 / 발제:상담자의 윤리 / 사례발표 / 여성부 담당자와 대화

계 획 서울시 교육청 초중고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매뉴얼제작 집필진으로 참여  

집 행

1차 회의 : 1차 협의회 

  - 일시 : 8월 29일

  - 참석 : 김영숙 장학사, 검토심의위원(박선희 교수, 김신옥 장학사), 집필편집위원(보건

교사 이정옥, 서은하, 이혜란, 정연희,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책임상담원 홍숙선, 한

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임혜경)

역별 특색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만든 포스터나 내용

들이 그대로 전국으로 뿌려지고 있는데 시설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연대해서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획과 

담당 단체를 매년 정하기로 했고 2008년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맡기로 하였다. 

매 회 기획팀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사 진행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해 달빛시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전국 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평가(성과) 및 과제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시설협)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소들의 스펙트럼이 다

양화됨으로써 오는 논의의 어려움과 입장 차이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해에는 총회와 웍샵 참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 전달하는 정도의 수위로 참여하였

으나 이후 시설협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시설협의회 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상담소에 요구하는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가 필요하고, 시설협의회의 사단법인화에 대해 구체적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타활동] 

1. 사업명 :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원 성폭력 예방 매뉴얼 개발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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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성폭력예방 매뉴얼 및 성교육 지침 개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공유, 교수 매

뉴얼 구성 논의, 집필 및 편집 분담 

2차 회의 : 집필위원 협의회

  - 일시 : 9월 6일   - 참석 : 집필위원

  - 내용 : 사례 취합 및 공유, 매뉴얼 구성 논의  

3차 회의 : 2차 협의회 

  - 일시 : 10월 24일   - 참석 : 집필, 심의위원

  - 내용 : 원고 검토

4차 회의 : 집필위원 협의회 

  - 일시 : 11월 23일   - 참석 : 집필위원

  - 내용 : 목차 확정, 집필 분담 및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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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생활협동조합 사업평가(안)

Ⅰ. 사업총평

 단위생협 체제의 안정과 조합원들의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2007년에도 다양한 활동과 사업

을 벌여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는 건전한 협동조합의 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조합원 확대 1,977명, 조합원 총이용고 84억원을 목표로 그동안 내적 성장에 치중

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의도적으로 양적 성장을 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하였다. 결과는 조합원 확

대 1,932명, 총이용고는 86억원을 넘는 성과를 보여, 조합원들은 물론 임직원들간에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다.

 운동과 사업의 자치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조합원 1,932명이 가입하여 목표대비 97%, 전년(1,253명)대비 50%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총조합원 수가 14,382명으로 전년(12,911명)대비 11.4% 성장하였다. 총이용고는 86억원

으로 목표대비 102%, 전년대비 14% 성장하였다. 이는 단위생협들이 사업의 성과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서, 4월 조합원 확대의 달에는 목표를 103% 달성하여 자신감을 찾았다. 

남서여성민우회생협의 자연드림베이커리사업의 파급효과와 생협본부 직영매장 ‘행복중심’ 반

포매장 개설도 목표달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새로 가입한 조합원에게 가입에서부터 이용

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상담과 생활재에 대한 시리즈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3개월간 지속적 

관리를 하여 가입 3개월째 이용률을 평균 74.88%까지 끌어올린 결과이기도 하다. 

 마을모임은 총 50회를 진행하여 조합원 자치활동의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단위생협이 없는 

지역인 금천구와 성남분당에서 마을모임이 활성화되고, 은평구지역에서 새로 마을모임이 탄생

한 것이 돋보이는 성과이다. 고양지역의 ‘어린이식생활 교안연구 소모임’에서 반포지역의 

‘여성의 몸에 관한 책읽기 소모임’까지 정말 다양한 모임들이 생협 안에서 이루어져 조합원

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활동이나 생협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복나눔카드나 활동쿠폰을 

배포하여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참여의 즐거움을 주기도 하였다.

위원회 활동으로는 정책위원회를 신설, 생협현안에 대해 집중검토하여 이사회에서의 논의와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생활재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위원

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과 실무 및 기법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팀으로 변

화된 환경팀에서 재사용병확대회의나 논생물조사와 관련된 연대활동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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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조직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식생할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지역의 해피존을 확대한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재개발이란 주제로 새로운 생활재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7

월 여성주간에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기존 생활재를 추천하는 홍보를 하여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생활재개발방식은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 의견수렴으로 첫

발은 내딛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진 않았다. 과학적인 시장조사와 상품개발 전문성을 확

보하기 위한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생활재개발에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책임지는 프로세스 

개발과 이를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산자와 조합원, 임직원들이 함께 출자하고 안전한 생활재를 나누는 지역거점으로서 직영매

장 ‘행복중심’ 을 5월3일 개장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가입 591명, 이용고 5억원의 성과를 

올렸을 뿐 아니라 조합원 조직율이 낮은 반포지역에 여성민우회생협를 알릴 수 있었다. 생산자 

일일점장제를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만들었으며, 여성민우회생협 정

책에 생산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캠페인과 지역 교육을 많이 실

시하였다. 이 때 홍보물을 배포하고 ‘광우병위험이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매장과 공급차량에 설치하여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과 우리 생협의 축산생활재의 안전

성을 홍보하여 생협의 축산물 이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생협활동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2007년은 조합원활동가들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화한 해였다. 2기 생협아카데미를 

전년에 이어 실시하였으며, 단위생협과 본부, 지부 실무자들을 위한 셀프리더십 교육, 무려 70

명이 넘게 참여한 상근활동가 워크샵, 신입상근자교육, 직원들의 소양교육과 업무교육 등이 실

시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목표나 체계하에서 교육 및 인재를 양성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사

업이 많았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들여 교육대계를 세우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생활재 의의와 구체적 의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생활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민우회생협의 존재와 활동상을 

외부로 알려내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였다. 

소식지를 격월로 하면서 4쪽을 증면하였고, 기획기사를 여유 있게 실었다. 생활재안내지 역시 

4쪽을 증면하면서 편집디자인을 바꾸고 생활재 이용수기나 방법 등을 기재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편한 장보기사이트에서 실시한 ‘생활재 품평쓰기이벤트’ 결과물

과 홈페이지 생협요리코너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의 참여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 생협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7월부터 홍보기획 업무를 새로 마련하고 담당자 1인을 

배치하였으며 홍보T/F팀을 구성하여 대외홍보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었다. 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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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홍보위원회 워크샵에서 나온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우리 생협의 홍

보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협비전에 대한 공유와 구체화에 조합원의 참여를 높인다.

고령화되어 가는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는 생협으로 비전의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행복중심’으로 명문화하였지만,, 조합원들과 비전을 폭넓게 공유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비전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사업단위가 부재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사업추진단위를 설치하여 비전에 대한 이론적 정리와 조합원과의 공유, 구체

적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반포매장에 이어 남서매장까지 ‘행복중심’이란 매장

브랜드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비전을 홍보하였다.

 연대사업

아시아자매회의는 대만주부연맹쪽 사정으로 2008년으로 연기되었지만, 대만을 방문하고 또 

대만쪽에서 우리 생협을 방문하여 양국 생협간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작년에 이어 한일논생물조사 교류회에 참석하면서 논생물조사 프로젝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

행되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 활동단위로 ‘논다(논의 다양한 생명을 생각하는 모

임)’팀이 구성되었다. 이후 논생물조사와 습지에 대한 학습과 연구, 조합원을 위한 교육안 개

발, 논습지 인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2008년 10월 창원에서 열리는 람사르10회 총

회를 대비하는 활동까지 하게 될 것이다.

거의 10년 만에 대학생협, 의료생협까지 망라하여 생활협동조합 실무 활동가 강좌를 각 생협

들이 연대하여 실시하여 협동조합의 이념과 원칙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타생협 

활동가들과 인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생협법 개정운동이나 순천우리밀축제, 생명평화환경농업 대축제, 대통령선거 대응

활동 등을 연대활동으로 추진하였는데, 공동주최나 연대활동의 경우 적정선의 책임과 역할분담

을 전제로 하면서 추진되었을 때 공동주최로서의 위상과 취지를 살릴 수 있었다.


